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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예수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사도바울(갈 3:6; 딤후 3:16)

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신앙과행위에있어서정확무오한유일의법칙이라는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진술된대로(1:8), 우리는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감동으로오류가없이 기록되었고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전통적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중요히 여기며 야곱 벤 카임에 의해 편집한 제2 랍비

성경(봄버그판)을 표준적 본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

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

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오늘날 요구되는성경강해는 성경본문의뜻을명료하게

해석하고적용하는것일것이다. 실상, 우리는성경책한권으로충분

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하고, 성경강해는오직 작은참고서로만사용해야 할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남편을위해일평생헌신한아내를주시고또많은기도와물질

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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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명칭은본서의맨 처음의 두단어인 웨

엘레쉐모스 ꚉמוֹת ꗦꔞꕵ(“또이것들은ה 이름들이다”)이다. 출애굽기

(Exodus)라는 명칭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왔다.

출애굽기의저자는 모세이다. 본서가 ‘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이 책보다 먼저 기록된 책인 창세기와 한 묶음인 것을 암시한다. 구

약성경의처음 다섯권의책은한묶음이다. 우리는그것들이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쓴 책들이라고 본다. 그것은 구약성경 자체가

증거 혹은 암시하는 바이며(수 1:7; 8:31; 왕상 2:3; 대하 34:14; 스

6:18; 느 8:1; 단 9:11; 말 4:4 등) 정통유대교가믿고증거하는바이며

신약성경이확증하는바이다(막 12:26; 마 19:8; 롬 10:5 등). 예수께서

는 출애굽기 3:6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글이라고 증거하셨다. 마가

복음 12:26, “너희가 모세의 책 중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

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나는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

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의 저작 시기와 장소는 출애굽기 16:35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라고 보인다.

왜냐하면본서의저자인모세는 “이스라엘자손이사람사는땅에이

르기까지 40년 동안만나를 먹되곧 가나안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

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본서가

광야 40년생활을 끝마칠 즈음에모세가 죽기 전에 쓰여졌음을 보이

며 그러면 그 장소는 모압 평지 부근일 것이다.

출애굽기의주요내용은애굽에거주했던이스라엘백성이애굽에

서 나온 일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립한 일에 관한 것

이다. 1-19장은 출애굽 사건을, 20-24장은 율법 받은 것을, 25-4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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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막에대한하나님의지시와그지시대로 건립한일을기록한다.

출애굽기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가 온 천하에 유일한 참 신(神)이심과

이스라엘자손들을 향한그의 구속(救贖)의 사랑과능력을 증거하셨

고, 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증거하셨다. 또 그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법

들을 통해 사람들을 향하신 자신의 도덕적 의지를 알리셨고 또 그

도덕법을 통해 사람의 죄악됨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다. 또 그는 성막

제도를통해 장차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하

셨고 또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교훈하셨고 또 그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심을 증거하셨다.

본문 혹은 각주에 자주 사용된 약어

KJV 영어 King James Version

NASB 영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IV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LXX 고대 헬라어 70인역

Syr 고대 수리아어역

It 고대 라틴어역

Vg 고대 라틴어 Vulgate역

BDB Brown-Driver-Briggs, Hebrew Lexicon of the O. T.

KB Koehler-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

menti Libros.

Langenscheidt Langenscheidt Pocket Hebrew Dictionary.

NBD The New Bible Dictionary. IVP.

Poole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JFB Robert Jamieson, A. R. Faussett, and David Brow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

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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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스라엘의 번성과 고난

[1-7절] 야곱과함께각기권속[가족]을데리고애굽에이른이스라엘아

들들의이름은이러하니 르우벤과시므온과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스불

론과베냐민과단과납달리와갓과아셀이요이미애굽에있는요셉까지야

곱의혈속[허리에서나온자들](원어)이모두70인이었더라. 요셉과그의모

든형제와그시대사람은다죽었고이스라엘자손은생육이중다(衆多)하

고[많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자손은고센지방온땅에가득하게되었다. 그들은애굽

에 정착한 이후 모세가 출생할 즈음까지 약 350년 동안 번성하였다.

그것은, 그들로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었다.

[8-11절] 요셉을알지못하는새왕이일어나서애굽을다스리더니그

가그신민에게이르되이백성이스라엘자손이우리보다많고강하도다.

자, 우리가그들에게대하여지혜롭게하자. 두렵건대그들이더많게되면

전쟁이일어날때에우리대적과합하여우리와싸우고이땅에서갈까하

노라 하고감독들을 그들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신왕국 시대(주전 1546-1085

년경)의 왕을 가리켰다고 본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때는 중왕국

시대제12왕조중 센우스레트 3세(주전 1888년-1852년경) 때이며(주

전 1876년경), 모세가 출생한 때는 신왕국 시대 제18왕조 중 투트모

세 1세(주전 1539년-1514년경) 때라고 생각된다(주전 1525년경).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빠른 번성을 매우 염려했고 그들을 탄압할 한

정책을 세워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게는 번성케

하신 복도 있었으나 압제의 고난도 있었다. 창세기 15:13은 “여호와

께서아브람에게이르시되너는정녕히알라. 네자손이 이방에서객

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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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고 증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 동안(출

12:40)이이방나라에서 생활한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그래도요셉이

살아 있었을 때나요셉을 알고그의 공적을존중한 왕들이 통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애굽의 신왕국 시대에는 그

핍박의정도가 매우심해졌던것같다. 그러면이스라엘 백성이애굽

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세월은 아마 약 90여년간이었던 것 같다.

[12-14절] 그러나학대를받을수록더욱번식하고창성하니애굽사람

이이스라엘자손을인하여근심하여이스라엘자손의역사(役事)[일]를엄

하게하여고역[고된노동]으로그들의생활을괴롭게하니곧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판에서 하는 여러 일들](원어, KJV,

NASB, NIV)이라. 그 시키는 역사(役事)[일]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해 근심하여 더 엄하게 일을

시켰고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 ‘들판에서 하는 여러 일

들’은 농사뿐 아니라, 그 외의 여러 일들을 포함했을 것이다.

[15-21절] 애굽왕이히브리산파십브라라하는자와부아라하는자

에게일러가로되[말하기를]너희는히브리여인을위하여조산할때에살펴

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애굽왕의명을어기고남자를살린지라. 애굽왕이산파를불

러서그들에게이르되너희가어찌이같이하여남자를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대답하되히브리여인은애굽여인과같지아니하고건장하여산

파가그들에게이르기전에해산하였더이다하매하나님이[께서] 그산파들

에게은혜를베푸시니라. 백성은생육이번성하고심히강대하며산파는하

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께서]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성경이 히브리 산파의 말의 진위(眞僞)를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은혜를베푸셨다. ‘은혜를베풀다’는원어는 ‘선하다’는뜻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 주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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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심히강대하였다. 이말은 7절과 12절에이어본장에서 벌써 세

번째이다. 또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하나님께서는 그들

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들을 복 주셨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모든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남

자가나거든너희는그를하수(河水)에던지고여자여든살리라하였더라.

무서운 법령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

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본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

케 되었음을 증거한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衆多)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그러나학대를받을수록더욱번식하고창성하니.” 20절, “백성은생육

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이스라엘의 수적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

(창 12:2; 13:16; 17:1, 6; 18:18; 22:17; 26:4; 28:14; 46:3)의 성취이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 세계

복음화라는명령과 약속을 주셨다. 주께서는천국 복음이모든 민족에

게 증거되기위해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그때 세상 종말이 올것이

라고 말씀하셨다(마 24:14). 또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를삼아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라”고명령하셨다

(마 28:19).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

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했다(롬 11:25-26). 요한

계시록 7:9에보면, 사도요한은각나라와족속과백성과 방언에서아

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선 광경을 보고 증거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의 성취된 것을 본다. 지구상

에하나님의복음이전파되지않은곳이거의없을정도로세계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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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인 세계복음화를

믿고 기대를 가지고 낙심치 말고 전도하며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고난도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번성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았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엄한 감독들 아래서 심한 노역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죽음

의 위협을 당했고 마침내 남자아이가 출산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왕

의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스라엘백성이애굽에서압제와핍박을당했듯이, 신약시대에주

의백성된우리도세상에서핍박과고난을각오해야한다는것이신약

성경의 교훈이다. 주 예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

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

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5:11-

12). 사도바울은 “우리가하나님나라에들어가려면많은 환난을겪어

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행 14:22), 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했다(딤후 3:12).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아니라또한그를위하여고난도 받게하심이라”고 말했다(빌 1:29).

주께서는 그의 재림 직전에 전쟁과 기근, 질병과 지진, 배교와 핍박

등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마 24장). 또 사도 요한도 대환난 시대에

대해 예언했고(계 6-19장), 또 큰 환난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환상을보았다(계 7:14). 성도의 고난은, 인격의 남은죄성을정화

(淨化)시키는 과정, 곧 성화(聖化)의 과정이며, 또 이 세상에 대한 애착

과미련을끊고더욱하나님과천국과영광의내세만을향하게만드는

유익한 과정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성취된 것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더욱 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다 구원하기를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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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모세를 준비시키심

[1-4절] 레위족속중한사람이가서레위여자에게장가들었더니그

여자가잉태하여아들을낳아그 준수함(토브 을보고그를[아름다움](טוֹב

석달을숨겼더니더숨길수없이되매그를위하여갈[갈대] 상자를가져다

가역청과나무진을칠하고아이를거기담아하숫가갈대사이에두고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출생과 어릴 때의 이야기이다. 모세의 부친은 레위인이며

그의 모친도 레위인이었다. 그가 출생할 즈음에는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이었다

(1:22). 그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히 11:23). 그의 모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믿음과 지혜로 행하며 그아이를 역청과 나무 진

을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렸다. 그의 모친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탁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이다.

[5-6절] 바로의딸이목욕하러하수(河水)로내려오고시녀들은하숫가

에거닐때에그가갈대사이의상자를보고시녀를보내어가져다가열고

그아이를보니아이가우는지라. 그가불쌍히여겨가로되[말하기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하게 이루어졌다. 그 공주는 그 상자를 보았

고열어그아기를보았다. 삼 개월된그 아기는공주를보고울었고,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공주에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7-10절] 그누이가바로의딸에게이르되내가가서히브리여인중에

서유모를불러다가당신을위하여이아이를젖먹이게하리이까?바로의

딸이그에게이르되가라. 그 소녀가가서아이의어미를불러오니바로의

딸이그에게이르되이아이를데려다가나를위하여젖을먹이라. 내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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삯을주리라. 여인이아이를데려다가젖을먹이더니그아이가자라매바

로의딸에게로데려가니그의아들이되니라. 그가그이름을모세라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종 모세를 건지셨고 살리셨고 경건함으로 양육받게 하셨다. 모세의

어머니는 안전하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말씀과 기도로 키웠을 것

이다. 그아기는 자라서바로의딸에게로인도되고그의 아들이되었

다. 그는바로의궁중에서좋은교육을받으며자랐을것이다. 스데반

은 “모세가애굽사람의학술을다 배워그말과행사가능하더라”고

말했다(행 7:22). 그공주는그아기의이름을모세라고불렀다. ‘모세’

라는 원어(모쉐 Ꚇꗯ)는ה ‘건져내다’는 뜻을 가진 단어(마솨 Ꚃꗪ)에ה

서 나온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하고 신기하다.

[11-12절] 모세가장성한후에한번은자기형제들에게나가서그고역

함을보더니어떤애굽사람이어떤히브리사람곧자기형제를치는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는하루아침에 살인자가되었다. 그러나모세의그 행동은, 그

가 자신을 고통받는 히브리인 형제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온 것

이었다. 스데반은설교중에모세에대해, “나이사십이되매그형제

이스라엘자손을 돌아볼 생각이나더니 한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보호하여압제받는자를위해원수를갚아애굽사람을쳐죽이

니라”고 말했고(행 7:23-24),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모세는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

스도를위하여받는능욕을애굽의모든보화보다더큰재물로여겼

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증거하였다(히 11:24-26).

[13-15절] 이튿날다시나가니두히브리사람이서로싸우는지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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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른 자에게이르되 네가 어찌하여동포[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말하기를] 누가너로우리의주재[방백]와법관을삼았느냐? 네가애굽사

람을죽임같이나도죽이려느냐?모세가두려워하여가로되[말하기를] 일이

[정녕](아켄 (원문)(אꗊָן 탄로되었도다. 바로가이 일을 듣고모세를 죽이고

자 하여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땅에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말하기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손을빌어구원하여주시는것을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하였다(행 7:25).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소문은퍼졌고, 바로는이 일을듣고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한 순간에 지명수배자와 도망자가

되었고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다.

[16-20절] 미디안제사장에게일곱딸이있더니그들이와서물을길어

구유에채우고그아비의양무리에게먹이려하는데목자들이와서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일어나그들을도와그양무리에게먹이니라. 그들이그

아비르우엘에게이를때에아비가가로되[말하기를] 너희가오늘은어찌하

여이같이속히돌아오느냐?그들이가로되[말하기를] 한애굽사람이우리

를목자들의손에서건져내고우리를위하여물을길어양무리에게먹였나

이다. 아비가딸들에게이르되그사람이어디있느냐?너희가어찌하여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는 양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왔다. 그에게는 정의감

과 선한 동정심, 즉 건전한 인격의 기본적 요소인 도덕성이 있었다.

그 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은혜에 보답하며 나그

네를 대접하는 바르고 선한 마음이 있는 자이었다.

[21-22절] 모세가그와동거하기를기뻐하매그가그딸십보라(칩포라

Ꙝ꘶꘾)를모세에게주었더니그가아들을낳으매모세가그이름을게르솜ה

이라 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였고, 르우엘은 그의 딸 칩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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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에게아내로주었다. 그가 아들을낳았고모세는그 이름을게르

솜(םꚇꙣꕂ)이라 부르며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말했다. 후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80세이었으므로(출 7:7), 그

가 미디안광야에 거한 세월은 약 40년간이었다(행 7:29-30).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믿음과 겸손과 인내를 훈련시킨 학교이었다.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 생활이 실전(實戰)과 같은 삶이었다면, 미디안 광야

생활은그것을 준비하는학교이었다. 내가할수있다고 생각했을때

여지없이 실패했던 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살인자, 도피

자인 그를 들어 쓰시려고 거기서 그를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23-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탄식하며 부르짖으니그 고역으로인하여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께상달한지라. 하나님이[께서] 그고통소리를들으시고[들였고]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 세운그 언약을 기억하사[기억하셨고]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아셨더라].

원문에는 24-25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4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심령으로 그들을 돌아보셨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의출생과생명보존과양육

은하나님의 신기한 섭리 안에진행되었다. 하나님의섭리는 기이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세상의모든일이주권적섭리자하나님께로말미

암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야 한다(롬 11:36).

둘째로, 모세는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 실패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도피자인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위해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의 응답으로, 그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의 신실한 이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 그의 일을 이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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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모세를 부르심

[1-2절] 모세가그장인미디안제사장이드로의양무리를치더니그무

리를광야서편으로인도하여하나님의산호렙에이르매여호와의사자가

[께서] 떨기나무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미디안 족속은 보통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을가리킨다(창 25:1-6).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위해 40

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 보기에 더딘 것 같을

때가 있다. 모세는 그 기간 믿음과 겸손과 인내의 훈련을 받았을 것

이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는여호와하나님과동일시되신다

(4, 5, 7절). 떨기나무(관목)는 진달래같이 원줄기와 가지들의 구별이

분명치 않은 나무를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의 떨기나무(세네 ꗾꘔ)는ה

검은딸기덤불같은가시덤불일것이라고한다(BDB). 떨기나무에불

이 붙었으나 타서없어지지 않는신기한 광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

징할지도 모른다. 떨기나무가 평범한 나무이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범한민족이다. 그러나지금 그들은불같은고난을당하고있고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신기하게도 망하지 않고 있었다.

[3-6절] 이에가로되[말하기를] 내가돌이켜가서이큰광경을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타지아니하는고 하는동시에 여호와께서그가보려

고돌이켜오는것을보신지라. 하나님이[께서] 떨기나무가운데서그를불

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말하기를]

내가여기있나이다. 하나님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리로가까이

하지말라. 너의선곳은거룩한땅이니네발에서신을벗으라. 또이르시

되나는네조상의하나님(이니)아브라함의하나님, 이삭의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는모세를알고 계셨다. 실상 그는모든사람을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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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신다. 그는 후에 엘리 제사장

때 성소 안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다(삼상 3:10). 또 그는 후에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일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행 9:4).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

이니네발에서신을 벗으라”고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임재하신곳

은어디나거룩한곳이다. 흙과먼지가묻은신을벗으라고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이고 죄악된 생각과 생활방식을 버리라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는 하루아침에 생긴 종교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 시초로부터 계시된

종교이다. 경건한 열조들에게는하나님과의 언약이있었고그들에게

계시된진리들이있었다. 성경은 그계시들의기록이다. 모세는 하나

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7-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

성의 고통[고난]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간역자[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

음을듣고그우고(憂苦)[고통]를알고내가내려와서그들을애굽인의손에

서건져내고그들을그땅에서인도하여아름답고광대한땅, 젖과꿀이흐

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이르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내게달하고애굽사람이그들을괴롭게하는학대도내가보았

으니이제내가너를바로에게보내어너로내백성이스라엘자손을애굽

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복된 천국을 예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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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고통받는 이스라엘백성을긍휼히여기셨고, 모세를

통해그들을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다. 긍휼이많으신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11-14절] 모세가하나님께고하되내가누구관대바로에게가며이스

라엘자손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리이까?하나님이[께서] 가라사대[말씀하

시기를] 내가정녕너와함께있으리라. 네가백성을애굽에서인도하여낸

후에너희가이산에서하나님을섬기리니이것이내가너를보낸증거(오

스 .니라[표](אוֹת 모세가하나님께고하되내가이스라엘자손에게가서이

르기를너희조상의하나님이[께서] 나를너희에게보내셨다하면그들이내

게묻기를그의이름이무엇이냐하리니내가무엇이라고그들에게말하리

이까? 하나님이[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 나는스스로있는 자니라. 또 이

르시되너는이스라엘자손에게이같이이르기를스스로있는자가[께서]나

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과무능력함을 느끼며대답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정녕너와함께 있으리라. 네가백성을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무자격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의이름은그의인격곧그자신을나타낸다. 하나님의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원어(에예 ꖻꕞꔟ)는ה

‘나는있다’라는뜻이다. 하나님께서는누가만든자가아니시고처음

부터 그냥 계신 분이시다. 그가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과 택자들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15절] 하나님이[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이르기를나를너희에게보내신이는너희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

함의하나님, 이삭의하나님, 야곱의하나님여호와라하라. 이는나의영원

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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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절은앞절에서말한 ‘스스로있는자’라는말과 ‘여호와’(הꕯꕜꖾ)라

는 말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인다.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라는 원어

(하야 ꖷꕗ의고어(古語)인하와ה .ꕯꕗ)에서나온말이다ה ‘여호와’라는

명칭은 영원자존(自存)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16-18절] 너는가서이스라엘장로들을모으고그들에게이르기를여

호와너희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이[께서] 내게

나타나이르시되내가실로너희를권고(眷顧)하여(파카드 ꙍ꘱)[돌아보아]ד

너희가애굽에서당한일을보았노라. 내가말하였거니와내가너희를애굽

의고난중에서인도하여내어젖과꿀이흐르는땅곧가나안족속, 헷족

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땅으로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히브리사람의하나님 여호와께서우리에게 임하셨

은즉우리가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드리려하오니사흘길쯤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19-22절] 내가아노니강한손으로치기전에는애굽왕이너희의가기

를허락지아니하다가내가내손을들어애굽중에여러가지이적으로그

나라를친후에야그가너희를보내리라. 내가애굽사람으로이백성에게

은혜를입히게할지라. 너희가갈때에빈손으로가지아니하리니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니찰템

.ꗡꙅꗼ)[빼앗으리라]ꚟם

이스라엘백성의구출은하나님의기적의손길로만가능한일이다.

그것이 다음 몇 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나올 때그 이웃 사람들에게서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 등

을구하여취할것이다. 그것은그들이애굽에서오랫동안한종살이,

즉 그들의 고생과 학대받음에 대한 보상과 같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주도

하시는자는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자손들의하나님께서는영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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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계신 자, 곧 여호와하나님이시다. 그가 맨

처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세상을 홀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 그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

하셨다. 그는모세에게 나타나셨고그를부르셨고 그와 함께하실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근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통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

셨다. 우리의구원도예수그리스도안에서주신하나님의긍휼에근거

했다. 디모데후서 1:9, “하나님께서우리를구원하사거룩하신부르심으

로부르심은우리의행위대로하심이아니요오직자기뜻과영원한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부르셨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에서 40년동안준비되었다. 미디안광야는그에게믿음과겸손과인내

의훈련장이었다. 하나님의일을위한일꾼을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시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마가복음 3:

13-15, “또산에오르사자기의원하는자들을부르시니나아온지라. 이

에열둘을세우셨으니이는자기와함께있게하시고또보내사전도도

하며.” 고린도전서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께서는 같고 직임

은 여러 가지나 주께서는 같으며.” 에베소서 4:11-12, “그가 혹은 사도

로, 혹은선지자로, 혹은복음전하는자로, 혹은목사와교사로주셨으

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날도하나님께서는전도와목회와 교회봉사의

일들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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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절] 모세가대답하여가로되[말하기를] 그러나그들이나를믿지아

니하며내말을듣지아니하고이르기를여호와께서네게나타나지아니하

셨다하리이다. 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네손에있는것이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

에던지라. 곧 땅에던지니그것이뱀이된지라. 모세가뱀앞에서피하매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네손을내밀어그꼬리를잡으라. 그가손

을내밀어잡으니그손에서지팡이가된지라. 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

는그들로그조상의하나님곧아브라함의하나님, 이삭의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여호와가네게나타난줄을믿게함이니라하시고여호와께서또가

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네손을품에넣으라하시매손을품에넣었다가내어

보니 그 손에 문둥병[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말씀하시기

를] 네손을다시품에넣으라하시매그가다시손을품에넣었다가내어보

니손이여상(如常)하더라[다른손같이회복되었더라]. 여호와께서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오스 ꔠ)[표적]의ת

표징(콜 .ꙑ)[소리]을받지아니하여도둘째이적의표징은믿으리라ל 그들이

이두이적을믿지아니하며네말을듣지아니하거든너는하수(河水)를조

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모세가 양을 칠때 쓰던지팡이로뱀이 되게 하시는

신기한기적을주셨다. 하나님의 영의세계는신비한세계이다. 하나

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기적은 성경에서 자주 표적(sign)이라고 표현된다. 그것은 하나님

께서 주신 확증의 표이다. 나병이나 강물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증거로

주어졌다(히 2:4). 기적들을본이스라엘백성은모세를믿었다(31절).

[10-12절] 모세가여호와께고하되주여, 나는본래말에능치못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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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께서주의종에게명하신후에도그러하니나는입이뻣뻣하고[둔하고]

혀가둔한자니이다. 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누가사람의입을지었느

뇨? 누가벙어리나귀머거리나눈밝은자나소경이되게하였느뇨? 나여

호와가아니뇨? 이제가라. 내가네입과함께있어서할말을가르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주저했다. 모세는 지식은 많았지만, 말하는데는자신이없었

던것같다. 그는자신을입이둔하고혀가둔한자라고말했다. 그러

나입을지으신자는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사명을주시

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니 모세는 이제 가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가 전하라는

것을전하면된다. 하나님께서 그와함께하시고그의입과혀를주관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설 것이지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말하는 이는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

시는자곧너희아버지의성령이시니라”고말씀하셨다(마 10:19-20).

[13-17절] 모세가가로되[말하기를] 주여, 보낼만한자를보내소서. 여

호와께서모세를향하여노를발하시고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레위사람

네형아론이있지아니하뇨?그의말잘함을내가아노라. 그가너를만나

러나오나니그가너를볼때에마음에기뻐할것이라. 너는그에게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너를대신하여백성에게말할것이니그는네입을대신할

것이요너는그에게하나님같이되리라. 너는이지팡이를손에잡고이것으

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애굽으로 갈 자신이 없었다. 그는 참으로 자신의 무자격함

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양하는 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며기어코보내시고자하셨다. 그는그에게말잘하는그의형

아론을그의대변자로주셨다. 또그는모세에게그의지팡이를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는 능력의 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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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절] 모세가장인이드로에게로돌아가서그에게이르되내가애

굽에있는내형제들에게로돌아가서그들이생존하였는지보려하오니나

로가게하소서. 이드로가그에게평안히가라하니라. 여호와께서미디안

에서모세에게이르시되애굽으로돌아가라. 네생명을찾던자가다죽었

느니라. 모세가그아내와아들들을나귀에태우고애굽으로돌아가는데하

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족

들을 데리고 능력의 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21-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네손에준이적(핫모페심 ꚕ꘰ꗷꕘ)[그ים 기적들]을바로앞에서다행

하라. 그러나내가그의마음을강퍅케한즉그가백성을놓지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네게이르기를내아들을놓아서나를섬기게하라하여도네가놓기

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퍅하게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바로

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 놓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재앙들 중에마지막 재앙이될것이다. 하나님께서그의능력

의손으로징벌하실때 바로는이스라엘 백성을놓아주게 될것이다.

[24-26절] 여호와께서길의숙소에서모세를만나사그를죽이려하시

는지라. 십보라[칩포라]가차돌[부싯돌칼]을취하여그아들의양피(음경의

포피)를베어모세의발앞에던지며가로되당신은참으로내게피남편이

로다 하니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십보라[칩포라]가 피 남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는하나님과의언약의표이었고이스라엘백성이반드시행해

야 할의식이었다. 신약시대도 세례는모든 신자의필수적 의무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모세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가정에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보내심

- 25 -

언약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죄이며 모세는 먼저 그

죄를 청산하여야 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했다.

[27-3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그가가서하나님의산에서모세를만나그에게입맞추니모세가여

호와께서자기에게 부탁하여보내신모든말씀과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

하신모든이적을아론에게고하니라. 모세와아론이가서이스라엘자손의

모든장로를모으고아론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모든말씀을전하

고백성앞에서이적을행하니백성이믿으며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는 자신의 무자격함을 깨닫

고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그런모세를들어쓰셨다. 겸손은봉사자의

가장중요한덕이다. 교만은멸망의첫걸음이다. 하나님께크게쓰임받

은 자들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안 자이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이하나님의 일에자격이 없음을 알아야한다. 오늘날에도하나님께서

는 자신의 부족과 무자격함을 깨닫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들을 주셔서 그의 소명을 확신

케하셨고그가친히그에게할말을주겠다고약속하셨고심지어노하

시면서까지그를보내려하셨다. 하나님께서는형 아론을그의 대변자

로주셨고, 그의지팡이가능력의표가되게 하셨다. 그는 그에게표적

도, 전할말씀도, 대변자도, 능력의표도주셨다. 그는보내실자를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위해 쓰실 일꾼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보내실 것이다.

셋째로, 모세는 어떤 연고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다. 그

는 아마 아내의 반대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아내가 할례를

행함으로그는 죽음의위기를모면했다. 할례는 언약백성의 표이었고

할례를받지않는것은큰죄이었다. 하나님의일꾼들은하나님의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거리끼는 죄를 다 버리고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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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그후에모세와아론이가서바로에게이르되이스라엘하나님

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광야에서내앞에절기를지킬

것이니라하셨나이다. 바로가가로되[말하기를] 여호와가누구관대내가그

말을듣고이스라엘을보내겠느냐?나는여호와를알지못하니이스라엘도

보내지아니하리라. 그들이가로되[말하기를] 히브리인의하나님이[께서] 우

리에게나타나셨은즉우리가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하나님여호와께

희생[제사]을드리려하오니가기를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온역이나칼로

우리를치실까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그들에게이르되모세와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役事)(마아세 ꘥ꗫ)[일]를ꙸה 쉬게 하느냐?

가서너희의역사(세발라 ,ꗚꔧꘔ)[노동ה 노역]나하라. 또 가로되이제나라

에이백성이많거늘너희가그들로역사[노동, 노역]를쉬게하는도다하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를 접견하여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

라”는하나님의 뜻을전했다. 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의택한백성이

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야하는 것은그들이 하나님앞에서 절기를 지키며제사를 드리

기 위해서이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모세가받은하나님의말씀들은하나님의직접나타나심으로받은

말씀, 즉하나님의 특별계시로 받은 내용이었다. 그러나바로는모세

가전한하나님의말씀을단번에거절했다. 그는모세가 전한하나님

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쉬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6-18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노게심 ꔾꗿ)[감독들]과ꙶים 패

장들(쇼테림 Ꙟꖮꚇ)[작업반장들]에게ים 명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는 백

성에게다시는벽돌소용의짚을전과같이주지말고그들로가서스스로

줍게하라. 또그들의전에만든벽돌수효대로그들로만들게하고감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게으르므로소리질러이르기를우리가가서우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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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희생[제사]을드리자하나니[함이니] 그사람들의고역[일]을무겁게함

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감독들]과

패장들[작업반장들]이나가서백성에게일러가로되[말하기를] 바로의말씀

에내가너희에게짚을주지아니하리니너희는짚을얻을곳으로가서주

우라. 너희일은조금도감하지아니하리라하셨느니라. 백성이애굽온땅

에흩어져 곡초그루터기를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하며바로의간역자들이자기들의세운바이스라엘자손의패장들

을때리며가로되[말하기를] 너희가어찌하여어제와오늘에만드는벽돌의

수효를전과같이채우지아니하였느냐하니라. 이스라엘자손의패장들이

가서바로에게 호소하여가로되[말하기를] 왕은어찌하여종들에게이같이

하시나이까?종들에게짚을주지아니하고그들이우리더러벽돌을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가서여호와께희생[제사]을드리자하는도다. 이제가서일하라. 짚

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정량을] 바칠지니라.

작업반장들은감독들밑에있는이스라엘자손관리들을가리킨다

(14, 15, 19절). 바로는그들이하나님을섬기려는것을게으르기때문

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게으

르기 때문이 아니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하나님의말씀을 거짓되고 헛된말로생각하였으나하나님

의말씀은진리의말씀이다. 모세와아론을 통해하나님의뜻을전해

들은 애굽 왕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곡초

그루터기는 곡초를 베고 남은 밑둥치와 뿌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의노동량은더 많아졌고이스라엘의작업반장들은 구타도당하

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압박으로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19-23절] 이스라엘자손의패장들[작업반장들]이너희의매일만드는

벽돌을조금도감하지못하리라함을듣고화가몸에미친줄알고그들이

바로를떠나나올때에모세와아론이길에선것을만나그들에게이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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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우리로바로의눈과그신하의눈에미운물건이되게[악취가되게]

하고그들의손에칼을주어우리를죽이게하는도다. 여호와는[께서는] 너

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고하

되주여, 어찌하여이백성으로학대를당케하셨나이까?어찌하여나를보

내셨나이까? 내가바로에게와서주의이름으로말함으로부터그가이백

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당황했겠지만, 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얻는 과정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떠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오늘날하나님의뜻은우리가이패역한세상에서구원얻어

(행 2:40) 천국에들어가는것이다. 우리는불경건하고죄악된세상에서

구원을얻어야한다. 불경건과죄로부터구원얻는것이하나님의뜻이

며 성경의 핵심 진리이다.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구원의목적은하나님을섬기는것이다. 1절, “이스라엘하나

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

를 지킬것이니라 하셨나니.” 3절, “우리가 사흘길쯤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여호와께제사를드리려하오니.” 바로는제사행위를게으르다

고말했지만, 제사는하나님의명령이며사람의기본적의무이다. 우리

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를 섬기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셋째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기는커녕더욱학대했다. 바로는사탄의표상이다. 세상의임금인사탄

은죄인들이구원얻는것을싫어하고방해하고그들을핍박한다. 예수

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5:19), 바울도

경건한자들이세상에서핍박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딤후 3:12). 성도

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해야 하고 잘 참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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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이제내가바로에게하는일을네

가보리라. 강한손을더하므로바로가그들을보내리라. 강한손을더하므

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과명령을전했을때 바로는

이스라엘백성을더욱학대하였었다. 그러나하나님께서는모세에게

대답하시며 해결책을 보이신다. 그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을 네가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

살이에서 구해 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사람들을 구원하

는일은사람의일이아니고하나님의일이다. 그것은물론사람들의

일이기도하지만, 사람들은하나님의도구일 뿐이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5절] 하나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전능의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이

름을 여호와(KJV; 시 83:18; 사 12:2; 26:4)로는 그들에게알리지아니하였고

가나안땅곧그들의우거하는땅을주기로그들과언약하였더니이제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본장에 “나는여호와로라” “나는여호와라”는말이네번나온다(3,

6, 8, 29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출 3:14)

곧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는 또한 영원불변

자이시며 특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이시

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

님’(엘솻다이 ꕐꚃי ꔞ)으로만ל 알리셨고 ‘여호와’(예호와 ꕯꕜꖾ)로는ה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17:1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

에게나타나 “나는전능한하나님이라”고말씀하셨다. 그러나창세기

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6장: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

- 30 -

(창 12:8; 13:4; 22:14).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그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성과불변성, 특히

언약 성취의 불변성등을 알리거나 체험케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

다(Poole). 그러나 이제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로 밝히 계시하셨고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실 자로 나타내

셨다고 본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소리를듣고 그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신 언약을 기억하

셨다. 그들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였다.

[6-9절] 그러므로이스라엘자손에게말하기를나는여호와라. 내가애

굽사람의무거운짐(시벨롯 ꗟꔮ꘏)[수고로운ת 노동들] 밑에서너희를빼어

내며그고역에서너희를건지며편팔과큰재앙(쉐파팀 ꖩ꘩ꚉ)[심판]으로ים

너희를구속(救贖)하여너희로내백성을삼고나는너희하나님이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무거운 짐[수고로운 노동들]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너희

하나님여호와인줄너희가알지라. 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주기

로맹세한땅으로너희를인도하고그땅을너희에게주어기업을삼게하

리라. 나는여호와로라하셨다하라. 모세가이와같이이스라엘자손에게

전하나그들이마음의상함(코체르 루아크 ꖏּרו Ꙁꙑ)[심령의ר 낙망함](BDB)

과 역사의 혹독함[혹독한 노역]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내용을 주셨다.

그는우선이스라엘백성에게말하는자신이 ‘여호와’인것을 강조하

셨다(6,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고통스런 노동들에

서 건져내며 편 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그는이스라엘을자기백성으로삼으시겠다고말씀하셨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

의 무거운 짐[수고로운 노동들]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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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시다.

셋째로, 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기업을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심령의 낙망함과 혹독한 노역을 인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0-1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애굽왕바로에게말하여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내어보내게하라. 모

세가여호와앞에고하여가로되[말하기를] 이스라엘자손도나를듣지아니

하였거든바로가어찌들으리이까? 나는 입이둔한(아랄 세파사임 ꖹꚓ꘩ꙺם

,ꙝ꘥)[할례받지못한입술을가진ל 말에익숙치못한](BDB) 자니이다. 여호

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말씀하사그들로이스라엘자손과애굽왕바로에

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였다. 비록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지라도,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출 5:1)는 하나님의 바로에게 주신 명령은 변함이 없었다.

모세는여호와앞에고했다. “이스라엘자손도나를듣지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여전히

힘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그의 명을

전하게하셨고 그들을애굽 땅에서인도해내게하실것이다. 그과정

은 어려우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14-27절] 그조상을따라집의어른은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장자르

우벤의아들하녹과발루와헤스론과갈미니이들은르우벤의족장이요, 시

므온의아들여무엘과야민과오핫과야긴과소할과가나안여인의소생사

울이니이들은시므온의족장이요, 레위의아들들의이름은그연치(年齒)

대로이러하니게르손과고핫과므라리요, 레위의수(壽)는 1백 37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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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게르손의아들들은그가족대로립니와시므이요, 고핫의아들들은아

므람과이스할과헤브론과웃시엘이요고핫의수(壽)는 1백33세이었으며,

므라리의아들은마흘리와무시니이들은그연치(年齒)대로레위의족장이

요, 아므람이그아비의누이요게벳을아내로취하였고그가아론과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壽)는 1백 37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시그리요웃시엘의아들은미사엘과엘사반과시드리요, 아론이암

미나답의딸나손의누이엘리세바를아내로취하였고그가나답과아비후

와엘르아살과이다말을낳았으며, 고라의아들은앗실과엘가나와아비아

삽이니이들은고라사람의족장이요, 아론의아들엘르아살이부디엘의딸

중에서아내를취하였고그가비느하스를낳았으니이들은레위사람의조

상을따라가족의어른들이라. 이스라엘자손을그군대대로애굽땅에서인

도하라하신여호와의명을받은자는이아론과모세요애굽왕바로에게

이스라엘자손을애굽에서내어보내라말한자도이모세와아론이었더라.

14-27절은 이스라엘의 정식 족보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

지에 대한 간략한 증거라고 본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들 중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고 말했고 또 그 일은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28-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

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나는여호와라. 내가네게이르는바를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할례 받지 못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본문은 앞의 내용을 반복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

나모세는여호와앞에서말하기를, “나는할례받지못한(입이둔한)

자이오니바로가어찌나를들으리이까?”라고말했다. 하나님의명령

은 동일하였고 분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중대한 구원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 사역자는 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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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고그명령은항상동일하였다. 2절, “나는여호와로라.” 6절, “나

는여호와라.” 8절, “나는여호와로라하셨다하라.” 29절, “나는여호와

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자신을전능의하나님

으로계시하셨으나모세에게는여호와로계시하셨다. 그는영원자존하

신하나님이시며언약을변함없이지키는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는모세에게명하셨고그가모세를통해바로에게주신그의명령은

항상 동일하였다.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는 것이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시는 명령은, 시대

가많이변하고교회들과교인들이속화되었다할지라도, 동일하다. 그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모든 죄를

버리고의와선을행하라”는것이며, 또 “너희는만민에게복음을전하

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하며 행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

하여그들의자손이스라엘백성을돌아보신다. 5절, “나의언약을기억

하노라.” 8절, “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주기로맹세한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출애굽

기 2:24-25,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세운그언약을기억하사이스라엘자손을돌아보셨더라.” 오

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1절, “이제내가바로에게하는일을네가보리라. 강한손을더

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6절, “내가 애굽 사람의 노역들에서

너희를 빼어내며그 고역에서너희를건지며편 팔과 큰심판으로 너

희를 구속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롬 9:18). 주께

서는친히양들을양우리안으로모으시고(요 10:16) 교회를 세우실 것

이다(마 16:18).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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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피 재앙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바로에게

신(神)[하나님]이되게하였은즉네형아론은네대언자가되리니내가네

게명한바를너는네형아론에게말하고그는바로에게말하여그로이스

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모세를바로에게신(神)이되게하셨고형아론은그

의대언자(代言者)가되게하셨다. 모세는하나님께서그에게명하신

바를그의 형아론에게말하고, 아론은그것을바로에게말하여 이스

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 그의 일들을 행하신다.

[3-5절] 내가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고나의표징(오소사이 ꚔꚘꔠ)[나י

의표적들]과나의이적(모페사이 ,나의기사들](מוꚔ꘰ֹי 기적들]을애굽땅에

많이행하리라마는바로가너희를듣지아니할터인즉내가내손을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쉐파팀 ,ꖩ꘩ꚉ)[심판들](KJVים NASB, NIV)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인도하여낼지라. 내가내손을

애굽위에펴서이스라엘자손을그땅에서인도하여낼때에야애굽사람

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바로의마음을강퍅케 하리라”고 말씀하

셨다.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퍅케 했다는 말도 나오지

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는 표현이 9번 나온다

(4:21; 7:3; 9:12; 10:20, 27; 11:10; 14:4, 8, 17). 이것은사람의악까지도

하나님의뜻안에있음을보인다. 악의책임은악인자신에게있지만,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또그가그의표적들과그의기사(奇事)들을애굽땅

에많이행할것이지만바로가모세와아론의말을듣지아니할것이

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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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출애굽사건은 하나님께서친히주도하시고 친히이루실

일이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이다.

또 그는 그가 그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

에서 인도하여 낼때에야 애굽사람들이 그를 여호와인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섭리의 일은그의 영광을 드러낼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 것이다.

[6-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자기들에게명하신대로 곧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바로에게말할때에모세는 80세이었고아론은 83세

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들

이바로에게말할때모세는 80세이었고아론은 83세였다. 모세가 전

에 애굽인을 죽이고애굽을 떠났을 때 그의나이는 40세쯤이었고(행

7:23)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친 기간이 40년 가량이었다.

[8-10절] 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바

로가너희에게이르기를너희는이적[기적]을보이라하거든너는아론에게

명하기를너의지팡이를가져바로앞에던지라하라. 그것이뱀이되리라.

모세와아론이바로에게가서여호와의명하신대로행하여아론이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다.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의진리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이다. 아무 말이든지 덮어놓고 믿으려는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11-13절] 바로도 박사[지혜자들]와 박수[마법사들]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마술사들]도그술법으로 그와 같이행하되[행하니 이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던지매뱀이되었으나[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아론의지팡이가그

들의지팡이를삼키니라. 그러나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그들을듣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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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에는 거짓된 마술들이 성행했던 것 같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술법으로모세와아론과같이행했다. 그들각사람이지팡이

를던지니그것들이뱀들이되었다. 악령들도신기한일을행한다. 그

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 바로는 이런 광경

을보았지만마음이강퍅하여모세와아론의말을듣지않았다. 사람

은 기적을 본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가 그러하였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

성보내기를거절하는도다. 아침에너는바로에게로가라. 그가물로나오

리니너는하숫가에서서그를맞으며그뱀되었던지팡이를손에잡고그

에게이르기를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께서나를왕에게보내어이르

시되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광야에서나를섬길것이니라하였으나이

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19절] 여호와가이같이이르노니네가이로인하여나를여호와인

줄알리라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내손의지팡이로하수(河水)를치

면그것이피로변하고하수(河水)의고기가죽고그물에서는악취가나리

니애굽사람들이그물마시기를싫어하리라하라. 여호와께서또모세에

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河水)들과운하와못과모든호수위에펴라하라. 그것들이피가되

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것이 열 가지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피 재앙이다. 물은 하나님

께서 창조하신 것들중에 사람에게 아마 가장 필수적인요소들 중에

하나일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실것이다.

[20-25절] 모세와아론이여호와의명하신대로행하여바로와그신하

의목전에서지팡이를들어하수(河水)를 치니그물이다피로변하고하

수(河水)의고기가죽고그물에서는악취가나니애굽사람들이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술객들도 자기술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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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같이행하므로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그들을듣지아니하니여호와

의말씀과같더라. 바로가돌이켜궁으로들어가고그일에도관념하지아

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물을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하수(河水)를치신후7일이지나니라.

애굽의 마술사들도 신기한, 초자연적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은 강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마음을

강퍅케하셨다. 이것은하나님의주권적섭리를보인다. 세상의모든일

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악인들의 마음

도그렇다. 하나님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다는것은그가은혜

를 거두심으로 그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하며 바른 생각과 판단력

을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서

하나님의은혜가아니고서는하나님에대해또자기자신에대해바르

게 생각할 수 없고, 또 혹시 바르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와

부족을인정하고고백하고하나님을믿고그앞에복종치않는다. 그러

므로구원은하나님의은혜로만된다. 사람이자신의죄를깨닫고회개

하고 하나님과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전적인 은혜이다.

둘째로, 세상의마술도상당히신비한일들을행한다. 애굽의마술사

들도그들의지팡이를던져뱀이되게하였고강물을피가되게하였다.

마술은 악령의 활동이다. 무당이나 심령술사도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기적과 다르다. 마술은 사람의 호기심을끌어

그를 종으로 삼고 그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기적은그것을통해하나님과그의진리를깨닫게하고믿게

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우리는세상의모든거짓된신들과우상들을버리고또마술

을포함한모든거짓된신비한일들을경계하고, 유일하신참하나님이

신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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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개구리, 이, 파리 재앙들

[1-8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되너는 바로에게가서 그에게 이

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네

가만일보내기를거절하면내가개구리로너의온지경을칠지라. 개구리

가하수(河水)에서무수히생기고올라와서네궁에와네침실에와네침상

위에와네신하의집에와네백성에게와네화덕에와네떡반죽그릇에들

어갈지며개구리가네게와네백성에게와네모든신하에게오르리라하셨

다하라.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아론에게명하기를네지팡이를잡

고네팔을강들과운하들과못위에펴서개구리로애굽땅에올라오게하

라할지니라. 아론이팔을애굽물들위에펴매개구리가올라와서애굽땅

에덮이니술객들[마술사들]도자기술법대로이와같이행하여개구리로애

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개구리를나와내백성에게서떠나게하라. 내가이백성을보내리

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이것이둘째 재앙, 곧개구리재앙이었다. 그러나 애굽의마술사들

도자기술법대로개구리로 애굽땅에올라오게했다. 마술도신비한

일을 어느 정도 행한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것들을 없애지

는 못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그의 교만함과 완고함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9-15절] 모세가바로에게이르되내가왕과왕의신하와왕의백성을

위하여어느때에구하여이개구리를왕과왕궁에서끊어서하수에만있게

하오리이까?내게보이소서. 그가가로되[말하기를] 내일이니라. 모세가가

로되[말하기를] 왕의말씀대로하여왕으로우리하나님여호와와같은이가

없는줄을알게하리니개구리가왕과왕궁과왕의신하와왕의백성을떠

나서하수에만있으리이다하고모세와아론이바로를떠나나가서바로에

게내리신 개구리에대하여모세가여호와께 간구하매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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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모아무더기로쌓으니땅에서악취가나더라. 그러나바로가숨을통

할수있음을볼때에그마음을완강케하여그들을듣지아니하였으니여

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내일 개구리를 왕궁에서 끊어서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고 말하였다.

바로는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없애주심을 봄으로써 그가 참 하나님

되심을 조금 깨닫고 느끼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떠나

나가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셨다.

그가바로에게말한대로, 개구리들은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나와

서 죽었다. 한글개역성경에는 ‘나와서’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지만, 원문에는 민(ןꗬ)이라는 전치사가 세 번 반복해 쓰였고 그것

은 ‘나와서’(out of)라는뜻이다.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고 땅에는 악취가 진동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통하게 되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

면,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16-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아론에게 명하기를 네지팡

이를들어땅의티끌을치라하라. 그것이애굽온땅에서이(킨님 ꘇꗑ)[‘각ם

다귀’(gnats, 모기보다좀큰곤충) 혹은 ‘이’](BDB)1)가되리라. 그들이그대로

행할새아론이지팡이를잡고손을들어땅의티끌을치매애굽온땅의티

끌이다이가되어사람과생축에게오르니술객들이자기술법으로이같이

행하여이를내려하였으나못하였고이는사람과생축에게있은지라. 술객

이바로에게고하되이는하나님의권능(에츠바 ,ꔰꙃꔟ)[손가락](KJVע NASB)

이니이다하나바로의마음이강퍅케되어그들을듣지아니하였으니여호

와의 말씀과 같더라.

1) LXX, Vg, KB, NASB, NIV,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각다귀’라는 뜻을

취하고, Syr, Targ, KJV, 현대 히브리어는 ‘이’(lice)라는 뜻을 취한다(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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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 번째 재앙, 곧 이 재앙이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그들의

술법으로이를내려했으나못했다. 마술사들은바로에게 “이것은하

나님의 손가락(권능)이니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

신일이라는뜻이다. 그러나하나님의말씀대로, 바로의마음은강퍅

케 되어 그들을 듣지 않았다.

[20-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바로

앞에서라. 그가물로나오리니그에게이르기를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

을보내라. 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네가만일내백성을보내지아니하

면내가너와네신하와네백성과네집들에파리떼(아롭 ꙡꘝ)[‘쏘는파리ב

떼’ 혹은 ‘해로운곤충떼’(BDB), ‘파리떼’(KJV, NIV), ‘곤충떼’(NASB)]를보내리

니애굽사람의집집에파리떼가가득할것이며그들의거하는땅에도그

러하리라.

이것은네번째재앙, 곧파리재앙이다. ‘파리떼’라는말이본장에

일곱번나온다(21, 21, 22, 24, 24, 29, 31)(한글개역에서 31절은 ‘파리’

라고만 번역함).

[22-24절] 그날에내가내백성의거하는고센땅을구별하여그곳에

는파리떼가없게하리니이로말미암아나는세상중의여호와인줄을네

가알게될것이라. 내가내백성과네백성사이에구별을두리니내일이

표징이있으리라하셨다하라하시고여호와께서그와같이하시니무수한

파리 떼가바로의궁에와그신하의집에와애굽전국에이르니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행하셨다.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들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모여왔고 파리 떼로 인해 온 땅이

해를받았다. 그러나고센땅에는파리떼가없었다. 하나님께서는그

재앙중에고센땅을구별하셨다. 그는자기백성을환난에서지키시

고 또 환난 중에 건져주신다(시 23:4; 91:1-11; 121:1-8).

[25-2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하나님께희생을드리라. 모세가가로되그리함은불가하니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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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생을드리는것은애굽사람의미워하는바이온

즉우리가만일애굽사람의목전에서희생을드리면그들이그것을미워하

여우리를돌로치지아니하리이까?[이는우리가애굽사람의미워하는것

을우리하나님여호와께제사드림이니이다. 우리가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그들의눈앞에서제사드리면그들이우리를돌로쳐죽이려하지않겠

나이까?]

바로는 허락하면서도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

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것은 바로가 제안한 첫 번째의

타협안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27-28절] 우리가사흘길쯤광야로들어가서우리하나님여호와께희

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보내리니너희가너희하나님여호와께광야에서희생을드릴것이

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는 “내가너희를보내리니너희가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

에서희생을드릴것이나너무멀리는가지말라”고말하면서모세에

게 그를 위해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것은 바로의 두 번째 타협

안이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 절반쯤의 순종을 제안한다.

[29-32절] 모세가가로되내가왕을떠나가서여호와께기도하리니내

일이면파리 떼가 바로와바로의신하와바로의백성을 떠나려니와바로는

이백성을보내어여호와께희생을드리는일에다시거짓을행치마소서하

고모세가바로를떠나나와서여호와께기도하니여호와께서모세의말대

로 하사 파리를바로와 그신하와그 백성에게서 몰수히떠나게하시니라.

그러나바로가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

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

로는이백성을보내어여호와께희생을드리는일에다시거짓을행

치마소서”라고 하며바로를떠나나왔다. 여호와께서는모세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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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다 떠나게 하셨다. 그

러나 바로는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애굽의 마술사들도 신기한 일들

을행했지만한계가있었다. 그들은자기술법대로개구리를애굽땅에

올라오게 하였으나(7절) 이 혹은 각다귀는 생기게 하지 못했다(18절).

그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있는 일이라는뜻이다. 사탄과악령들도 신기한

일들을더러행하지만, 감히하나님과비교할수없다. 우리는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로 믿고 섬겨야 한다.

둘째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강하

게 하며 강퍅케 했다(15, 19, 32절). 그것은 사람의 무지하고 완고함을

잘보인다. 사람은 하나님의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대한 진지한

관심도, 바른 깨달음과 지식, 참된 회개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그리스

도에대한참된믿음도, 또그것에근거한복된구원도얻지못한다. 우

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 죄를 통회하는 심령,

온유한심령을가지고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를믿고따라야한다.

셋째로, 모세는바로의타협안을거절하였다. 바로는두가지타협안

을내놓았는데, 이땅에서하나님께제사드리라는것과너무멀리가지

말라는것이었다. 이것은우리가세상의죄악된삶을버리지말고절반

쯤 순종하라는 말과 비슷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믿고성경교훈에온전히순종하는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 말씀대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애굽사람이사는땅과이스라엘백성이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22절,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

을 구별하여그 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하리니 이로말미암아 나는 세

상중의여호와인줄을네가알게될것이라.” 비록우리가세상에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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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바로에게들어가서그에게이르

라. 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내백성을보내라. 그

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이는] 네가만일그들보내기를거절하고억지로

잡아두면여호와의손이들에있는네생축곧말과나귀와약대와우양에

게더하리니심한악질(데베르 ꔫꕓ)[악성전염병]이있을것이며여호와가ר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생축을구별하리니 이스라엘자손에속한것은

하나도죽지아니하리라하셨다하라하시고여호와께서기한을정하여가

라사대여호와가내일이땅에서이일을행하리라하시더니이튿날에여호

와께서이일을행하시니애굽의모든생축은죽었으나이스라엘자손의생

축은하나도죽지아니한지라. 바로가보내어본즉이스라엘의생축은하나

도죽지아니하였더라. 그러나바로의마음이완강하여백성을보내지아니

하니라.

여호와께서는모세를통해바로에게 “내백성을보내라. 그들이나

를 섬길 것이니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그 이유로 재앙의 경고

를 주셨다. ‘악질’은 가축의 악성 전염병을 가리킨다. 이것이 다섯 번

째의 재앙 즉 악질 재앙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애굽백성의가축을 구별하셨다. 애굽왕바로는 사람을보내

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8-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가지고모세가바로의목전에서하늘을향하여날리라. 그재가애

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쉐킨

포레아크아바부오스 ꘢ꔵ꘤ꔨꔣת ꖏꙟ꘶ ꖐꚉ)[물집이생기는종기](BDB)이발ין

하리라. 그들이풀무의재를가지고바로앞에서서모세가하늘을향하여

날리니사람과짐승에게붙어독종이발하고술객[마술사들]도독종으로인

하여모세앞에서지못하니독종이술객들[마술사들]로부터애굽모든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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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여호와께서바로의 마음을 강퍅케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풀무의 재 두 움큼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고그 재는 애굽온 땅의 티끌이되어애굽온 땅의

사람과짐승에게붙어서독종, 즉물집이생기는종기가발하게 하였

다.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 곧 독종 재앙이다. 마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해모세앞에서지못했다. 그러나여호와께서바로의 마음을강퍅

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13-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바로

앞에서서그에게이르기를히브리사람의하나님여호와의말씀에내백성

을보내라. 그들이나를섬길것이니라. 내가이번에는모든재앙을네마음

과네신하와네백성에게내려너로온천하에나와같은자가없음을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지금쯤은] 네가

세상에서끊어졌을것이나내가너를세웠음은나의능력을네게보이고내

이름이온천하에전파되게하려하였음이니라. 네가여전히내백성앞에

자고(自高)하고그들을보내지아니하느냐?내일이맘때면내가중한[심한]

우박을내리리니애굽개국이래로그같은것이있지않던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있어서집에돌아오지않은자에게는우박이그위에내리리니그것들

이죽으리라하셨다하라하시니라. 바로의신하중에여호와의말씀을두

려워하는자들은그종들과생축을집으로피하여들였으나여호와의말씀

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강퍅함 때문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에는 심한 우박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

곧 우박 재앙이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짐승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

을그마음에두지아니하는자들은그종들과짐승들을들에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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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고 그들은 들에 둔 그 종들과 그 짐승들을 잃게 될 것이다.

[22-32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하늘을향하여손을들

어애굽전국에우박이애굽땅의사람과짐승과밭의모든채소에내리게

하라. 모세가하늘을향하여지팡이를들매여호와께서뇌성과우박을보내

시고불을내려땅에달리게하시니라. 여호와께서우박을애굽땅에내리

시매우박의내림과불덩이가우박에섞여내림이심히맹렬하니애굽전국

에그개국이래로그같은것이없던것이라. 우박이애굽온땅에서사람

과짐승을무론하고무릇밭에있는것을쳤으며우박이또밭의모든채소

를치고들의모든나무를꺾었으되이스라엘자손의거한고센땅에는우

박이없었더라. 바로가사람을보내어모세와아론을불러그들에게이르되

이번은내가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의로우시고나와나의백성은악하도

다. 여호와께구하여이뇌성과우박을그만그치게하라. 내가너희를보내

리니너희가다시는머물지아니하리라. 모세가그에게이르되내가성에서

나가자곧내손을여호와를향하여펴리니그리하면뇌성이그치고우박이

다시있지않을지라. 세상이여호와께속한줄을왕이알리이다. 그러나왕

과왕의신하들이여호와하나님을아직도두려워아니할줄을내가아나이

다. 때에보리는이삭이나왔고삼은꽃(기브올 ,꘢ꔮꕁ)[싹](BDBל KB, NASB)이

피었으므로삼과보리가상하였으나그러나밀과나맥[쌀보리]은자라지아

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

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셨다. 우박

의내림과불덩이가우박에 섞여내림이 심히맹렬했다. 애굽전국에

그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그 같은 일이 없었다. 들에 머물렀던 사람

들과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

시고나와나의백성은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이뇌성과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아

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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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보리는이삭이나왔고삼은 싹이났으므로삼과보리는 그

우박으로상했다. 그러나밀과 나맥즉쌀보리는자라지 않았기때문

에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재앙 중에도 자비를 남겨두셨다.

[33-35절] 모세가바로를떠나성에서나가서여호와를향하여손을펴

매뇌성과우박이그치고비가땅에내리지아니하니라. 바로가비와우박

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일반이라. 바로의마음이강퍅하여이스라엘자손을보내지아니하

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비와우박과뇌성의그친것을볼때바로는다시범죄하여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다. 바로

의 마음의 완강함과강퍅함은 인간 본성의부패성의 모습을 잘 드러

낸다. 사람의 심령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바로에게온천하에그와같은자가없음을알게하기를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다.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과 온

인류는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속한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함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에게 불순종함이 죄요

죽음이요 불행이며, 그에게 순종함이 생명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6, 26절). 시편 91:1, 5-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

하는자는전능하신자의그늘아래거하리로다,” “너는밤에놀램과낮

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아니하리로다. 천인이네곁에서, 만인이네우편에서엎드러지

나이재앙이네게가까이못하리로다.” 오늘날도하나님께서는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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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1-2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바로에게로들어가라. 내가그의

마음과그신하들의마음을완강케함은나의표징을그들중에보이기위함

이며너로내가애굽에서행한일들곧내가그가운데서행한표징을네아

들과네자손의귀에전하게하려함이라. 너희가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바로의마음을완강케 하셨다”고 말씀하

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악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그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하신 목적은 그의표징(오스 을그들[표](אוֹת 중에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아들과그들의후손들에게전하여하나님을알게하시기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하신일을알고 그것을 통해하나님을아는 것이 중요하

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다. 그것이 그들의 구원과 영생과 행복이 되기 때문이다.

[3절] 모세와아론이바로에게들어가서그에게이르되히브리사람의하

나님여호와께서말씀하시기를네가어느때까지내앞에겸비치아니하겠

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이 그의 겸비치 않음 즉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오직 겸손한자만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에순종할것이다.

[4-6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들어가게하리니메뚜기가지면을덮어서사람이땅을볼수없을것

이라. 메뚜기가네게남은그것곧우박을면하고남은것을먹으며들에너

희를위하여자라는모든나무를먹을것이며또네집들과네모든신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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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과모든애굽사람의집들에가득하리니이는네아비와네조상이세상

에있어옴으로오늘까지보지못하였던것이리라하셨다하고돌이켜바로

에게서 나오니.

하나님께서는바로의교만과불순종에 대한징벌로메뚜기재앙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여덟째 재앙 곧 메뚜기 재앙이다.

[7절] 바로의신하들이그에게고하되어느때까지이사람이우리의함

정[올무]이되리이까? 그사람들을보내어그하나님여호와를섬기게하소

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애굽 왕 바로보다 그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먼저 깨달음이 생겼다.

그들은 애굽이 거의 망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이스

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8-11절] 모세와아론을바로에게로다시데려오니바로가그들에게이

르되가서너희하나님여호와를섬기라. 갈자는누구누구뇨?모세가가로

되우리가여호와앞에절기를지킬것인즉우리가남녀노소와우양을데리

고가겠나이다. 바로가그들에게이르되내가너희와너희어린것들을보내

면여호와를너희와함께하게함과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경영이악

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우양은 두고)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의 또 하나의 타협안이었

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고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12-15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네손을애굽땅위에들어메

뚜기로애굽땅에올라와서우박에상하지아니한밭의모든채소를먹게하

라. 모세가애굽땅위에그지팡이를들매여호와께서동풍을일으켜온낮

과온밤에불게하시니아침에미쳐동풍이메뚜기를불어들인지라. 메뚜기

가애굽온땅에이르러그사방에내리매[머물매] 그해가심하니이런메뚜

기는전에도없었고후에도없을러라. 메뚜기가온지면에덮여날으매땅이

어둡게되었고메뚜기가우박에상하지아니한밭의채소와나무열매를다

먹었으므로애굽전경에나무나밭의채소나푸른것은남지아니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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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문명국가라도 폭설이나 폭우

나 폭풍 등의자연 재해를막지 못한다. 메뚜기는 애굽 온 땅에 와서

그 사방에 머물므로 그 해가 심했다.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

고 후에도 없을 사건이었다. 메뚜기는 온 지면에 덮여 날므로 땅이

어둡게되었고, 애굽전역에서나무나밭의채소나푸른것을먹음으

로써 남은 것이 없었다. 메뚜기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다.

[16-20절] 바로가모세와아론을급히불러서이르되내가너희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너희하나님여호와께구하여이죽음만을내게서떠나게하라. 그

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하사메뚜기를홍해에몰아넣으시니애굽온지경에메뚜기가하나도

남지아니하니라. 그러나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로이

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바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인정하였다.

모세는바로에게서나가여호와께구했고여호와께서는 돌이켜강렬

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홍해에 몰아넣으셨고애굽 온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으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21-2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하늘을향하여네손을들어

서애굽땅위에흑암이있게하라. 곧더듬을만한흑암이리라. 모세가하늘

을향하여손을들매캄캄한흑암이삼일동안애굽온땅에있어서그동안

은사람사람이서로볼수없으며자기처소에서일어나는자가없으되이

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것은아홉번째재앙곧흑암재앙이었다. 모세가하늘을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하나

님께서는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24-26절] 바로가모세를불러서이르되너희는가서여호와를섬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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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양과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어린것은 너희와 함께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왕이라도우리하나님여호와께드릴희생과번제물을우리에게주

어야하겠고우리의생축도우리와함께가고한마리도남길수없으니이

는우리가그중에서취하여우리하나님여호와를섬길것임이며또우리가

거기이르기까지는어떤것으로여호와를섬길는지알지못함이니이다하나.

이것은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이다. 그것은 재물을 두고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

났다. 하나님을섬긴다는것은 우리의몸과 마음과모든 소유물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7-29절] 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으므로그들을보내기

를즐겨아니하고모세에게이르되너는나를떠나가고스스로삼가다시내

얼굴을보지말라. 내얼굴을보는날에는죽으리라. 모세가가로되왕의말

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것은사람들로 하나님을알게하기

위함이셨다. 우리는사시고참되신창조자, 섭리자하나님을알아야한

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다가 지옥 불못에 던지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의와 선을 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

님을무시하고대적할것이지만, 그의은혜를받은자는겸손하게되며

하나님을믿고 순종할것이다. 우리는하나님앞에서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바로의타협안들은모세와아론이받아들일수없는 것들이

었다. 하나님의뜻은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뿐아니라아내들과 자녀들

을포함하여온가족이하나님을섬기는것이며소들과양들도하나님

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우리의 소득의 온전한 십일조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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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내가이제한가지재앙을바로

와애굽에내린후에야그가너희를여기서보낼지라. 그가너희를보낼때

에는여기서정녕다쫓아내리니백성에게말하여남녀로각기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구하게하라하시더니여호와께서 그백성으로애굽사람의

은혜를받게하셨고[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후에야그가너희를여기서보낼지라. 그가너희를 보낼때에는

여기서 정녕 다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신 남은 한

재앙은 장자 재앙으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그 재앙으

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

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에게애굽사람들앞에서은혜를주셨다. 그들은애굽사람들에게은,

금 패물을 요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강탈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요청하자 애굽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실상, 그들이받은은금패물들은그들이애굽에서수십년간혹은수

백년간 종살이한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본문은 “그사람모세는애굽나라에서바로의신하와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라”고 기록한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들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를 무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세는 그들 앞에 큰 인물로 보여졌다.

[4-6절] 모세가 바로에게이르되여호와께서이같이말씀하시기를밤중

에내가애굽가운데로들어가리니애굽가운데처음난것은위(位)[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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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앉은바로의장자로부터맷돌뒤에있는여종의장자까지와모든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것이마지막열번째재앙인장자재앙이다. 애굽의궁궐을비롯

해 애굽의 온 집들의 맏아들이 한 날 밤에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전의 아홉 재앙들 중에는,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외에 사람들이 죽은 재앙은 없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 각 집의 장자들은 같은 날 밤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다.

[7-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움직이지않으리니[짖지않으리니] 여호와가애굽사람과이스라엘사

이에구별하는줄을너희가알리라하셨나니왕의이모든신하가내게내

려와서내게절하며이르기를너와너를좇는온백성은나가라한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마지막재앙에서도하나님께서는애굽사람과이스라엘백성을

구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평온함이

있을것이다. 그것은개도짖지않는평온함일것이다. 그것은하나님

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있을 수없는 일일 것

이다. 마침내 애굽 왕의 신하들은 모세에게 내려와서 그에게 절하며

굴복할 것이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기를 요청할 것이다.

[9-10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바로가너희를듣지아니할지

라. 그러므로내가애굽땅에서나의기사[들]를더하리라하셨고모세와아론

이이모든기사[들]를바로앞에서행하였으나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강

퍅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열가지재앙들전반에대해다시말한것이다. 여호와께서

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

에서 나의 기사들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었고 모세와 아론은 이런

모든 기적들 곧 여러 가지 재앙들을 바로 앞에서 행했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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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바로의마음을 강퍅케하셨으므로 그가이스라엘자손을

애굽에서보내지않았었다. 애굽왕바로가 심히강퍅한 것은하나님

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

곧 장자 재앙의 때에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고 말 것이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를통하여애굽에내려진열

가지 재앙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들이었고 마지막 장자 재앙도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능력

이많으신하나님이시다. 그는영원전부터스스로계신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며 현세와 내세에 참된 평안과 복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

셨으나 이스라엘백성에게는그것을피하게하셨다. 이 세상에는사탄

과 악령들의 활동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시험과 고난

이많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심판과재앙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자기백성이스라엘과애굽사람들을구별하시고이스라엘

을 보호하셨듯이, 그는 오늘도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그의종모세를애굽사람들앞에크게하셨다.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뵈었더

라.” 8절, “왕의 이 모든신하가내게 내려와서내게 절하리라.” 사람을

세우시고파하시고높이시고낮추심이하나님께있다. 시편 75:6-7, “대

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

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

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

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그를 섬기며 그 앞에 충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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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절] 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모세와아론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

하시기를] 이달로 너희에게달의 시작곧 해의 첫달이 되게하고너희는

이스라엘회중에게고하여이르라. 이달열흘에너희매인(每人)이어린양

을취할지니각가족대로그식구를위하여어린양을취하되그어린양에대

하여식구가너무적으면그집의이웃과함께인수(人數)를따라서하나를

취하며각사람의식량을따라서너희어린양을계산할것이며너희어린양

은흠없고1년된수컷으로하되양이나염소중에서취하고이달14일까

지간직하였다가해질때에이스라엘회중이그양을잡고[죽이고] 그피로

양을먹을집문좌우설주와인방[상인방]에바르고그밤에그고기를불에

구워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먹되날로나물에삶아서나먹지 말고 그

머리와정강이와내장을다불에구워먹고아침까지남겨두지말며아침까

지남은것은곧소화(燒火)하라. 너희는그것을이렇게먹을지니허리에띠

를띠고발에신을신고손에지팡이를잡고급히먹으라. 이것이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그밤에애굽땅에두루다니며사람과짐승을무론하

고애굽나라가운데처음난것을다치고애굽의모든신에게벌을내리리

라. 나는여호와로라. 내가애굽땅을칠때에그피가너희의거하는집에

있어서너희를위하여표적이될지라. 내가피를볼때에너희를넘어가리

니재앙이너희에게내려멸하지아니하리라. 너희는이날을기념하여여

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으로하여금애굽을떠날준비를시키

셨다. 흠 없고 1년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취하여 그 피로 그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위 문틀)에 발라야 했고,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

고 발에 신을신고 손에지팡이를잡고 그것을 급히먹어야 했다. 이

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逾越)은 ‘넘어간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씀(민 33:4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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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가축들의 첫 새끼를 죽이시기 때문이든지,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

신 것처럼(삼상 5:4) 애굽인들의 신상들을 파괴하시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Poole). 유월절어린양을먹을집문좌우설주와상인방에발

라진 양의 피는 재앙을 모면케 하는 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15-20절] 너희는 7일 동안무교병[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먹을

지니그첫날에누룩을너희집에서제하라. 무릇첫날부터7일까지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

도성회요제7일에도성회가되리니이두날에는아무일도하지말고각

인의식물만너희가갖출것이니라. 너희는무교절을지키라. 이날에내가

너희군대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너희가영원한

규례를삼아이날을대대로지킬지니라. 정월에그달 14일저녁부터 21

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않게하라. 무릇유교물[누룩을넣은떡]을먹는자는타국인이든지본

국에서난자든지무론하고이스라엘회중에서끊쳐지리니너희는아무유

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무교절). 또 그들은 그 첫날에

누룩을집에서제거하고 7일 동안누룩을집에있지 않게해야했다.

또 그들은 그 첫날과 제7일에 성회로 모여야 했고 안식일로 지켰다.

[21-28절] 모세가이스라엘모든장로를불러서그들에게이르되너희

는나가서너희가족대로어린양을택하여유월절양으로잡고[죽이고] 너희

는우슬초묶음을취하여그릇에담은피에적시어서그피를문인방[상인

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웨힉가템 ꘤ꕀꕙꕵ)[바르고]ꚟם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집문밖에나가지말라. 여호와께서애굽사람을치러두루다니실때

에문인방[상인방]과좌우설주의피를보시면그문을넘으시고멸하는자

로너희집에들어가서너희를치지못하게하실것임이니라. 너희는이일

을규례로삼아너희와너희자손이영원히지킬것이니너희는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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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하신대로너희에게주시는땅에이를때에이예식을지킬것이라. 이

후에 너희자녀가 묻기를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하거든 너희는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이스라엘자손의집을넘으사우리의집을구원하셨느니라하라하매

백성이머리숙여경배하니라. 이스라엘자손이물러가서그대로행하되여

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상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아침까지한 사람도 자기집 문밖에나가지말게 했다. 또 그들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29-36절] 밤중에(바카치 할라옐라 ꗚꖾꗣꕘה ,꘾ꖖꔰ)[한밤중에י 자정에]

여호와께서애굽땅에서모든처음난것곧위(位)[왕위]에앉은바로의장

자로부터옥에갇힌사람의장자까지와생축의처음난것을다치시매그

밤에바로와그모든신하와모든애굽사람이일어나고애굽에큰호곡[곡

성]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

라. 밤에바로가모세와아론을불러서이르되너희와이스라엘자손은일

어나내백성가운데서떠나서너희의말대로가서여호와를섬기며너희의

말대로너희의양도소도몰아가고나를위하여축복하라하며애굽사람들

은말하기를우리가다죽은자가되도다하고백성을재촉하여그지경에

서속히보내려하므로백성이발교(醱酵)[발효]되지못한반죽담은그릇을

옷에싸서어깨에메니라. 이스라엘자손이모세의말대로하여애굽사람

에게은금패물과의복을구하매여호와께서애굽사람으로백성에게은혜

를입히게하사[애굽사람들앞에서그백성에게은혜를주셨으므로] 그들의

구하는대로주게하시므로그들이애굽사람의물품을취하였더라[노략하

였더라](KJV, NASB, NIV).

한밤 중에애굽사람들은이스라엘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보내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어깨에메었다. 또이스라엘자손은모세의말대로 애굽사람에

게은금패물과의복을구했고여호와께서애굽사람앞에서그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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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노략물처럼 얻게 하셨다.

[37-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숙곳에 이르니유아

외에보행하는장정이 60만가량이요중다한잡족과양과소와심히많은

생축이그들과 함께하였으며그들이가지고나온발교(醱酵)[발효]되지 못

한반죽으로 무교병을구웠으니 이는그들이 애굽에서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거주한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여호와의 군대가

다애굽땅에서나왔은즉이밤은그들을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심을인

하여여호와앞에지킬것이니이는여호와의밤이라. 이스라엘자손이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명 가량이었으니, 여자들

과어린아이들을합하면 200만명이상되었을것이다. 애굽에서나올

때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나온발효되지못한반죽으로무교병즉누룩없이만든떡을

구웠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때

이었다. 출애굽연도는, 열왕기상 6:1에의하면, 솔로몬왕의즉위 4년

즉주전 966년으로부터 480년전, 즉주전 1447년경이며, 애굽의제18

왕조 투트모세 3세(주전 1482-1447년경) 때이었다고 생각된다.

[43-5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이러

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후에먹을것이며거류인과타국품군은먹지못하리라. 한집에서먹

되그고기를조금도집밖으로내지말고뼈도꺾지말지며이스라엘회중

이다이것을지킬지니라. 너희와함께거하는타국인이여호와의유월절을

지키고자하거든그모든남자는할례를받은후에야가까이하여지킬지니

곧그는본토인과같이될것이나할례받지못한자는먹지못할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법이동일하니라 하셨으

므로온이스라엘자손이이와같이행하되여호와께서모세와아론에게명

하신대로행하였으며그같은날에여호와께서이스라엘자손을그군대대

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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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33, 36, “예수께이르러는이미죽은것을보

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

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

의속죄사역을예표했다. 애굽사람들의모든집에장자가죽는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넘어가셨다. 흠 없고 1년된 유월

절 어린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고린도전서 5:7, “우리

의유월절양곧그리스도께서희생이되셨느니라.” 예수그리스도께서

는유월절어린양이되셨다. 고기를불에구워쓴나물과함께먹는것

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였다. 무교절 7일 동안 먹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은 그의 무죄성을 가리켰다.

둘째로,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 피를우리마음의문설주와 상인방

에발라야한다. 유월절은예수그리스도의속죄의진리와우리의속죄

신앙을계시한다. 속죄신앙은구원신앙이다. 예수그리스도의속죄의

피가우리를지옥에서구원하였다. 주예수께서는, “내살을먹고내피

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살은참된양식이요내피는참된음료로다”라고속죄를강조하셨다

(요 6:53-55). 그리스도의속죄의피는우리의생명이며, 우리는구원과

영생을 위해 속죄신앙이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고난을 기억하며

그의대속(代贖) 사역을 믿는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속죄의

구주예수그리스도만을믿고의지해야한다. 속죄신앙이생명의길이

다. 또한교회는때때로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고난을기억하며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모든 신자들은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대속의은혜

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속죄 신앙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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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무교절, 초태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1-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중에사람이나짐승이나무론하고초태생은다거룩히구별하여내게

돌리라. 이는내것이니라하시니라. 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너희는애굽

에서곧종되었던집에서나온그날을기념하여유교병을먹지말라. 여호

와께서그손의권능으로너희를그곳에서인도하여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너희가나왔으니여호와께서너를인도하여가나안사람과헷사람

과아모리사람과히위사람과여부스사람의땅곧네게주시려고네조상

들에게맹세하신바젖과꿀이흐르는땅에이르게하시거든너는이달에

이예식을지켜 7일동안무교병을먹고제7일에는여호와께절기를지키

라. 7일동안에는무교병을먹고유교병을너희곳에있게하지말며네지

경안에서누룩을네게보이지도말게하며너는그날에네아들에게뵈어

이르기를이예식은내가애굽에서나올때에여호와께서나를위하여행하

신일을인함이라하고이것으로네손의기호(오스 와네미[표(sign)](אוֹת

간[이마]의표(직카론 ꗏꖀ)[기념물]를삼고여호와의율법으로네입에있רוֹן

게하라. 이는여호와께서능하신손으로너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음이

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본장은하나님께서친히이스라엘백성을애굽에서인도하여내셨

음을강조한다(3, 9, 14, 16절). 이스라엘백성은애굽에서종노릇하며

온갖 압제와 학대를 받았었다(3,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

의 권능으로’(3, 14, 16절), ‘능하신 손으로’(9절) 그들을 인도하여 내

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 재앙

이 아니었다면 애굽왕 바로는결코 그들이떠나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 밤에

행하게 하셨던 규례, 즉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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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게 하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이르게하실것이다. 그는이스라엘백성의조상즉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었다. 그 땅

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될 만한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아빕월즉 1월 14일의절기인유월절과, 또 1월 15일부터 7일동안의

무교절을지키라고말씀하셨다. 그들은그때무교병즉누룩넣지않

고 만든 떡을 먹고 제1일과 제7일에 여호와께 성회로 지켜야 했다.

또 그들은 7일 동안 유교병[누룩 넣은 떡]을 그들의 처소에도 있지

않게 해야 했고 누룩도 그들의 경내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했다. 또

그들은 이 절기의 뜻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규례를 “네 손의 표와 네 미간의 기념물로 삼

으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구속

(救贖)의 은혜를 해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규례를 지켜야 했다.

[11-16절] 여호와께서너와네조상에게맹세하신대로너를가나안사

람의땅에인도하시고그땅을네게주시거든너는무릇초태생과네게있

는생축의초태생을다구별하여여호와께돌리라. 수컷은여호와의것이니

라. 나귀의첫새끼는다어린양으로대속(代贖)할것이요그렇게아니하려

면그목을꺾을것이며너의아들중모든장자된자는다대속(代贖)할지

니라. 장래에네아들이네게묻기를이것이어찜이냐하거든너는그에게

이르기를여호와께서그손의권능으로우리를애굽에서곧종이되었던집

에서인도하여내실새그때에바로가강퍅하여우리를보내지아니하매여

호와께서애굽나라가운데처음낳은것을사람의장자로부터생축의처음

낳은것까지다죽이신고로초태생의수컷은다여호와께희생으로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代贖)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오스 표](אוֹת

(sign)]와네 미간[이마]의표(토타폿 .를삼으라[머리띠](טו꘮ꖧֹת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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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가나안땅을 얻게되면 그들은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

여여호와께돌리라고반복하여강조했다. 나귀의첫새끼는다어린

양으로 대속(代贖)하고 그들의 모든 장자도 다 대속하라고 했다.

또 장차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강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을 너희의

손의 표와 너희의 이마의 머리띠로 삼으라고 하라고 하셨다.

[17-22절] 바로가백성을보낸후에블레셋사람의땅의길은가까울지

라도하나님이[께서] 그들을그길로인도하지아니하셨으니이는하나님이

[께서] 말씀하시기를이백성이전쟁을보면뉘우쳐애굽으로돌아갈까하셨

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께서]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

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카무쉬임 Ꚅꗰꖖ)[전투대형ים

으로(in battle array)](BDB) 나올때에모세가요셉의해골[뼈들]을취하였으니

이는요셉이이스라엘자손으로단단히맹세케하여이르기를하나님이[께

서]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돌아보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뼈들]을 여

기서가지고나가라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숙곳에서발행하여광야끝에

담에장막을치니여호와께서그들앞에행하사낮에는구름기둥으로그들

의길을인도하시고밤에는불기둥으로 그들에게비취사주야로진행하게

하시니낮에는구름기둥, 밤에는불기둥이백성앞에서떠나지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

셋 길로 인도하지않으셨다. 그길은 몇일이면 가나안 땅으로갈 수

있는가장빠른길이다. 하나님께서그들을 그길로인도하지않으신

것은, 그들이블레셋사람들과전쟁을치르게 될것이며그러면 그들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고 염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홍해의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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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었다. 또한 그 길은 뒤쫓아올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는 첫 과정

의 길이기도 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죽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녕돌아보시고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그들

을 인도하시리라고 말하며 그들이 자신의 뼈들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시켰었다(창 50:24-25). 모세는 조상들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요셉의그맹세를기억하여 그의뼈들을 취했다. 요셉의 유언도놀랍

지만, 그 유언을 지킨 모세는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숙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여호와께서는그들앞에행하셔서낮에는구름기둥으로 그들의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인도하심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의 은혜를 잊지 말

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큰 구원을 체험한 그들은 그 은혜를 항상 기

억해야했다. 사람은무지한짐승과같아서하나님의많은은혜를받은

후에도 그것을 잘 잊어버린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도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산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이하나님의은혜를기억하게하는방법

으로그들이사람들과가축들의처음난것을하나님께드리게하셨고

또매년무교절을지키게하셨다. 사람의맏아들이나짐승의첫새끼를

거룩히구별하여하나님께드리는것은애굽에내리셨던열가지재앙

들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기억하게 한다. 또 사람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새끼는가장 좋은 것이다. 모든것이 다하나님의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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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또유월절은애굽에서급하게나온일을기억케하는절기이다. 유월

절 어린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먹었던것은애굽에서바삐나왔음을기억케한다. 그것은전적으

로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또 그들은 무교절의 7일 동안 처소에서 누룩

을제거해야하였다. 그것은우리가누룩없는삶, 즉죄를멀리하는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인다. 성도는 성화에 힘써야 한다.

신약성도인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대속사역으로큰구원

을얻은자들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우리죄를위해십자가에못박

혀죽으셨고삼일만에다시살아나셨다. 우리는하나님의은혜로예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 죄씻음과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이하나

님의구원의은혜를잊지말고항상, 평생토록기억하며감사해야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을 애굽에서나오게하신후그

들을블레셋사람의길로가아니고홍해의광야길로인도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

하셨다(17-22절).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이었다.

하나님의목표는그들을애굽에서인도해내어광야를지나가나안땅

에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이스라엘의열조

들에게 약속하신땅이다. 이스라엘백성은 오직 하나님의선한 인도하

심에순응하며따라가면되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예수그리스

도의십자가대속사역과그를믿음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얻은

신약성도들을항상선한길로인도하실것이다. 성령께서는우리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얻는 자

들이다(롬 8:14). 하나님께서는우리의모든현실이선을이루도록섭리

하신다(롬 8:28). 우리는하나님의인도하심을따라가면된다. 신약성도

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된다(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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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홍해의 기적

[1-4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자

손을명하여돌쳐서[돌이켜]바다와믹돌사이의비하히롯앞곧바알스본맞

은편바다가[바닷가]에장막을치게하라. 바로가이스라엘자손에대하여말

하기를그들이그땅에서아득하여(네부킴 ,ꗉꔭꘁ)[방황하여](BDBים NASB) 광

야에갇힌바되었다할지라. 내가바로의마음을강퍅케한즉바로가그들

의뒤를따르리니내가그와그온군대를인하여영광을얻어애굽사람으

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본절의바다는 ‘홍해’를가리킨다(13:18; 15:4, 22).2) 본장에도 ‘하나

님께서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신다’는표현이두번나온다(4, 8절).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 그가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표현은그들이 멸절될 것을 암시

한다. 애굽 왕 바로가 직접 왔던 것 같다(4, 6, 8, 10, 17, 18, 28절).

[5-9절] 혹이백성의도망한것을애굽왕에게고하매바로와그신하들

이백성에대하여마음이변하여가로되[말하기를] 우리가어찌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우리를섬김에서놓아보내었는고하고바로가곧그병거를갖

추고그백성을데리고갈새특별병거6백승과애굽의모든병거를발하니

[데리고가니] 장관들이다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애굽왕바로의마음을

강퍅케하셨으므로그가이스라엘자손의뒤를따르니이스라엘자손이담

대히나갔음이라. 애굽사람들과바로의말들, 병거들과그마병과그군대

가그들의뒤를따라바알스본맞은편비하히롯곁해변그장막친데미치

니라.

애굽 왕 자신이 그 추격을 주도하였고 직접 참여했다고 보인다.3)

2) ‘홍해’라는 히브리어(얌 숩 סוּף ꖸ)는ם ‘갈대의 바다’라는 뜻이며 헬

라어로는 에뤼드라 달랏사(ejruqrav qavlassa) 즉 ‘붉은 바다(홍해)’라는

뜻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주로 홍해 북단의 갈라진 두 개의 만, 즉 수에

즈만과 아카바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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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절] 바로가가까와올때에이스라엘자손이눈을들어본즉애

굽사람들이자기뒤에미친지라. 이스라엘자손이심히두려워하여여호와

께부르짖고그들이또모세에게이르되애굽에매장지가없으므로당신이

우리를이끌어내어이광야에서죽게하느뇨? 어찌하여당신이우리를애

굽에서이끌어내어이같이우리에게하느뇨?우리가애굽에서당신에게고

한말이이것이아니뇨?이르기를우리를버려두라. 우리가애굽사람을섬

길것이라하지아니하더뇨?애굽사람을섬기는것이광야에서죽는것보

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기 상황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들

은하나님의뜻과인도하심을무시하였고인도자모세에게불평했다.

[13-14절] 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너희는두려워말고가만히서서여

호와께서오늘날너희를위하여행하시는구원을보라. 너희가오늘본애

굽사람을또다시는영원히보지못하리라. 여호와께서너희를위하여싸

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는것이다. 섭리자하나님을믿는자는어떤위기의상황에서도두려

워말아야한다. 둘째는가만히서있으라는것이다. 믿음은하나님을

조용히 앙망하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내

신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자들은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대적자들과 싸우실 것이다.

[15-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너는어찌하여 내게 부르짖

느뇨?이스라엘자손을명하여앞으로나가게하고지팡이를들고손을바

3) 바로는 그 추격 때 죽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의 왕은 투트모세

3세이었을것이며 그의 통치연대는 주전 1482-1447년경으로추정된다(J. B.

Payne's Outline of Hebrew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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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위로내밀어그것으로갈라지게하라. 이스라엘자손이바다가운데육

지로행하리라. 내가애굽사람들의마음을강퍅케할것인즉그들이그뒤

를따라들어갈것이라. 내가바로와그모든군대와그병거와마병을인하

여 영광을얻으리니 내가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애굽사람들이나를여호와인줄알리라하시더니이스라엘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애굽진과이스라엘진사이에이르러서니저편은구름과흑암이있

고이편은밤이광명하므로[그것이밤에빛을주었으므로] 밤새도록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앞에 가로놓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 갈대

바다는 갈라지며 길을 낼 것이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라는 이 특이

한 표현은 본장에 세 번 나온다(16, 22, 29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케 하실

것이며그들을 인해영광을 얻으실것이다. 그들의죽음을통해하나

님의공의의영광이드러날것이며, 그결과, 애굽사람들이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는 옮겨 그

뒤로 행했고 구름기둥도 앞에서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다.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그것이 밤에 빛

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21-25절] 모세가바다위로손을내어민대여호와께서큰동풍으로밤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자손이바다가운데육지로행하고물은그들의좌우에벽이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들어오는지라. 새벽에여호와께서불[과] 구름기둥가운데서애굽

군대를보시고그군대를어지럽게하시며그병거바퀴를벗겨서달리기에

극난하게하시니애굽사람들이 가로되[말하기를] 이스라엘앞에서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는 큰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하셨고 물이 갈라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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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는 큰 동풍을 사용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고 바닷물은 그들

의좌우에벽이되었다. 이것은참으로놀라운기적이었다. 애굽사람

들과바로의말들, 병거들과마병들은다그들을따라 바다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것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에 어렵게 하셨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

심을 느끼며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려 하였다.

[26-31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네손을바다위로내어밀어

물이애굽사람들과그병거들과마병들위에다시흐르게하라하시니모

세가곧손을바다위로내어밀매새벽에미쳐바다의그세력이회복된지

라. 애굽 사람들이물을 거스려[거슬러] 도망하나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쫓아바다에들어간바로의군대를다덮고하나도남기지아니하였더

라. 그러나이스라엘자손은바다가운데육지로행하였고물이좌우에벽

이되었었더라. 그날에여호와께서이같이이스라엘을애굽사람의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보았더라. 이스라엘

이여호와께서애굽사람들에게베푸신큰일[큰손=큰능력의일]을보았으

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새벽

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되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그들을바다가운데서엎으셨다. 바닷물은

다시흘러이스라엘 자손들의뒤를쫓아바다에들어간바로의 군대,

그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덮었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백성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

었다. 본장에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22,

29절). 그날에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을애굽 사람의손에서이같이

구원하셨고이스라엘백성은바닷가에서애굽 사람들의 시체를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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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다. ‘큰

일’이라는원어(하야드학게돌라 ꗚꕌꕆꕘה ꖿꕘ)는ד ‘큰 손’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일’을 가리킨다. 홍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여호와와 그 종모세를 믿었

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본장은 성도에게 고난

과위기가있음을보인다. 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의작정과뜻가운데

서그의인도하심속에애굽에서나왔음에도불구하고큰고난과위기

를 직면하였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것

같은큰위기를만났다. 우리는이세상살때많은고난을당하고위기

를 만난다.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고난과위기를대처하는바른방법은살아계신섭리자, 구원

자하나님을믿는믿음으로행하는것이다. 이스라엘백성은두려워말

고가만히서서하나님께서그들을위해행하시는구원을보아야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자손을 명

하여앞으로나가게하고손을바다위로내밀어그것이갈라지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해야 했다.

오늘날도우리는고난중에믿음을가지고하나님께 기도해야한다.

우리가 하나님께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체험치 못할 것이나, 기도

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체험

할것이다. 하나님께기도하는자는하나님의큰손, 즉큰능력의일을

볼것이다. 우리에게닥친고난과위기는 하나님의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닥친 고난

과위기를해결하실수있고또해결하실전능자이시다. 그러므로우리

는하나님께기도하고믿음을가지고가만히서서하나님을바라며그

가우리를위해어떻게행하시는지, 어떻게구원하시는지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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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모세의 노래

[1절] 이때에모세와이스라엘자손이이노래로여호와께노래하니일

렀으되내가여호와를찬송하리니[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는높고영화로

우심이요(가오가아 ꔿאָה ,ꔠꔷ)[심히높으심이요](NASBה NIV) 말과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한 이유는 그가 심히 높으

시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말과 그 탄 자’는

단수명사로 애굽 왕 바로를 가리키는 것 같다. 물론, 바로 외에 그의

장관들의 병거들도 있었고 그들도 다 바다에 삼키웠다.

[2절] 여호와(야흐 ꖷ)는[께서는]הּ 나의힘이요노래시며나의구원이시로

다. 그는나의하나님이시니내가그를찬송할것이요(안웨후 내가](אꕲꘁַהוּ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내아비의하나님이시니내가 그를높이리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는나의힘”이라고말한것은이스라엘 백성에

게애굽왕바로와그군대를이길힘이없었으나하나님께서그들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시고 최고의 가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의 하나

님이시다. 즉 참된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 계대(繼代)된다.

[3절] 여호와는[께서는] 용사(이쉬밀카마 ꗪꖎꗡꗬה 시니[전사(戰士)](אּישׁ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파하신 전사(戰士)이시다. 그의 이름

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즉 영원자존자라는 뜻이다(출 3:14).

[4-5절] 그가바로의병거[들]와그군대를바다에던지시니그택한장

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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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의 병거들(원문)과 장관들이 바다에서 죽은 것은, 우연이거나

재수가 없어서거나 이스라엘 자손과의 전투에서 패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전적으로하나님께서하신일이었다. 본문은그바다를 ‘홍해’

라고불렀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추측하는대로, 애굽북동쪽끝,

지중해의 한 해변이 아니고, ‘홍해’라고 불리는 애굽 동쪽의 큰 바다

의 북단, 즉 수에즈만 북쪽의 어느 지점이었다고 보인다.

[6-10절] 여호와[시]여, 주[님]의오른손이권능으로영광을나타내시니

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오른손이원수를부수시니이다. 주께서주[님]

의큰위엄으로주[님]를거스리는[거스르는] 자를엎으시니이다. 주께서진

노를발하시니그진노가그들을초개(카쉬 .ꙍ)[겨]같이사르니이다שׁ 주[님]

의콧김에물이쌓이되파도가언덕같이일어서고큰물이바다가운데엉

기니이다. 대적의말이내가쫓아미쳐탈취물을나누리라, 내가그들로인

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주께서주[님]의바람을일으키시매바다가그들을덮으니그들이

흉용한[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홍해사건은하나님의오른손이권능으로영광을나타내신일이었

다. 그의오른손이원수들을부수셨다. 하나님께서는그의큰 위엄으

로그를거스르는자들, 즉그를대적하고거역하는자들을엎으셨다.

그는 진노를 발하셨고 그의 진노는 그들을 겨같이 사르셨다. 큰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건넜지만, 바다는

바로와 애굽 병사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결에 납같이 잠겼다.

[11-12절] 여호와[시]여, 신 중에 주[님]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님]

와같이거룩함에영광스러우며찬송할만한위엄이있으며기이한일(펠레

ꗞ꘵)[기적]을행하는자누구니이까?주께서오른손을드신즉땅이그들을א

삼켰나이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대적

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밝히 증거되었다.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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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세는 “주께서 오른손(능력의손)을드신즉땅이 그들을 삼켰나

이다”라고 말한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표현은 특이하다. 실제로

는 땅이 아니고 바다가 그들을 삼켰지만, 바다가 땅 위에 물이 고인

곳이며 넓게는 땅에 포함된다는 뜻에서, 즉 하늘과 땅 곧 천지(天地)

라는 말 속에 우주만물이 다 포함된다는 뜻에서, 표현된 것 같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救贖)하신 백성을 은혜로(베카스데카 ꗘꕖꘔꖏꔮ)

[주님의자비로] 인도하시되주[님]의힘으로그들을주의성결한처소에들

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속(救贖)하셨고 그의 자비로 인도

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

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그들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14-16절] 열방이듣고떨며블레셋거민이두려움에잡히며에돔방백

이놀라고모압영웅이떨림에잡히며가나안거민이다낙담하나이다. 놀

람과두려움이그들에게미치매주의팔이큼을인하여그들이돌같이고요

하였사오되 여호와[시]여, 주[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님]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홍해 사건의소문은 애굽 주위의여러나라들에널리퍼질것이다.

이방나라들의백성들과용사들곧블레셋거민들, 에돔방백들, 모압

의 영웅들, 가나안 거민들 등이 다 듣고 두려워 떨고 낙담할 것이다.

40년 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

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나올 때에여호와께서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신 백성’이라고 표현했다.

신약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다.

[17-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님]의기업의 산에 심으

시리이다. 여호와[시]여, 이는주[님]의처소를삼으시려고예비하신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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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주님이시여],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그의 기업의 산, 그의

예비하신 처소,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19절] 바로의 말(ה꘢ꙣ꘲ 과(단수명사)(סוּס 병거[들]와 마병[들]이 함께

바다에들어가매 여호와께서바닷물로 그들위에돌이켜흐르게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바로자신이그때에홍해에빠져죽었다고보인다. 바로의말과애

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했다.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라는 표현은

네 번째 나왔다(출 14:16, 22, 29; 15:19). 이것은 홍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기적 사건이었음을 보인다.

[20-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네비아 ꔩꘁ)[여선지자]יאָה 미리암이 손

에소고[작은북]를잡으매모든여인도그를따라나오며소고를잡고춤추

니미리암이그들에게화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는여호와를찬송하

라. 그는높고영화로우심이요말과그탄자를바다에던지셨음이로다하

였더라.

구약시대의 미리암이나 신약시대의 전도자 빌립의 네 딸과 같이

여자가선지자인경우는예외적인 일이었다. 구약시대에제사장이나

선지자, 신약시대에 사도나 장로와 집사는 남자들 중에서 택했다.

[22-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들어가서거기서사흘길을행하였으나물을얻지못하고마라에이

르렀더니그곳물이써서마시지못하겠으므로그이름을마라라하였더라.

수르광야는시내반도의북서쪽, 홍해건너편애굽가까이에있는

광야이었다고 본다(창 20:1; 25:18; 삼상 15:7). 이스라엘백성은 수르

광야에서사흘 길을행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여 매우 불안하고 고통

스러웠고 물이 있는 한 곳에 이르렀지만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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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 마르(רꗪ)라는 말은 ‘쓰다’는뜻

이다. 인생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3일 전 홍해의기적을 체험했

던그들은이제물이없거나물이써서 어려움을당하였다. 하나님께

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물이 없거나 물이 쓴 고통도

주셨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일들이었다.

[24-25절] 백성이모세를대하여원망하여(룬 ,불평하여](לוּן 투털거리

며] 가로되[말하기를] 우리가무엇을마실까하매모세가여호와께부르짖었

더니여호와께서그에게한나무를지시하시니[보이시니] 그가물에던지매

물이달아졌더라. 거기서여호와께서그들을위하여법도와율례를정하시

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그때이스라엘백성은하나님의종모세를향해불평하였다. 이말

은 출애굽기에 다섯 번(출 15:24; 16:2, 7, 8; 17:3), 민수기에 여덟 번

나온다(민 14:2, 27, 27, 29, 36; 16:11, 41; 17:5). 고난 중에 불평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공통적 연약

성이다. 불평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모든 은혜

를 잊어버리고 고난의 현실을 참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

다. 하나님을믿는자는어려울때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그의기도

를들으셨고한나무를보이셨다. 모세가그것을물에던지자놀랍게

도 물맛이 달아졌다. 그것은 나무 자체의 효능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일어난 기적이었다.

[26절] 가라사대너희가너희하나님나여호와의말을청종하고(솨모아

티쉬마 ꗫꚉꚝע ꘞֹמוꚂ)[진심으로듣고]나의보기에의를행하며내계명에귀

를기울이며내모든규례를지키면내가애굽사람에게내린모든질병의

하나도너희에게내리지아니하리니나는너희를치료하는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이하나님의교훈의음성에귀를기울

이고 그의 계명들과 율례들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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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자들에게건강과 치료를약속하셨다. 이것은잠언 3:7-8의말씀

과 동일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건강, 치료]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의사이시다. 몸의 건강과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27절] 그들이엘림에이르니거기물샘열둘과종려 70주가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오아시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간 목마름도 주셨지만

시원한물도 주셨고, 얼마간 고난도주셨지만 기쁨과 평안도주셨다.

출애굽기 15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홍해의 사건은역사적

사건이었다. 모세의노래는홍해사건의체험에근거했다. 우리는홍해

의 사건의 역사성을 비롯해 모든 성경 내용의 진실성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들인 바로와 그 장관

들을 멸하셨고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기업의 산으로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온 세계를 섭리

하시고 통치하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

실 영광의 천국을 예표한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고난중에도불평하지말고하나님께기도하고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때에영원하신여호와하나님, 창조자, 섭리자하나님을잊지말아야하

고그의능력과선하심과신실하심을잊지말아야한다. 불평은하나님

을믿지않는데서나온다. 무슨문제든지, 우리는하나님을믿고의지

하며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계명

을지키면그들에게애굽사람들에게내린질병들중하나도내리지않

겠다고 약속하셨다. 건강과 치료를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모든 평안과 행복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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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엘림에서떠나엘림과시내산사이

신광야에이르니애굽에서나온후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온회중이

그광야에서모세와아론을원망하여[아론을 향해 불평하며(KJV), 투덜거리

며(NASB, NIV)] 그들에게이르되우리가애굽땅에서고기가마곁에앉았던

때와 떡을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나온후제2월 15일, 즉애굽에서나온지한달이되었을

때, 이스라엘온 회중은먹을것이 부족하여 모세와아론에게불평하

였다.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던 것

같다. 사람은식량이부족할때불평하기쉽다. 그러나애굽에서그들

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겠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보며 기도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4-5절] 때에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보라, 내가너희를위하여

하늘에서양식을비같이내리리니백성이나가서일용할것을날마다거둘

것이라. 이같이하여그들이나의율법을준행하나아니하나내가시험하리

라. 제6일에는그들이그거둔것을예비할지니날마다거두던것의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일용할양식을날마다거둘것이라는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제

6일에는 그들이 다른 날의 두 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 다음날을 안식

일로 지키게 하시며이 일을 통해 그들이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이었다.

[6-8절] 모세와아론이온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되저녁이되면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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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여호와께서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내셨음을알것이요아침에는

너희가여호와의영광을보리니이는여호와께서너희가자기를향하여원

망함[불평함]을들으셨음이라. 우리가누구관대너희가우리를대하여원망

[불평]하느냐? 모세가또가로되여호와께서저녁에는너희에게고기를주

어먹이시고 아침에는떡으로배불리시리니이는여호와께서자기를향하

여너희의원망[불평]하는그말을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누구냐?너희의

원망[불평]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은저녁에메추라기를얻을것이며(8, 12, 13절) 아침에만나를

거두게될것이다. 이스라엘백성이모세에게불평한것은실상하나

님에게한것이었다. 모든일을섭리하시는이는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신다.

[9-12절] 모세가또아론에게이르되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명

하기를여호와께가까이나아오라. 여호와께서너희의원망함[불평함]을들

으셨느니라하라. 아론이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말하매그들이광야

를바라보니여호와의영광이구름속에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이스라엘자손의원망[불평]함을들었노

라. 그들에게고하여이르기를너희가해질때에는고기를먹고아침에는

떡으로배부르리니나는여호와너희의하나님인줄알리라하라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그들의모든생각과말과 행위를 아셨다. 그

는 그들의 믿음 없이 내뱉는 불평함과 투덜거림의 말을다 들으셨고

근심하셨고 불쾌하게 여기셨지만,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13-16절] 저녁에는메추라기가와서진에덮이고아침에는이슬이진

사면에있더니그이슬이마른후에광야지면에작고둥글며서리같이세

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이르되이것이무엇이냐하니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이는여호와께

서너희에게주어먹게하신양식이라. 여호와께서이같이명하시기를너희

각사람의식량대로이것을거둘지니곧너희인수대로매명에한오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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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

에있었으며그이슬이마른후에광야지면에작고둥글며서리같이

세미한것이있었다. 만나이었다. 그것은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

한것이었다. 이스라엘자손은 그것을보고 그것이무엇인지알지못

하여 “이것이무엇이냐?” 하고서로에게말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는 원어(만 후 הוּא ꗪ)는ן “그것이 만나이다”라고도 번역된다(KJV).

그러나 ‘만나’라는 원어(ןꗪ)는 아람어로 ‘무엇’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우리말처럼번역하기도 한다(NASB, NIV). 이와 같이, ‘만나’라는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인다. ‘오멜’은 부피의

단위로 약 2.2리터(즉 한 되 한 홉)이다.

[17-20절] 이스라엘자손이그같이하였더니그거둔것이많기도하고

적기도하나오멜로되어본즉많이거둔자도남음이없고적게거둔자도

부족함이없이각기식량대로거두었더라. 모세가그들에게이르기를아무

든지아침까지그것을남겨두지말라하였으나그들이모세의말을청종치

아니하고더러는아침까지두었더니벌레가생기고냄새가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항상 얻게 하셨다. 그

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겼다.

[21-24절] 무리가아침마다각기식량대로거두었고해가뜨겁게쪼이

면그것이스러졌더라[녹았더라]. 제6일에는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곧하

나에두오멜씩거둔지라. 회중의모든두목이와서모세에게고하매모세

가 그들에게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거룩한안식일이라. 너희가구울것은굽고삶을것은삶고그나

머지는다너희를위하여아침까지간수하라. 그들이모세의명대로아침까

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회중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녹았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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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었다. 안식일은 사람이 모든 일상적 일을

쉬는휴식의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주신날이다(막 2:27). 그

날사람들은육신의일을쉬고하나님과그의나라와그의일을생각

하고 그를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에 모세의 명대로 만나를

아침까지간수하였으나냄새도나지아니하고벌레도생기지않았다.

[25-30절] 모세가 가로되[말하기를]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

호와께안식일인즉오늘은너희가그것을들에서얻지못하리라. 6일동안

은너희가그것을거두되제7일은안식일인즉그날에는없으리라하였으

나제7일에백성중더러가거두러나갔다가얻지못하니라. 여호와께서모

세에게이르시되어느때까지너희가내계명과내율법을지키지아니하려

느냐?볼지어다, 여호와가너희에게안식일을줌으로제6일에는이틀양식

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제6일에 갑절로거둔만나를 제7일까지먹어야했으나, 백성중어

떤이들은제7일에만나를거두러나갔다가얻지못했다. 하나님께서

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 명하셨다.

[31-36절] 이스라엘족속이그이름을만나라하였으며깟(갓 ꕀ)[고수ד

풀](coriander) 씨같고도희고맛은꿀섞은과자같았더라. 모세가가로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이같이명하시기를이것을오멜에채워서너희대대

후손을위하여간수하라. 이는내가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낼때에

광야에서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보이기위함이니라하셨다하고

또아론에게이르되항아리를가져다가그속에만나한오멜을담아여호

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그것을증거판앞에두어간수하게하였고이스라엘자손이사람사는

땅에이르기까지 40년동안만나를먹되곧가나안지경에이르기까지그

들이만나를먹었더라(본서저작시기를추측할수있음). 오멜은에바10분

의 1이더라.

만나는갓(coriander)[고수풀]의씨와같고색깔은희고맛은꿀 섞

은 과자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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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

었다. 오늘날 단위로 말하면, 오멜은 약 2.2리터이다. 아론은 여호와

께서모세에게 명하신 대로그것을증거판 앞, 즉법궤 안십계명두

돌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일들을

당할때불평하였다. 그들은이점에서부족하였다. 본장에는 ‘불평’ 혹

은 ‘불평하다’는 말이 7번 나온다(2, 7, 7, 8, 8, 9, 12절). 본문은 그들이

모세와아론에게불평한것이여호와께한것이라고말한다(8절). 또본

문은하나님께서그불평을들으셨다고네번이나말한다(7, 8, 9, 12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불평한 것은큰잘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오직 섭리자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에게일용할양식을주셨다. 그는그

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주셨다. 이스라엘을 애굽

에서건져내신그는그광야에서그들을인도하시는자이셨다. 그는그

들에게 자비하셨고 은혜로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를믿고따르는모든성도들을결코버리지않

으신다. 그는우리의쓸것을아시고공급하시는하나님이시다. 그러므

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에게안식일을거룩하게구별하

게 하셨다(23-30절). 안식일 준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세상에소망을두지않고천국에소망을두는자라면, 우리는제4

계명의도덕적교훈을즐거이지켜야하며그것은교회의공적인예배

의날을지키는의무를포함한다. 신약성도는주일을온종일안식일로

거룩히구별하여공예배의날로지키며또육신의휴식도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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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르비딤에서의 사건들

[1-3절]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여호와의명령대로신광야에서떠

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쳤으나 백성이마실 물이 없는지

라. 백성이모세와다투어가로되[말하기를] 우리에게물을주어마시게하

라. 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너희가어찌하여나와다투느냐?너희가어찌

하여여호와를시험하느냐? 거기서백성이물에갈하매그들이모세를대

하여원망[불평]하여가로되당신이어찌하여우리를애굽에서인도하여내

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

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마실물이 없는어려움을당했을때 모세

와 다투며 그에게 불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와 다투며 그에게

불평한것은곧하나님과다투고하나님께불평한것이었다. 만일그

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세

와 다투거나 그에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

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참고 기다렸을 것이다.

[4-7절] 모세가여호와께부르짖어가로되[말하기를] 내가이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이르시되 백성 앞을지나가서 이스라엘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네지팡이를손에잡고가라. 내가거기서호렙산반석위에너를대하

여서리니너는반석을치라. 그것에서물이나리니백성이마시리라. 모세

가이스라엘장로들의목전에서그대로행하니라. 그가그곳이름을맛사

라불렀으니(다툼’이라는뜻‘)(Ꙟꗱיꔧה)라또는므리바(시험’이라는뜻‘)(ꘕꗫה)

이는 이스라엘자손이다투었음이요또는그들이여호와를 시험하여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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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백성은마음이상하여모세에게돌질할정도까지되었다.

한 때는모세를 향해 감사하게생각하고 그를 존중하며따랐을 그들

이어려운일을당하자돌변했다. 이것이무지하고믿음 없는인생의

모습이다. 모세는 마음의 큰고통을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는 환난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법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는 백성들 앞

을지나가라고 하셨다. 그것은 백성앞에서 위축되지말고담대히그

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뜻이다. 둘째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

다. 장로들은백성의대표자이다. 그들이친히 하나님의일을 목격하

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유익했다. 셋째는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하셨다. 모세가손에든지팡이는 하나님의약속의지팡이이

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

보다 더 귀한 신구약성경이 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

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믿고 실천하면서 담대히 살아야 한다.

넷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대하여서리니너는반석을치라. 그것에서물이나리니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관여하시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반석

에서물이나오는것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맞지않지만, 하나

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즉그는 반석을 쳐서물이 나게했고 모든백성으로그 물

을마시게했다. 이것은놀라운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는인류 역사

속에 이런 기이한 능력의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 모세는 그 곳 이름

을 ‘맛사’ 혹은 ‘므리바’라고 불렀다.

이 반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거기서 나오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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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생의물을예표했다. 사도바울은이스라엘백성이 신령한반석

이신 그리스도에게서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말했다(고전 10:4).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힘과 위로이시다.

[8-9절] 때에 아말렉이이르러이스라엘과르비딤에서싸우니라. 모세

가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택하여나가서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불평했던 때, 아말렉인들이 이스

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아말렉인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

의자손들이다(창 36:12, 16). 방어전쟁이나정의와세계평화를위한

전쟁은 정당성을 가지지만, 침략 전쟁은 악하다. 아말렉인들은 악한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은 방어 전쟁을 치렀다.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도하겠다는 뜻이다.

[10-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훌은산꼭대기에올라가서모세가손을들면이스라엘이이기고손

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모세의말대로사람들을모아아말렉과싸우러나갔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

에서 모세가 손을들면 이스라엘자손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 이겼다. 원문에 ‘손’이라는 말이 단수인 것을 보면, 모세가 양손을

든 것이 아니고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들었던 것 같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의미가 있

다고 본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의 표시이며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었

다. 전쟁은하나님께속하며그승리와실패는단순히훈련된병사들

이나 뛰어난 전쟁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12-13절] 모세의 팔[손들]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놓아그로그위에앉게하고아론과훌이하나는이편에서,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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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편에서모세의손[손들]을붙들어올렸더니그손[손들]이해가지도록내

려오지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칼날로아말렉과그백성을쳐서파하니라.

모세의 손들이 피곤했다. 모세는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들었던

것같고, 그는그의두손이다피곤했다. 그때아론과훌은돌을가져

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좌우에 서서 그의

피곤한손들을 붙들어주었다. 그래서모세의손은해가 지도록내려

오지않았다. 그의손은피곤할수밖에없었으나, 동역자들의도움으

로 계속 높이 들렸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일이다. 마침내그전쟁은승리로끝났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파하였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자신에게서나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4-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이것을 책에 기록하여기념

하게하고여호수아의귀에외워들리라. 내가아말렉을도말하여천하에서

기억함이없게하리라. 모세가단을쌓고그이름을여호와닛시라하고가

로되[말하기를] 여호와께서맹세하시기를여호와가아말렉으로더불어대대

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 사건이었다. 이것

은 책에 기록되어 후대에 교훈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읽고 교훈을 받는다. 모세는 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고 불렀다. ‘여호와 닛시’라는 말(יꘗꗼ ꕯꕜꖾ)은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라는뜻이다. 이것은 아말렉인들과의전쟁에서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군대의 대장이셨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했음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하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의 맛사

와 므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믿음 없이 모세와 다투며 그에게

불평했으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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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응답하셔서모세로반석을쳐물을내게하셨다. 그것은모든

백성이 마실 만한 풍성한 물이었다.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시험하는 죄가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오직섭리자 하나님을인정하고 하나님을앙망하며 기도해야한다. 또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염려하지말고오직모든일에기도와간구로, 너희구할것

을감사함으로 하나님께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한 것은 여호수

아나이스라엘군대의힘이나지혜에있지않고오직하나님의은혜와

도우심에 있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사무엘상 17:47,

“전쟁은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영적 전쟁도 그렇다. 그러므로성도는

영적전쟁에서 하나님을의지하며 힘써 싸워야한다. 모세는 여호수아

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게 하였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

가 손을 들어 기도했다. 땅 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성도들은

이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는자들이다. 우리의원수들은 마귀와

악령들이다(엡 6:10-20). 우리는마귀와악령들을두려워하지말고오직

하나님의능력을믿고그에게기도하면서이영적전쟁을수행해야한

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깃발이시며친히우리를위해싸우실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것이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 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었다. 그들의

합심과합력은그전쟁승리에필요했다. 합심기도를한셈이다. 오늘날

도하나님의일을할때뜻과힘을같이할동역자들이필요하며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합심하며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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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장인 이드로의 방문

[1-4절] 모세의장인(코센 (Ꚗꖓן 미디안제사장이드로가하나님이[께서]

모세에게와자기백성이스라엘에게하신일곧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애

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그의 아내십보라(הꙜ꘶꘾)[칩포라]와 그두아들을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함이요하나의이름은엘리에셀이라. 이는내아버지의하나님이[께

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5-12절] 모세의장인이드로가모세의아들들과그아내로더불어광

야에들어와모세에게이르니곧모세가하나님의산에진친곳이라. 그가

모세에게전언하되그대의장인나이드로가그대의아내와그와함께한그

두아들로더불어그대에게왔노라. 모세가나가서그장인을맞아절하고

그에게입맞추고그들이서로문안하고함께장막에들어가서모세가여호

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바로와애굽사람에게행하신모든일과길에서

그들의당한모든고난과여호와께서그들을구원하신일을다그장인에게

고하매이드로가여호와께서이스라엘에게모든은혜(핫토바 ꕘ)[좋은טּוꔧֹה

것]를베푸사애굽사람의손에서구원하심을기뻐하여가로되여호와를찬

송하리로다. 너희를애굽사람의손에서와바로의손에서건져내시고백성

을애굽사람의손밑에서건지셨도다. 이제내가알았도다. 여호와는[께서

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이기셨도다

[혹은 ‘징벌하셨도다’] 하고모세의장인이드로가번제물과희생을하나님께

가져오매아론과이스라엘모든장로가와서모세의장인과함께하나님앞

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장인이드로는애굽에서의열 가지재앙들이나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일이나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이

나반석에서물이솟아나온일이나아말렉전쟁을승리한일등출애

굽기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을소문으로 들어 대략 알고 있었던 것

같으나(1절) 이제 모세를 통하여 자세히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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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장인이드로는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을대적한자들을

징벌하셨음을듣고번제물과제물들을하나님께드렸고 아론과이스

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13-16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아침

부터저녁까지모세의곁에섰는지라. 모세의장인이모세가백성에게행하

는모든일을보고가로되[말하기를] 그대가이백성에게행하는이일이어

찜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섰느뇨? 모세가그장인에게대답하되백성이하나님께물으려고내

게로옴이라. 그들이일이있으면내게로오나니내가그양편을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바른 재판을 위해 많이 수고함을 보았다.

[17-23절] 모세의장인이그에게이르되그대의하는것이선하지못하

도다. 그대와그대와함께한이백성이필연기력이쇠하리니이일이그대

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그대에게방침을가르치리니하나님이[께서] 그대와함께계실지로다.

그대는백성을위하여하나님앞에있어서소송을하나님께베풀며그들에

게율례와법도를가르쳐서마땅히갈길과할일을그들에게보이고그대

는또온백성가운데서재덕(才德)이 겸전한자(안쉐 카일 ꖹꖏל 능](אꚅꘁַי

력있는자들] 곧하나님을두려워하며진실무망하며불의한이(利)를미워

하는자를빼서백성위에세워천부장과백부장과오십부장과십부장을삼

아그들로때를따라백성을재판하게하라. 무릇큰일이면그대에게베풀

것이고무릇작은일이면그들이스스로재판할것이니그리하면그들이그

대와함께담당할것인즉일이그대에게쉬우리라. 그대가만일이일을하

고하나님께서도그대에게인가하시면그대가이일을감당하고이모든백

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상황을 바르게보았다. 재판하는 모세자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종일 재판의 일로 피곤해 지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한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5심제 같은 것이었다.

그의 제안은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이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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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는 경건하였다. ‘능력의 사람들’은 지혜와 덕을 겸비해 재판

의일을잘감당할 자들, 특별히하나님을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

의 이익을 미워하고 돈에 깨끗한 자들을 가리켰다.

[24-27절] 이에모세가자기장인의말을듣고그모든말대로하여이

스라엘무리중에서재덕이겸전한자[능력있는자들]를빼서그들로백성의

두목[우두머리들, 지도자들] 곧천부장과백부장과오십부장과십부장을삼

으매그들이때를따라백성을재판하되어려운일은모세에게베풀고쉬운

일은자단(自斷)[스스로판결]하더라. 모세가그장인을보내니그가자기고

향으로 돌아가니라.

천부장, 백부장등은때를따라백성을재판하되어려운일은모세

에게 가져왔고 쉬운 일은 스스로 판결하였다. 이런 제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유익했던 것 같다.

출애굽기 18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역사적

내용을믿어야한다. 출애굽의과정들은여러나라들에널리알려져있

었다. 이드로는그내용을소문으로알고있었으나모세는그에게직접

자세히 증거했고, 그 증거를 들은 장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일

하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일하시는섭리자, 곧통치자이신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셋째로, 본문은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 증거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성장의본이된다. 첫째, 능력이있는자이어야한다. 그것은지혜

와 덕이 있어서 무슨 일을맡기든지 잘감당하는 자를 가리킨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 진실하고 신실한 자이어야

한다. 넷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자이어야 한다. 사람의 인품은 돈

거래에서 잘나타난다. 돈 셈이 흐린자는도덕적결함이있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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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심

[1-6절] 이스라엘자손이애굽땅에서나올때부터제3월곧그때에그들

이시내광야에이르니라. 그들이르비딤을떠나시내광야에이르러그광야

에장막을치되산앞에장막을치니라. 모세가하나님앞에올라가니여호와

께서산에서그를불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이같이야곱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행하였음과

내가어떻게독수리날개로너희를업어내게로인도하였음을너희가보았느

니라. 세계[온 땅]가다내게속하였나니너희가내말을잘듣고내언약을

지키면너희는 [모든] 열국중에서내소유(세굴라 ꗢꔽꘔ)[특별한ה 보화](BDB,

KJV)가되겠고너희가내게대하여제사장나라가되며거룩한백성이되리

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3월, 약 두 달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전통적으로, 시내산4)은

시내 반도 남단에 있는 제벨 무사(‘모세의 산’)(약 2244미터)를 가리

킨다고본다(NBD).5) 그주위에는평원이있다. 하나님께서는시내산

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모세에게하신말씀은하나님의백성의특권을보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소유주이시지만, 하나님의옛

백성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의특별한보화가될민족이었다. 또그들은하나님의 제사장나라

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자들이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의의무도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내말을 잘듣고내 언약

4) 본장에는 ‘시내산’이라는말이네 번나오고(11, 18, 20, 23절) 또 ‘산’이

라는 말이 여덟 번 나온다(2, 3, 12, 12, 14, 16, 23, 23절).

5) 이 산 남서쪽에 제벨 캐더린(‘성 캐더린의 산’)(약 2637미터)이 있다

(ISBE, IV,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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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붙이셨다. 하나님께 순종함은 인생의 의무

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무엇보다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을 누리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7-15절] 모세가와서백성의장로들을불러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

신그모든말씀을그앞에진술하니백성이일제히응답하여가로되[말하

기를] 여호와의명하신대로우리가다행하리이다. 모세가백성의말로여

호와께회보하매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되내가 빽빽한구름 가운데

서네게임함은내가너와말하는것을백성으로듣게하며또한너를영영

히믿게하려함이니라. 모세가백성의말로여호와께고하였으므로여호와

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백성에게로가서오늘과내일그들을성결케

하며그들로옷을빨고예비하여제3일을기다리게하라. 이는제3일에나

여호와가온백성의목전에시내산에강림할것임이니너는백성을위하여

사면으로지경을정하고이르기를너희는삼가산에오르거나그지경을범

하지말지니산을범하는자는정녕죽임을당할것이라. 손을그에게댐이

없이그런자는돌에맞아죽임을당하거나살에쐬어죽임을당하리니짐

승이나사람을무론하고살지못하리라. 나팔을길게불거든산앞에이를

것이니라하라. 모세가산에서내려백성에게이르러백성으로성결케하니

그들이자기옷을빨더라. 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예비하여제3일을기다

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모세는와서백성들의장로들을불러 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 앞에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님을 영원히 믿고 그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을만나기위해오늘과내일자신을성결케하고의복들을빨아야했

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지키고 넘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경계선을 어기고 들어오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이지시는죄많은사람들이감히하나님께로나아갈수없

음을분명히하신것이다. 모세는산에서내려가백성에게와그들로

성결케 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빨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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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이다.

[16-25절] 제3일아침에우뢰와번개와빽빽한구름이산위에있고나

팔소리가심히크니진중모든백성이다떨더라. 모세가하나님을맞으려

고백성을거느리고진에서나오매그들이산기슭에섰더니시내산에연기

가자욱하니여호와께서불가운데서거기강림하심이라. 그연기가옹기점

연기같이떠오르고온산이크게진동하며나팔소리가점점커질때에모

세가말한즉하나님이[께서] 음성으로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시내산곧

그산꼭대기에강림하시고그리로모세를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여호

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 내려가서백성을신칙(申飭)하라[경계하라]. 백

성이돌파하고[어기고] 나여호와께로와서보려고하다가많이죽을까하노

라. 또여호와께가까이하는제사장들로그몸을성결히하게하라. 나여호

와가그들을돌격할까[갑자기칠까] 하노라. 모세가여호와께고하되주께서

우리에게명하여이르시기를산사면에지경을세워산을거룩하게하라하

셨사온즉백성이시내산에오르지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그에게이르시되

가라. 너는내려가서아론과함께올라오고제사장들과백성에게는돌파하

고[어기고] 나여호와에게로올라오지못하게하라. 내가그들을돌격할까[갑

자기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제3일 아침여호와께서는천둥과번개와 빽빽한구름과불가운데

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다. 온 산은 크게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점

점 커질 때 모세는 말했고 여호와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는

시내산꼭대기에내려오셔서이스라엘백성의 언어로모세를부르셨

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선 아래에 있어야 했고 그것을 어기고 들어오면 하나님

께서는 그들을 갑자기 치실 것이며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

의 위엄과 영광을 생생하게 증거하셨다. 자연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하

지만,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한다. 시내산

위에는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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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또 하나

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후에

모세는신명기 4:32-40에서이때광경을생생하게다시증거했다. 하나

님께서는살아계신엄위하신하나님이시다. 우리는하나님의살아계심

과그의위엄과능력과두려우심을알고그를두려움으로섬겨야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특히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거하셨다. 하나님

께서는모세에게그산에경계선을정하게하셨고이스라엘백성이그

산에가까이오르지못하게하셨고하나님의명령을어기고산에가까

이오르려하는자는죽임을 당케 하겠다고경고하셨다. 21절, “백성이

어기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나 여호와가 그들을 갑자기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이시고 우리는 그를 오직 경외해야 한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악된

행위의 발자취를가진, 누추한 존재들이며 감히 거룩하신하나님앞에

나아갈수없는자들이지만, 오직예수그리스도의피를힘입어담대히

하나님의은혜의보좌앞으로나아가며(히 10:19; 4:16), 날마다예배드

리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에게의무와특권을주셨다. 5-6

절, “온 땅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너희는열국중에서내소유가되겠고너희가내게대하여제사

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와특권을보인다. 주예수님을믿고구원얻은신약교회성도들에게도

의무와 특권이 있다. 우리는 로마서 6:12-13의 말씀과 같이 죄가 우리

몸을지배하지못하게몸의욕심을순종치말고우리의몸을의의도구

로하나님께드려야한다. 또베드로전서 2:9의말씀대로신약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특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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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 십계명

1-11절, 하나님께 대한 의무

[1-2절] 하나님이[께서] 이모든말씀으로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나는너를애굽땅, 종되었던집에서인도하여낸너의하나님여호와로라.

‘이모든말씀’은이어나오는십계명을가리킨다. 십계명은하나님

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모든 도덕적 교훈들의 요약이다. 하나

님께서는이스라엘백성을 애굽에서의고된노역과학대로부터그의

권능의손으로 구원하신후 이십계명을 생활규범으로주셨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네 가지이다.

[3절] 너는 나 외에는(알파나이 ꘞ)(벤카임판)[내ל־ꗺ꘱י 앞에](BDB, KJV,

NASB, NIV)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는 것

이다. 이것은우리가여호와하나님외에다른신들을인정하지말아

야할것을말한다. 이것은가장기본적진리이다. 시편 96:5,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사야

43:10, “나의전에지음을 받은신이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없으리

라.” 이사야 44:6,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

이 없느니라.” 이사야 45:5-6,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

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 . .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

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이가없느니라.” 예레미야 10:10-11, “여호와께서는참하나님이

시요사시는하나님이시요영원한왕이시라. . . . 너희는이같이그들

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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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너를 위하여새긴 우상(페셀 ꘑ꘵)((나무나ל 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말고또위로하늘에있는것이나아래로땅에있는것이나땅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섬기지말라. 나여호와너의하나님은질투하는하나님인즉나를

미워하는자의죄를갚되아비로부터아들에게로 3, 4대까지이르게하거

니와나를사랑하고내계명을지키는자에게는천대(알라핌 ꘫꗚꔣ)[수천ים

대(thousands)](KJV, NASB)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번째계명은우상을만들지말고절하지말고섬기지말라는것

이다. 이계명은, 위로하늘에있는것들즉해나달이나별을비롯하

여각종새들이나, 아래로 땅에있는것들즉사람들이나짐승들이나

나무들이나, 땅아래물속에있는것들즉물고기들등, 그어떤형상

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들이다. 하나님께

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가 질투

하는하나님이시며우상숭배의악에 대해징벌하실것이기때문이라

고 말씀하셨다. 질투는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사랑하지않고다른 사람을사랑할때생기는 감정이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

다. 그가 삼사 대까지 징벌하시면 그 가문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는 그를사랑하고그의 계명을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은혜

를 베푸실 것이다. 의인들은 대대로, 그 자손들이 복될 것이다. 시편

37:25-26, “내가어려서부터 늙기까지의인이버림을당하거나그 자

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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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랏솨웨 ꕵꚋꗛ)[헛되א

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번째계명은 “너는너의하나님여호와의이름을헛되이일컫지

말라”는것이다. 이것은우리가하나님을찬송할때나그에게기도하

거나맹세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두려움과 존숭

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할 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사용

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다.

[8-11절] 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히지키라. 엿새동안은힘써네모든

일을행할것이나제7일은너의하나님여호와의안식일인즉너나네아들

이나네딸이나네남종이나네여종이나네육축이나네문안에유하는객

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그가운데모든것을만들고제7일에쉬었음이라. 그러므로나여호

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번째계명은 “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히지키라”는것이다. 7일

중 하루를 거룩히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 또 이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前提)한다. 그러므

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는 엿새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해야한다. 또이계명은온가족이다함께안식일

을거룩히지켜야함을강조한다. 안식일은 집안의한두 사람이대표

로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자들, 즉 본인의 책임과 권한 아래 있는 직원들이나

집에 찾아온 손님들까지도 함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 그 날에 우리는 직업

상의 일(즉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매매하는 일, 세상 공부, 오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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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등을중단해야한다. 출애굽기 34:21, “밭갈 때에나거둘때에

도 쉴지며.” 느헤미야는 이 날에 술틀을 밟거나 매매하는 일을 안식

일을범하는 악한일로 정죄하며 경계했다(느 13:15-22). 또그 대신,

그 날은 ‘성회(聖會)’ 즉 공적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레 23:3).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에 근거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구약의안식일을성취하셨다(골 2:16-17). 그

러나 그것은 구약시대보다 더 풍성한 방향으로의 성취이다. 그러므

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온종일 거룩히 구별하여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며 주 안에서 쉬며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본문의교훈을 정리해보자. 십계명은모든사람이순종해야할도덕

법의표준이다. 첫째로, 우리는여호와께서살아계신유일하신참하나

님이심을알고그를믿고섬기며따라야한다. 우리는살아계신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우상을만들지말고그것에게절하지말고또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아닌 것에게 하나님처럼 큰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현대인들에게는 돈이 대표적인 우상이다. 돈

을 사랑함은일만악의 뿌리가된다. 우리는 돈 사랑을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하나님의이름을헛되이부르지말아야한다. 우리는

찬송과기도와맹세를할때하나님이름을헛되이부르지말아야한다.

넷째로, 우리는주일을기억하고거룩히구별하여지켜야한다. 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주일로 성취되었다. 우리는

주일을 즐겁고 복된 날로 지킨다. 우리는 이 날에 세속적인 일을 중단

하고 교회로 모여 찬송과 기도와 성경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 영육으로, 가정적으로 복되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 96 -

12-26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12절] 네부모를공경하라. 그리하면너의하나님나여호와가네게준

땅에서 네 생명(야메카 ꗘיꗮꖷ)[네 날들]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들도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으로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것이다. 이계명에는 “너의 하나님 나여호와가네게준 땅에

서 네 날들이 길리라”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는 장수(長壽)의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함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은 사회 질서

의기본이다. ‘부모’는넓게는 이웃 어른들, 학교선생님들, 직장상사

들, 교회장로들과국가 통치자들에게적용된다. 레위기 19:32, “너는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

라.” 에베소서 6:5, “종들아, 두려워하고떨며단순한마음으로육체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베드로전서 2:17, “왕을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5: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

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우리는

부모뿐 아니라, 또한 이웃 어른들과 학교의 선생님들과 직장 상사들

과 교회 장로들과 국가 통치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

을존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사형 외에사적인 감정으로남

을 죽이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

리는 큰 악이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창 9:6).

생명은 귀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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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더욱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다. 그

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마 16:26).

살인은 미움과 욕심에서 나온다. 미움은 살인으로 발전한다. 요한일

서 3:15, “그형제를미워하는자마다살인하는자니.” 또어떤사람들

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목숨을 죽인다.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성과정조(貞操)를존중하라는것이다. 남녀의성관계는결혼 관

계에서만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란해

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혼전 관계, 혼외 관계, 동성 관계, 매춘(賣

春), 짐승과의관계등은 다음란한일이다. 또이런일들을조장하는

글, 그림, 인터넷 동영상, 영화 등은 다 죄악되다. 그것들을 만들거나

유포하거나그런일에종사하거나그런일로돈을버는모든것이다

죄악되며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듣는 것도 죄악되다.

마지막 때는 도덕이 해이하고 음란 풍조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남녀관계가 문란해질 것이다. 오늘날이 그러하다. T.V.나 인터넷 등

이 음란 풍조의 주된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풍조

를조심해야한다. 우리와우리자녀들이이런풍조를배격하지않으

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고 믿음을 잃고 멸망케 될 것이다.

[15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

것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한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나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악한 일이다. 강압적 방식으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생각도옳지못하고선한생각도아니다. 자유경쟁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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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익의추구는성경적이다. 가난은빈번히게으름에서 온다. 성경

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한다(잠 10:4). 또 성경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한다(엡 4:28). 부(富)의 재

분배는 좋은 이상(理想)이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

다. 혁명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산주의는 많은 사람을

죽인실패한, 악마적이념이며성경은결코그런이념과사상을 인정

하지 않는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부(富)의 분배는 단지 법제정에 의

한 세금 징수로써 점진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다. 이것은다른이의명예를존중하라는뜻을내포한다. 거짓은마귀

의속성이다. 마귀는거짓말쟁이요거짓의아비이다(요 8:44). 거짓말

은 지옥 갈 죄악이며 천국에 못 들어갈 죄악이다. 요한계시록 21:8,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과행음자들과술객들과우상숭배자들과모든 거짓말하는자들은불

과유황으로타는못에참여하리니이것이둘째사망이라.” 요한계시

록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4:25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

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한다.

[17절] 네이웃의집을탐내지말지니라. 네이웃의아내나그의남종이

나그의여종이나그의소나그의나귀나무릇네이웃의소유를탐내지말

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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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계명은 “네이웃의집을탐내지말라”는것이다. 우리는다

른 사람의 집뿐 아니라, 그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가축들이나 그의

모든소유도탐내지말아야 한다. 탐심과욕심은모든죄악의뿌리이

다. 야고보서 1:15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말한다. 탐심

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의 원인이 된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골 3:5). 현대인의 대표적 우상은 돈이다. 돈을 탐하는 자는 돈의 종

이 된 자이다. 그러므로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서운 죄악, 곧 우상숭배의 악이다.

[18-21절] 뭇 백성이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볼때에떨며멀리서서모세에게이르되당신이우리에게말씀하소

서. 우리가들으리이다. 하나님이[께서] 우리에게말씀하시지말게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께서] 강림하심은너희를시험하고너희로경외하여범죄치않게하려하심

이니라. 백성은멀리섰고모세는하나님의계신암흑으로가까이가니라.

모든 백성은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고 그것

을 볼 때 떨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심히 두려워했

다. 모세는 백성을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라. 하나

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

들을 죽이려 하심이아니고 그들로 하나님을경외하고죄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

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는 백성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다.

[22-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너는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같이이르라. 내가하늘에서부터너희에게말하는것을너희가친히보았으

니너희는나를비겨서[나 외에](NASB, NIV) 은으로신상이나금으로신상을

너희를위하여만들지말고내게토단(土壇)을쌓고그위에너의양과소

로너의번제와화목제를드리라. 내가무릇내이름을기념하게하는 [모든]

곳에서네게강림하여복을주리라. 네가내게[나를위해] 돌로단을쌓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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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돌로쌓지말라. 네가정으로그것을쪼면부정하게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순수한 경건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겨야 하고 우상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토단’은

이스라엘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쉽게 만들고쉽게 부술 수

있는흙으로만든단이다.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허식보다내면

적 거룩이 중요함을 보이셨다. 그들이 속죄와 헌신과 교제를 상징하

는 번제와 화목제를 토단(土壇) 위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그들에게복주실 것이다. 또이스라엘자손들이단을돌로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게하셨다. 또 제사장은층계로단에올라가하체가드러나게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단정함을 명하셨다.

십계명 후반부의 계명들의 뜻도 명료하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한다. 우리는부모님뿐아니라, 이웃어른들이나학교선생님

들, 직장상급자들이나교회장로들과국가통치자들도존경해야한다.

둘째로, 우리는살인하지말아야한다. 우리는실제적살인뿐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될 마음의 미움과 적개심이나 욕심도 버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간음하지말아야한다. 우리는결혼관계를벗어난모

든성행위가죄임을알고이악하고음란한세상에서우리와우리자녀

들이음란한풍조와인터넷문화에물들지않도록항상조심해야한다.

넷째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열심히 일해 먹고살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거짓증거하지말아야한다. 거짓은마귀의속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진실해야 하고 진실한 말만을 해야 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그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악이다. 우리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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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공의의 보응--종, 살인

1-17절,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1-2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미쉬파팀 ,ꖩ꘱ꚉꗬ)[판단들ים 재판법]

는이러하니라. 네가히브리종을사면그가6년동안섬길것이요제7년에

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동족 히브리 사람

을종으로사면 6년동안만자신을섬기게 해야 하였다. 사람은너무

가난할 때남의종이된다(레 25:39). 그러나히브리 종은 6년간만일

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다. 또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해야 했다. 레위기 25:43,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그를엄하게부리지말라,” “너희동족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3-6절] 그가단신(單身)으로[홀로] 왔으면단신으로[홀로] 나갈것이요

장가들었으면그아내도그와함께나가려니와상전이그에게아내를줌으

로그아내가자녀간낳았으면그아내와그자식들은상전에게속할것이

요그는단신으로[홀로] 나갈것이로되종이진정으로말하기를내가상전과

내처자를사랑하니나가서자유하지않겠노라하면상전이그를데리고재

판장(엘로힘 ,ꕙꗟꔤ)[‘하나님’(ASVים NASB), ‘재판장’(KJV, NIV)]에게로 갈것이

요또그를문이나문설주앞으로데리고가서그것에다가송곳으로그귀

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가 되었다.

[7-8절] 사람이그딸을여종으로팔았으면그는남종같이나오지못할

지며만일상전이그를기뻐아니하여상관치아니하면그를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딸을 여종으로 파는것은가정이 극히 어려워서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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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

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6)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가

스스로 종이 된 경우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신명기

15:12, “네동족히브리남자나히브리여자가네게팔렸다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9-11절] 만일그를자기아들에게주기로하였으면그를딸같이대접

할것이요만일상전이달리장가들지라도그의의복과음식과동침하는것

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얻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7)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이 세가지(의복, 음식, 동침하는것)를시행하지아니하면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4절] 사람을쳐죽인자는반드시죽일것이나만일사람이계획함

이아니라나하나님이사람을그손에붙임이면내가위하여한곳을정하

리니그사람이그리로도망할것이며사람이그이웃을짐짓모살하였으면

6) ‘상관치 아니하면’이라는 원어(아쉐르 로 예아다흐 ꕇꘝꖾהּ (Ꚇꔣר־ꗟא

는 ‘그를 (첩으로) 정하지 않은’(who did not designate her [as concubine])

(BDB)이라는뜻으로쓰여있고(케팁) 주인을수식한다. 그러나마소라학자

들의 제안(케레)은 아쉐르 로 예아다흐(발음은 같음) ꕇꘝꖾהּ Ꚇꔣר־לוֹ 즉

‘그를 자신을 위해 (첩으로) 정한’(who designated her for himself)(NASB)

이라는 뜻으로읽는것이다. 헬라어 70인역과아람어탈굼과라틴어벌게이

트역은 후자를 따른다. KJV, "who hath betrothed her to himself"; NIV,

"who has selected her for himself."

7) 오나사흐 ,ꚓꗺ꘢הּ her marriage rights(BDB), marital intercours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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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교하게죽이기위해뻔뻔스럽게행하면](KJV, NASB) 너는그를내단에서

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에 관한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중죄(重罪)로서 그형벌은 사형

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나오고,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하나님께서사람을 그손에붙이신경우, 즉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

나기회를엿봄이없이무엇을던지거나보지못하고사람을죽일만

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민 35:22-23)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

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신 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

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곧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

과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성, 모두 여섯 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

시 죽여야 했다. 예컨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신 19:11-13).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아버지나 어머니를치는것은제5계명을직접어기는죄이

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

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6절] 사람을후린(가나브 ꗻꔿ)[납치하는]ב 자가그사람을팔았든지자

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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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

고 매매하는 일은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그 납치

한 자를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

고제7년에는아무조건없이자유케해야했다. 에베소서 6:5-7, 9, “종

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단순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

로섬기기를 주께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말라,” “주인들아, 너

희도저희에게이와같이하고위협하기를그치라.” 골로새서 4:1, “주인

들아, 의와 공평을종들에게 베풀지니.” 종에관한성경의 교훈은오늘

날에 직장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윗사람은 아랫

사람에게 너무엄하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종해야 한다.

둘째로,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남을죽이는것은하나님의형상을파괴하는큰죄이며사람의납치도

그러하다. 이둘은사형에해당하는 큰죄이다. 우리는그런악을행치

말고남의인격과생명을하나님께서주신귀한것으로존중해야한다.

셋째로, 자녀들은부모님을치거나부모님을저주해서는안된다. 그

것은사형받을큰죄악이다. 자녀들은부모님을공경하고사랑하고그

의인격과권위를존중하고 그들에게순종해야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서 명하신 바이며, 세상에서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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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절, 살인에 대한 추가적 규례들

[18-19절] 사람이서로싸우다가하나가돌이나주먹으로그적수[상대]

를쳤으나그가죽지않고자리에누웠다가지팡이를짚고기동하면[일어나

움직이면] 그를친자가형벌은면하되기간손해[그의시간의손실]를배상

하고 그로 전치(全治)[완치]되게 할지니라.

‘형벌을면한다’는 말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는 뜻이다. 싸우다가

친 상대가 죽으면고의적 살인에해당하므로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

지만, 그가죽지 않고얼마간누웠다가일어나움직이면사형은 면한

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당한 자의 시간의 손실 즉 그가 치료

받는 기간 동안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그가 다

낫기까지 치료되게 해야 했다. 이처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

에게부상을입히면그가낫기까지치료되게하고그기간동안의피

해를 보상해야 하였다.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정당하게 처리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도사람이 서로싸우다가상대를쳐죽이면그를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이다. 그래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살인의 악이 없어지거나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상대가 죽지않고 일어나움직이면그의 치료비전액을 부담

하고 그가 당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쇠파이프나각목이등장하고경찰들을구타하고경찰차량을파손하

는 무질서한 폭력시위는 엄하게 제재되고 징벌되어야 한다.

[20-21절] 사람이매로그남종이나여종을쳐서당장에죽으면반드시

형벌을받으려니와그가1일이나2일을연명하면형벌을면하리니그는상

전의 금전임이니라.

본문의 형벌도 사형의 형벌을 뜻한다. 종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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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존재가아니고종의생명도인간생명으로존중되어야했다. 그

러나매를맞은종이하루나이틀생명이연장되면주인은사형을면

하게 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매를 때린 것이 아

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본문은 “그

는 상전의 금전(케셉 ,ꘑꗓ)[은ף 돈]임이니라”고 말한다. 종은 주인에

게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22-25절] 사람이서로싸우다가아이밴여인을다쳐낙태케하였으나

(웨야체우옐라데하 ꕗיꕋꗚꖾ ꙃꖷꕵ)[그의아이를출산케하였으나(KJV)]אוּ 다른

해가없으면그남편의청구대로반드시벌금을내되재판장의판결을좇아

낼것이니라. 그러나다른해가있으면갚되생명은생명으로, 눈은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해가 없다’는 말은 ‘조산(早産)한 아이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혹은산모가죽는일이없었다’는뜻이라고본다. 사람이서로싸우다

가아이밴여인을다쳐그의아이를 조산(早産)케하였으나다른해

가없으면 그남편의청구대로, 재판장의판결을좇아 반드시벌금을

내어야 했다. 그것은 산모가 조산(早産)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과 아기가 일찍 나옴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본문은만일아기나산모가죽으면그친자를죽일것이며,

몸의 어느 부분이다치거나 상하면 거기에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

다는공의의보응을보인다. 특히본문은태아의생명이 인간생명이

며 낙태가 살인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낙태는 현대 사회

의 매우 심각한 죄악이며 성도들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26-27절] 사람이그남종의한눈이나여종의한눈을쳐서상하게(쉬

케스 ꖑꚄ)[못쓰게]ת 하면그눈대신에그를놓을것이며그남종의한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주인이종을책망할수있고또필요할때어느정도 때릴수도있



출애굽기 21장: 공의의 보응--종, 살인

- 107 -

지만, 그의 몸에 치명적인 해, 예컨대 눈을 못쓰게 만든다든지 이를

빠지게하는해를끼쳐서는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책망이 필요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으나, 그에게 심한 정신적 모욕

이나 신체적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8-32절] 소가남자나여자를받아서죽이면그소는반드시돌에맞

아죽을것이요그고기는먹지말것이며임자는형벌을면하려니와소는

본래 받는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단속하지

아니하므로남녀간에받아죽이면그소는돌로쳐죽일것이고임자도죽일

것이며만일그에게속죄금을명하면무릇그명한것을생명의속(贖)으로

낼것이요아들을받든지딸을받든지이율례대로그임자에게행할것이

며소가만일남종이나여종을받으면소임자가은30세겔(약 342그램, 즉

약 68데나리온)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이므로 피

채 먹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며, 또그것은 주인에 대한약간의 벌칙

일지도 모른다(Poole). 하지만 소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 그러

나 소의받는 버릇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않으므로 그

소가남녀간에받아죽이면그소는돌로쳐죽일것이고주인도죽여

야했다. 그것은 소를관리하지못한책임 때문에주인에게부과되는

엄한 벌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

의 속전(贖錢)으로 내야 했다. 또소가 남종이나 여종을받아 죽이면

주인은은 30세겔을그종의주인에게주고소는돌로쳐죽여야했다.

이 경우, 소의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나 종의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

혔으므로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주어야 하였다.

사람이자기책임을다하지않아사고로남을죽인것은사형받을

만한잘못이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자가음주운전에대해경고를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다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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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그 벌이

매우엄한것은사람의생명이귀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다른이의

생명을존중해야한다. 우리는 특히자동차를운전할때 항상기도하

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33-36절] 사람이구덩이를열어두거나구덩이를파고덮지아니함으

로소나나귀가거기빠지면그구덩이주인이잘조처하여짐승의임자에

게돈을줄것이요죽은것은그의차지가될지니라. 이사람의소가저사

람의소를받아죽이면산소를팔아그값을반분하고죽은것도반분하려

니와그소가본래받는버릇이있는줄을알고도그임자가단속하지아니

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것은 소주인의 책임 여부와그 정도에 따른하나님의공의롭고

공정한판결이며 처분이다. 모든 사람은자기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남에게해를끼치지말아

야 한다.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필요한하나님의공의이다. 만일우리가남에게몸의해를끼쳤

다면, 우리는그것이완전히치료될때까지모든비용을담당해야하고

그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대해 보상해야 한다. 매우억울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교회 법정이나 세상 법정에

호소할 뿐이고, 결코 그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낙태가살인죄임을알고말세에심각한사회적죄악

인낙태를조심하고경계해야한다. 태아도사람이며그것을죽이는것

은 살인이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모든사람을인격적으로대해야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자기의책임을다해야한다. 오늘날교통법규를어기

고 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이며,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남을죽이는행위는사형에해당하는큰잘못임을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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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장: 도둑질, 음행

1-20절, 도둑질, 음행, 무당에 대한 규례

[1-4절] 사람이소나양을도적질하여잡거나[죽이거나]팔면그는소하

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소나양을도둑질해죽이거나팔면그는소하나에소다섯

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아야 하였다. 비싼 것을 도둑질한

것은 싼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야 했다. 도둑질한

물건값이 클수록 그 도둑질 행위가 더 악하다고 간주되었다.

[2-3절] 도적이뚫고들어옴을보고그를쳐죽이면피흘린죄가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인다는 말은 밤에 이루어지

는 일을 가리킨다. 해 돋은 후 도둑을 쳐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

하지만, 밤에 도둑을 막다가 그를쳐죽이는 일은허용되었다. 도둑을

막는 일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인정되었다.

[3절]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도적질한것을배상할것이요도적질한것이살아그손에있으면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은 그주인에게반드시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돈이없으면 그

몸을팔아서라도배상해야했다. 몸을판다는말은다른 사람의종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그는

소나 나귀나 양의 경우를 물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하였다.

[5-6절] 사람이 밭에서나포도원에서 먹이다가그짐승을놓아서남의

밭에서먹게하면자기밭의제일좋은것과자기포도원의제일좋은것으

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곡식단]나 거두지 못

한 곡식이나 전원[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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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기짐승을놓아서 남의 밭이나포도원을먹게하면 자기

밭의제일좋은것과자기포도원의제일좋은것으로배상해야했다.

또 사람이 불을 내어 다른 사람의 곡식단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했다. 사람은 자기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했다.

[7-9절] 사람이돈이나물품을이웃에게맡겨지키게하였다가그이웃

의집에서봉적(逢賊)하였는데[도둑을 맞았는데] 그도적이잡히면갑절을

배상할것이요도적이잡히지아니하면그집주인이재판장앞에가서자

기가그이웃의물품에손댄여부의조사를받을것이며어떠한과실에든

지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의복에든지 또는 아무잃은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하면 두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것이요재판장이죄있다고하는자가그상대편에게갑절을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하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물건에든지

소든지나귀든지양이든지의복이든지, 어떤물건이든지그것에대해

어떤이가이것이그것이라고말하면그두사람이재판장앞에나아

갈것이요재판장이죄있다고하는자가그상대에게갑절을배상해

야했다. 8-9절에 3번나오는 ‘재판장’이라는원어(엘로힘 ꕙꗟꔤ)는ים

‘하나님’이라는 말로 재판장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다고 보인다.

[10-15절] 사람이나귀나소나양이나다른짐승을이웃에게맡겨지키

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자가이웃의것에손을대지아니하였다고여호와로맹세할것이요그

임자[주인]는그대로믿을것이며그사람은배상하지아니하려니와만일자

기에게서[그가 있을 때] 봉적하였으면[도둑을 맞았으면] 그임자[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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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할것이며만일찢겼으면그것을가져다가증거할것이요그찢긴것에

대하여 배상하지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빌려온] 것이 그 임자

[주인]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배상하려니와 그

임자[주인]가그것과함께하였으면배상하지않을지며세낸것도세를위하

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나귀나소나양이나 다른 짐승을이웃에게맡겨지키게 하

였다가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없으면 두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여호와로 맹세할 것이며

그 주인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맹세는 갈등의 최후의 해결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며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그가 있을 때도둑을 맞았으면 그주인에게배상해야

하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며 그 찢긴 것에

대해배상하지 않아도되었다. 만일이웃에게빌려온것이그주인이

함께있지않았을때상하거나죽으면반드시배상해야하고그주인

이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해왔은즉배상하지않아도되었다. “세낸것도세를위해왔다”는

말은 그 손실이 그 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다(NIV).

[16-17절] 사람이정혼하지아니한처녀를꾀어동침하였으면빙폐[신

부부모에게예물]를드려아내로삼을것이요만일그아비가그로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신부 부모에게

예물을드리며 아내로삼아야하였다. 신명기 22:29는신부부모에게

은 50세겔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그 아비가 딸을 그에게 주

기를거절하면그는처녀에게 예물을주는뜻으로돈을내어야 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무당의 활동은 악령들의 감동을 받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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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과 악령들도 상당히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신명기 18:9-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행위를본받지말것이니그아들이나딸을불가운데로지나

게 하는자나 복술자나 길흉을말하는 자나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

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말하는 자나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네게는 네하나님 여호

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

도 만연해 있는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합하거나 교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문란한

일’이다. 레위기 18:23, “너는짐승과교합하여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테벨 ꔫל )ꚟ[성적 도착, perversion(NASB, NIV)]이니라.” 그런 행위

는사형에해당하는악한행위이다. 레위기 20:15-16, “남자가짐승과

교합하면반드시 죽이고 너희는그 짐승도죽일 것이며여자가 짐승

에게 가까이 하여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

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호와하나님외에다른신에게제사를드리는것은십계명의제1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그런 자는 사형을 시켜야 했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도둑질하지말아야한다.

도둑질한자는 엄격하게배상해야 하였다. 신약 성도도 도둑질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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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에베소서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

이켜빈궁한자에게구제할것이있기위하여제손으로수고하여선한

일을하라.” 교인들도범하기쉬운도둑질들중, 남의물건을빌려가고

돌려주지않는것, 도서관에서자기에게필요한책을가져가는것, 나라

에 낼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석박사들의 논문표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등도하지말아야한다. 우리는모든도둑질을멀리해야한다.

둘째로, 우리는 성적 탈선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그를 아내로 삼아야 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다. 세상에는어느시대에나성적문란이있었

겠지만, 오늘날에는그정도가 매우 심각한것같다. 인터넷문명과더

불어 현대 사회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풍조가 점점 심해지는 때일수록

성도는더욱단정하고성결해야한다. 우리는음란성이있는TV 채널들

을 멀리해야 하고 락 음악도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우리가 듣는 음악도 단정해야 한다. 빌립보서 1:9-11, “내가 기도

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

희로지극히선한것을분별하며또진실하여허물없이그리스도의날

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한다. 무당은 악령들과

교제하는자이다. 다른신에게제사드리는자도그러하다. 오늘날교회

들안에는거짓된신비주의가많이들어와있다. 오늘날은사주의풍조

가그러하다. 이것은성경에예언된말세의한징조이다. 그러므로우리

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한다

(요일 4:1).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교회들

과목사들을분별하고신구약 66권의성경말씀의바른교훈안에거해

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교훈하신 옛 길, 바른 길이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바른 목사들과 바른 교회들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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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절,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

[21절] 너는이방나그네를압제하지말며그들을학대하지말라. 너희

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이방 나그네’라는 원어(게르 ꕂ)는ר 이방인을 포함해 객과 나그네

를가리키는일반적인말이다. 출애굽기 23:9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

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심정]을 아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33에서도 “타국인

(게르 ꕂ)이ר 너희 땅에우거하여 함께있거든 너희는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그네

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 24:17; 렘 7:6; 슥 7:10; 말 3: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을 상기

시키셨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압제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

으므로동족이든이방인이든나그네에게악하게행하지 말고자비를

베풀라는뜻이다. 더욱이, 신명기 10:18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

하신다고 말하였고, 시편 146:9는하나님께서객(게르 ꕂ)[나그네]을ר

보호하신다고 말했다. 이방 나그네는 대체로 언어나 풍습이나 길에

서툴고친한사람도없는자이다. 그런자를압제하고학대하는것은

나쁜일이다. 우리는하나님의 성품을따라 그런자에게 친절과사랑

을 베풀고 그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길도 안내해주어야 한다.

[22-24절] 너는과부나고아를해롭게하지말라. 네가만일그들을해

롭게하므로그들이내게부르짖으면내가반드시그부르짖음을들을지라.

나의노가맹렬하므로내가칼로너희를죽이리니너희아내는과부가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는그가사랑하고의지하는남편을하나님께서먼저불러가신

자요, 고아는 그를 보호하고 양육할 부모를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

신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자기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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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나가야 할자들이다. 그들은다른이들의배려와 위로와도움

이 필요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17은 “너는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로취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또 신명기 27:19는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억울케하는자는저주를받을것이라할것이요모든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방백

들이 “고아를위해원통함을풀지아니하며과부의송사를수리치않

는다”고 지적하였다(사 1:23). 또그는 “과부에게 강탈하고고아의것

을약탈하는자는 화있을진저”라고말하였다(사 10:2). 신명기 10:18

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원통함을 풀어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라고 말하였다. 시편 68:5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했고,

시편 146:9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과부와고아에대해 해를 끼치지말고하나님의마음을 품

고그들에게친절을 베풀고배려하고도와주고가르쳐주고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므로 그가 하나

님께부르짖으면하나님께서는그부르짖음을 듣고그에게노하셔서

그를죽이시고그의아내가과부가되고그의자녀가고아가되게하

겠다는 무서운 저주의 경고도 하셨다. 그것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잘 증거해준다.

[25절] 네가만일너와함께한나의백성중가난한자에게돈을꾸이거

든[빌려주면] 너는그에게채주(債主)같이하지말며변리를받지말것이며.

‘변리’라는 원어(네쉐크 ꗗꚆꗾ)는 ‘이자’(interest)(NASB, NIV)라는

뜻이고 ‘고리대금’(usury)(KJV)이라는 뜻도 있다(TWOT). 하나님께

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간에 이자를 취하는 일을 금하셨다. 레위

기 25:35-37,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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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를도와객이나우거하는자처럼너와함께생활하게하되너는

그에게이자를취하지말고네하나님을경외하여네형제로너와함

께생활하게할것인즉너는그에게이자를위해돈을빌려주지말고

이익을 위해 식물을 빌려주지 말라.” 신명기 23:19-20, “네가 형제에

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무릇

이자를 낼 만한 것의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

이면 이자를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시편 15:5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만한 자를 여러 말

로 표현하는 중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도 포함

하였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

는 것을 악한 행위로 여겼다(겔 18:8, 13, 17; 22:12).

[26-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몸을가릴것이이뿐이라. 이는그살의옷인즉그가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자비로

운] 자임이니라.

신명기 24:12-13도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

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고 말했다. 가난한 자

의옷이담보물일 경우 해질때그것을돌려주어잘 때추위를 피하

게 하라는 뜻이다. 신명기 24:6은 맷돌의 전부나그 위짝을 담보물로

받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는 “자비롭고은혜롭고노하기를더디하고자비와진실이많은 하나

님”이시다(출 34:6; 시 86:15; 103:8).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선하고 자비로운 인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는하나님의성품을본받아 자비로운자가되어야한다. 그것은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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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가난

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라는 원어(엘로힘 ꕙꗟꔤ)는ים ‘하나님’(God)(NASB, NIV)

혹은 ‘신들’(gods)(KJV) 즉 ‘재판장들’이라고 번역된다. 이 말은 본장

8절과 9절에서는 ‘재판장들(judges)’이라고 번역하였다(KJV, NASB,

NIV). 본문은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인간적 감정으로 재판장을 향하여

욕하고저주하지말라는뜻이라고본다. 또 누구든지백성의유사(有

司) 즉관리들이행하는일들에불만하여그들을저주하지말아야한

다. 사회의 질서는 잘 지켜져야 한다. 로마서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권세는다하나님의정하신바라.” 사회의평안은질서에서부터

시작되며, 폭력과 보복은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한

사회는 결국 쇠약해지고 패망할 것이다.

[29-30절] 너는너의추수한것과너의짜낸즙을드리기에더디게말

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만에 내게 줄지니라.

출애굽기 23:19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첫것을가져다가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드리라”고 말씀

하셨다. 출애굽기 34:26도 같은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기

23:10에서 “너희는내가너희에게주는땅에들어가서너희의곡물을

거둘때에우선너희의곡물의첫이삭한단을제사장에게로가져가

라”고말씀하셨다. 이스라엘백성은매년곡식과기름과포도주의첫

소산을하나님께드려야하였고그것들은제사장들에게 돌려졌다(민

18:12-13; 신 26:2, 10; 느 10:35; 겔 44:30). 잠언 3:9-10도 “네 재물과

네소산물의처음익은열매로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네창고

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교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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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난 아들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소와 양

도그러했다. 출애굽기 13:2에는, “이스라엘자손중에 사람이나짐승

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고말씀하셨다. 사람의경우는그를제물로드리지않고속

전(대신하는금액)으로드려야했다. 신명기 15:19는 “너의우양의 처

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교훈하였다.

단지,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제8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일반 짐승

제물도제8일후에드려야했다. 레위기 22:27도 “수소나양이나염소

가 나거든 7일동안 그어미와같이 있게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

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고 말씀하였다. 그것은 새끼

에 대한 어미의 모성적 본능을 배려하신 일일 것이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찢긴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8에서도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것을먹음으로자기를더럽히지말라”고말씀하셨다. 그이유는,

그런 고기는 피 있는 고기이며 또 불결한 고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베풀어

야한다. 우리는나그네와과부와고아를압제하지말고학대하지말고

가난한형제에게선을베풀고돈을빌려줄때이자를받지말아야한다.

둘째로, 우리는 세속사회의 통치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판사

들을욕하지말고백성의관리들을저주하지말아야하고그들의판단

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신약성경도 그것을 밝히 교훈한다(롬 13:1).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우리는 밭의 소산의

첫 열매와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잠 3:9-

10).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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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장: 공정함, 절기 등의 법

1-9절,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

[1절] 너는허망한풍설[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전파하지 말며악인

과연합하여무함(誣陷)하는(카마스 ꗪꖎ)[남을ס 해치는] 증인이되지말며.

우리는 헛된 소문을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 19:16은 “너는

네백성중으로돌아다니며사람을논단하지말라”고말했는데, 그것

은 이웃에게 돌아다니며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뜻이다. 잠언 20:19는 “두루다니며 한담[중상]하는자는남의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교훈했다. 우리는

사실이라도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것은 남의마음에 상처를주고 남의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다.

우리는 또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誣陷)하는[남을 해치는] 증인이

되지말아야한다. ‘무함(誣陷)’이라는말은, 없는일을거짓으로꾸며

서남을나쁜 구덩이에빠뜨리는것을말한다. 우리는악인과연합하

여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으로

악하고 죄악된 일이다.

[2절] 다수(多數)를따라악을행하지말며송사에다수를따라부정당

한[정의를 왜곡하는] 증거를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따라’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다수를 이용한

악을경계하셨다. 좋은것을널리전달하는 것은좋은일이지만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포장하여 널리 퍼뜨리고 대중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하는것은 매우나쁜일이다. 또법정에서다른사람들을의식해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증거하는 일도 매우 나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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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치우치게] 두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15에서도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행

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

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사람들

의 배려가 필요한 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가 행한 악이

정당화될수없다. 가난한자의편을무조건두둔하는것은잘못이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공정하게 하고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4-5절] 네가만일네원수의길잃은소나나귀를만나거든반드시그

사람에게로돌릴지며네가만일너를미워하는자의나귀가짐을싣고엎드

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우리는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그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것을볼때못 본체하지 말고 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

는것이다. 로마서 12:20, “네원수가주리거든먹이고 목마르거든마

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데살로

니가전서 5:15, “삼가누가누구에게든지악으로악을갚지말게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우리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아야 한다. 3절

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치우치게 두호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재판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에게 부당

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재판은 바르고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7절] 거짓일을멀리하며무죄한자와의로운자를죽이지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거짓된일을멀리해야하고 무죄한 자와의로운자를 죽이

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며 진실한 말을 권장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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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는 거짓

된 일을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또 의로우시며 의를 권장하시

고불의를미워하신다. 그러므로모든성도는결코무죄한자와의로

운자를죽이지말아야한다. 그것은매우악한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운 재판장

이시다. 그는 의는 의라고 판단하시며 불의는 불의라고 판단하신다.

또 그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고, 선한 자를

죽이는 일이나 악한 자를 칭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절] 너는뇌물을받지말라. 뇌물은밝은자의눈을어둡게하고의로

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선물을 가리킨다. 뇌물

은 밝은 자의눈을 어둡게하고 의로운 자의말을 굽게 만든다. 그러

므로 성도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아야 한다.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네페쉬 ,꘭ꗾ)[영혼שׁ 심정]을 아느니라.

우리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애굽에서종살이하였을때나그네의심정이어떠함을체험했었

다. 그러므로그들은그들나라에들어와살고있는이방나그네들의

어려운 심정을 생각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는출애굽기 22:21에서도 “너는이방나그네를압제하지말며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 법을 강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살며 이방 나그네들에게도

선함과 긍휼함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신다.

본문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거짓과악을행치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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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절, “너는헛된 소문을 전파하지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남을 해

치는증인이되지말라.” 사람이자기의이익을위해남을해치려는뜻

이 없다면 그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헛된 소문을

내는것은남을해치고남의명예를손상시키는거짓말을하는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며 지옥

불못에 던지울것이라고경고하였다(계 22:15; 21:8). 특히사람이, 없는

일을거짓으로꾸며남을함정에빠뜨리는것은큰악이다. 하나님께서

는 그런 일을 매우 미워하신다. 우리는 범사에 진실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하며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거를 하지 말라.” 우리는 무조건 부자를 지지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

하고해쳐서도 안되지만, 가난한자의송사라고 편벽되이두호하거나

부자를무조건정죄해서도안된다. 우리는부자에게든지, 가난한자에

게든지 범사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하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

잠언은 “악인을의롭다하며의인을악하다하는이두자는다여호와

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말하였다(잠 17:15; 28:4).

셋째로, 우리는 선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탈북자들에게따뜻하게대하고그들이우리나라에서사는데어려움

이없도록도와주어야한다. 또우리는교회에서친한교우들과만인사

하지말고신입교인들에게, 아니모든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

야 한다. 우리는 특히 교회에 처음 나온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해야한다. 우리는모든교우들에게밝은얼굴로인사하고친절히대해

야한다. 그러면우리모두의 마음도기쁘고 더욱 평안할것이다. 우리

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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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절, 절기에 대한 법

[10-11절] 너는 6년동안은너의땅에파종하여그소산을거두고제7

년에는갈지말고묵여[묵혀] 두어서네백성의가난한자로먹게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땅의 안식년에대한법이다. 논이나밭, 포도원이나감람원

은 6년 동안 파종하고 제7년에는 묵혀 두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하신 법이기도 했다. 또 그것은 땅의

생산력을 높이는 데도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들짐승들에게도 그러해야 한다.

[12절] 너는6일동안에네일을하고제7일에는쉬라. 네소와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가축들과 종들도 배려하

신계명이다. 집에서일하는소와나귀도안식일에쉴것이며여종의

자녀들과 나그네들도 숨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종

들과집에거하는나그네들까지도 배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러

우신 분이시다. 그는 피조물들의 수고로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 내가네게이른모든일을삼가지키고다른신들의이름은부르

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

리는먼저하나님을경외하고그를섬겨야한다. 모든법들은하나님

께서주신것이다. 우리는하나님께서만드신세상에서그가주신법

을 지키는 것이다. 온 우주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우리의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모세의 율법은 열 가지 절기들을 규정한다. 안식일, 월삭, 유월절-

무교절, 보리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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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열가지이다. 그중 연중절기가여섯이고, 또그 여섯 중세 가지

가 대표적인데, 그 셋은 다음에 명령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15절] 너는무교병의절기를지키라. 내가네게명한대로아빕월의정

한때에7일동안무교병을먹을지니이는그달에네가애굽에서나왔음이

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연중 3대 절기중, 첫 번째는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유대인의 달력

으로 아빕월(출 13:4; 23:15; 34:18; 신 16:1) 즉 1월에 지키는 절기이

다. 1월 14일 저녁은유월절이며,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

다(레 23:5-6). 그것은양력으로 3월중순쯤된다. 무교절은 7일동안

누룩없이만든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누룩없이만든 떡]의 절기

혹은무교절이라고불린다. 무교절의첫날인 1월 15일과제7일인 1월

21일은 안식일이며 성회(聖會)로 모였다(레 23:7-8). 유월절과 무교

절은 시간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신약시

대에는 더욱 그러하였다(마 26:17; 막 14:1, 12; 눅 22:1, 7).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때

흠 없고 1년된 숫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틀 위와 좌우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신고손에지팡이를잡고급히먹었다. 무교병은옛날에애굽에

서급하게나온사실과흠 없는제물을 상징했다. 쓴나물은애굽에서

의 고통스런 생활을 상징했다.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

다. 고린도전서 5:7,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희생이되셨

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린양의 피를 집 문틀 위와 좌우 기둥에 발라

하나님의재앙을피했듯이,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십자가의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연중 3대절기때에는하나님께빈손으로보이지말고

정성의예물을드려야했다. 신명기 16:16-17도, “공수(空手)[빈손]로

여호와께보이지말고각사람이네하나님여호와의주신복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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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대로물건을드릴지니라”고말했다. 이스라엘백성은절기때마

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였다.

[16절] 맥추절을지키라. 이는네가수고하여밭에뿌린것의첫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지키라. 이는네가수고하여이룬것을연종[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중 3대 절기 중, 두 번째는 맥추절이다. 맥추절은 ‘밀 초실절’(출

34:22)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밀 추수를 시작할 때 첫 열매를 드리

는 절기이다. 유대 땅에서 곡식 추수는 무교절 기간의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맥추절 기간의 밀 추수로 끝난다. 무교절의 7일 중에 보리

추수의첫 열매를하나님께드리는또 하나의절기가있는데, 그것이

‘보리초실절’이다. 그날은 보리 추수의 첫단을안식일다음날하나

님께 흔들어 드리는 날이며(레 23:10-11), 전통적으로 1월 16일이다.

보리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날이 맥추절이다. 그

래서 맥추절을 ‘칠칠절’(신 16:16)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

유월절은예수 그리스도의대속사역을 예표했다. 예수그리스도께

서는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불리신다(고전 5:7). 무교절 기간에 있는

보리 초실절(1월 16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했다고 본다.

주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 이것

들과 비교하여, 맥추절은 성도들의 중생과 구원을 예표했다고 본다.

그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행 2:1-4) 신약교회의 전도 활동이 본격

적으로시작되었다. 그날 3천명의사람들이회개하고세례를받았다

(행 2:41). 레위기 23:17에 보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들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롬

8:23), 즉구원은얻었으나아직죄성이남아있는자들을상징했다고

본다. 또 떡 두 덩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일 것이다.

연중 3대절기중, 세번째는수장절(收藏節)이다. 수장절은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들, 곡식들을 비롯하여 각종 열매들, 기름, 포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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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장하는 절기이다. 수장(收藏)이라는 말은 ‘거두어 저장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

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레 23:34; 신 16:13), 그것은

이스라엘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광야 40년동안 초막에거하였던것

을 기억케 하는 뜻이 있었다. 세상은 광야와 같고 성도의 삶은 순례

자의 삶과 같다. 또 우리 몸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고, 임시적인 초막

과같다. 세상은우리의영원한거주지가아니다. 우리의본향은장차

올천국이다. 사도바울은고린도후서 5:1에서, “만일땅에있는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 . . 하늘에 있는 영원한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고말했다. 수장절혹은초막절은또한연중 3대절기중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이다(레 23:39-40; 신 16:13-15).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모든남자는매년세번씩주여호와앞에다함께모여

야 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출애굽과 추수와 관계된 뜻이 있었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했다. 또 절기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인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육의 공급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힘써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것이다.

[18절] 너는내희생의피를유교병과함께드리지말며내절기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지니라.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 그

것은 예배하는 자의 거룩한 마음가짐도 내포한다. 우리가 마음에 죄

를 품고 회개치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시편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주께서듣지아니하시리라.” 또절기희생의기름을아침까지

남겨두지말라는말씀은유월절제물을가리킨것같다. 유월절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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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그 날 불에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아야 했다

(출 12:9-10). 출애굽기 34:25,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19절] 너의토지에서처음익은열매의첫것[가장좋은것](NASB)을가

져다가너의하나님여호와의전에드릴지니라. 너는염소새끼를그어미

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민수기 18:12-13,

“그들이여호와께드리는첫소산곧제일좋은기름과제일좋은포

도주와곡식을네게주었은즉그들이여호와께드리는그땅처음익

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또염소새끼를그어미의젖으로삶는것은이스마엘사람의풍습

이었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금하게 하

신 까닭은 그것이하나님께서 짐승의 어미와새끼 간에세우신 관계

를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카일-델리취).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나 들짐승이나

가축까지도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안식년과 안식일계명도가난

한자를 배려하고들짐승이나가축까지도배려하는 뜻이 있었다. 우리

는남을배려하는자가되고특히가난한자와짐승까지도배려하는자

가 되어야 하며, 결코 무정한 자나 잔인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절기법은

하나님의은혜를감사하는 뜻이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출애굽사건

을상기시키며, 초막절은광야 40년생활을상기시킨다. 연중삼대절기

는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은혜와 추수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우리는정성껏하나님을섬겨야한다. 우리는마음과정성과

힘을다해하나님을사랑하고섬겨야하고(신 6:5) 처음익은열매를그

에게드려야한다(잠 3:9-10). 우리가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

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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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리라

[20-21절] 내가사자를네앞서보내어길에서너를보호하여너로내

가예비한곳에이르게하리니너희는삼가그목소리를청종하고그를노

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천사는눈에보이지않지만하나님의창조물로서세상에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골 1:16). 본문의 사자는 23절

에서 ‘나의사자’라고불린다. 하나님께서는그사자를이스라엘백성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는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보내실 그 사자의 목소리

를 듣고 순종해야 했다. 그들은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 만일 그들이 그 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자는 그들의허물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

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자가 단지 한 천사가 아니고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본문의하나님의 사자는구약시대에나타나신예수그리스도를 가

리킨것같다. 아브라함이하나님의명령대로독자이삭을모리아산

에서 번제로 드리려할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늘에서그를 불렀는

데그는 하나님이셨다(창 22:11-12).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타나 “나는 벧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였다(창 31:11,

13). 야곱은요셉의아들들을축복할때 “나를 모든환난에서건지신

사자께서이아이에게복을주소서”라고말했다(창 48:16). 이런구절

들에서하나님의사자는하나님자신과동일시되었는데, 그는구약시

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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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 네가그목소리를잘청종하고나의모든말대로행하면내가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이시다. 그는천둥과 벼락,

태풍과지진을 주장하신다. 이 세상에는그와다투어이길자가아무

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편이시며 우

리를위하신다. 단지그의말씀에대한순종이우리에게요구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한다.

[23-26절] 나의사자가네앞서가서너를아모리사람과헷사람과브

리스사람과가나안사람과히위사람과여부스사람에게로인도하고나는

그들을끊으리니[완전히멸하리니] 너는그들의신을숭배하지말며섬기지

말며그들의소위를본받지말고그것들을다훼파하며그주상을타파하고

너의하나님여호와를섬기라. 그리하면여호와가너희의양식과물에복을

내리고너희중에병을제하리니네나라에낙태하는자가없고잉태치못

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사자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의 사자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

는것이다. 그가그들앞에행하시면대적들은완전히멸망할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말며그들의행위를본받지말고그것들을다훼파하며그주

상(柱像)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원문에 ‘. . . 말며 . . . 말며 . . . 말고’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나타낸

다.8) 또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柱像)을 타파하라’는 원어는

8) 히브리어에서 보통 명령법의 부정은 알 을אַל 사용하지만, 강한 부정

에는 로 ꗟ를א 사용한다. 본문은 세 번 로 ꗟ를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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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완전히훼파하며그주상(柱像)을완전히타파하라’는강한

뜻을 가진다.9)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

하셨다. 여호와께서는영원히스스로계신 하나님이시며천지만물을

창조하신자, 섭리하시는자, 심판하시는자, 이스라엘백성을애굽에

서 구원하신 자이시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즉 그들이

참된믿음과순종의 생활을하면, 그들의양식과물의 복이약속되었

다. 양식과 물, 즉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 요건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수 요건인 양식과 물을 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건강도약속하셨다. 병에 걸리지않고 건강하게사는것도행복

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 자녀 출산과 인구 증가도 가정과 사회

의복이다. ‘내가너의날수를채우리라’는말씀은 ‘충분하게살게하

겠다, 장수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시 55:23), 의인들은 충분하게 장수할 것이다.

[27-28절] 내가내위엄(에마시 ꔞ)[나의두려움]을네앞서보내어יꚕꗪי

너의이를곳의모든백성을파하고너의모든원수로너를등지게할것이

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그의두려움을앞서보내셔서가나안땅의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로 그들을 등지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다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왕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성경

다른곳에서도나온다(신 7:20; 수 24:12). 왕벌은사람들에게해를끼

치는 곤충을 가리킨다. 고대 이방인들의 글에는 가나안 거주자들이

개구리나이나벌등때문에그거주지를버렸다는기록이있다고한

9) 원문은 강의형(Piel) 동사 명령어에 절대부정사가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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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oole). 그러나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벌은 그가 가나안 족속

들에게 내리실 여러 재앙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다.

[29-33절] 그러나그땅이황무하게되어들짐승이번성하여너희를해

할까하여1년안에는그들을네앞에서쫓아내지아니하고네가번성하여

그땅을기업으로얻을때까지내가그들을네앞에서조금씩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그땅의거민을네손에붙이리니네가그들을네앞에서쫓아낼지

라. 너는그들과그들의신과언약하지말라. 그들이네땅에머무르지못할

것은그들이너로내게범죄케할까두려움이라. 네가그신을섬기면그것

이 [참으로]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그 땅이황폐하게되어 들짐승이번성하여이스라엘

을해할까하여 1년안에는그들을이스라엘앞에서쫓아내지아니하

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얻을 때까지 그들을 이

스라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하나님께서는그들의땅경계를홍해(아마홍해의동쪽북단엘

랏)에서부터블레셋바다까지, 광야[아라바]에서부터하수곧유프라

테스 강까지 정하시고 그 땅의거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특히, “너는그들과그들의신들과언약하지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교제의 문제로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신들과 언약하고

그들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범죄하게 될 것이며 그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될것이다. 잘못된교제는신앙생활에큰시험거리이다. 그것

은 참된 경건의 변질인 배교의 첫걸음이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와 왕벌을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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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백성앞에보내실것을약속하셨다. 그것은하나님께서그들과함께

하심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영원히 거

하신다. 요한복음 14:16, “내가아버지께구하겠으니그가또다른보혜

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둘째로, 하나님의백성은오직하나님의음성을잘듣고순종하며그

명령대로행해야한다. 성경교훈의핵심은우리가하나님의음성을잘

듣고그것을깨닫고믿고그말씀대로순종하여행하는것이다. 모세는

신명기 10:12-13에서 하나님의뜻을 요약하여말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

호와를경외하여그모든도를행하고그를사랑하며마음을다하고성

품을다하여네하나님여호와를섬기고내가오늘날네행복을위하여

네게명하는여호와의 명령과규례를지킬 것이아니냐?” 주예수님을

믿고구원얻은신약성도인우리는오직신구약성경에기록된하나님

의 음성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가성경말씀을잘듣고순종하면우리는평안과 승리를

누릴것이다. 22절, “내가네원수에게원수가되고네대적에게대적이

될지라.” 25-26절, “그리하면여호와가너희의양식과물에복을내리고

너희중에병을제하리니네나라에낙태하는자가없고잉태치못하는

자가없을것이라. 내가너의날수를채우리라.” 이것은율법의약속이

요 복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슬프다, 네가

나의명령을듣지아니하였도다. 만일들었더면네평안이강과같았겠

고네 의가바다물결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사 48:18). 사도 바

울도 “너희는내게배우고받고듣고본바를행하라. 그리하면평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했다(빌 4:9). 오늘날도 하나님

의 평안과 승리를 원하는 자마다, 성경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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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언약서

[1-3절] 또 모세에게이르시되 너는아론과나답과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70인과함께여호와에게로올라와멀리서경배하고너모세만여호와

에게가까이나아오고그들은가까이나아오지말며백성은너와함께올라

오지말지니라. 모세가와서여호와의모든말씀과그모든율례(미슈파팀

ꖩ꘱ꚉꗬ)[판단들]를백성에게고하매그들이한소리로응답하여가로되[말ים

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론과 그의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모세와 함께시내산

에올라와아마산중턱에멀리서하나님께경배해야했고모세는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성은 산밑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모든말씀과그모든율례[판단들]를백성에게고하자 그들

은한목소리로 “여호와의명하신모든말씀을우리가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우리삶에서 의와불의, 선과악을판단하는내용이기때문이

라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대답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부패성과 무능력함 때문에 그 대답대로 실천

치못할것이다. 사람은하나님의은혜가아니면하나님의법을실천

하지못한다. 성도는오직성령님을따라행함으로몸의 죄악된욕구

와 행실을 죽일 수 있고(롬 8:13; 갈 5:16)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4-8절] 모세가여호와의모든말씀을기록하고이른아침에일어나산

아래단을쌓고이스라엘12지파대로열두기둥을세우고이스라엘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그들이 번제를 드리게 했고](KJV, NASB, NIV) 소로

화목제를여호와께드리게하고[했고] 모세가피를취하여반은여러양푼에

담고반은단에뿌리고언약서를가져백성에게낭독하여들리매그들이가

로되[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

를 취하여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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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오늘날 고고학은 모세

시대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모세는 아침에일찍 일어나산아래에서단을 쌓고이스라

엘 열두지파대로열두 기둥을세우고 번제를 드렸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드렸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뜻이있고, 화목제는속죄와

교제의 뜻이 있다고 본다. 모세는 피를 취해 반은 여러 그릇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일 것이다. 그러자 그

들은 “여호와의모든말씀을우리가준행하리이다”라고말했다. 모세

는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하였다.

[9-11절] 모세와아론과나답과아비후와이스라엘장로 70인이올라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

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앞에서

음식을먹고 마셨다. 그들은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었을것이다.

[12-14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산에올라내게로와서

거기있으라. 너로그들을가르치려고내가율법과계명을친히기록한돌

판을네게주리라. 모세가그종자[수종자, 조력자] 여호수아와함께일어나

하나님의산으로 올라가며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우리가너희

에게로돌아오기까지기다리라. 아론과훌이너희와함께하리니무릇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5-18절] 모세가산에오르매구름이산을가리며여호와의영광이시

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가운데서모세를부르시니라. 산위의여호와의영광이이스라엘자손

의눈에맹렬한불같이보였고모세는구름속으로들어가서산위에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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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0일(日) 40야(夜)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름과 함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출

애굽기 16:10, “아론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에게말하

매그들이 광야를바라보니여호와의영광이 구름속에나타나더라.”

출애굽기 40:34, “[성막건립후] 그후에구름이회막에덮이고 여호

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민수기 16:42,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구름이 회막을 덮었고여호와의 영

광이 나타났더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불같이 보였고 모세는산 위에 구름 속으로올라갔고 40일을

밤낮 거기에 있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과

판단들을백성에게고하였고그것들을책에기록했고그것은언약서라

고불리었다. 성경은하나님의언약의말씀이다. 우리는성경의참가치

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천천금은보다 가치가 있다(시 119:72).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했

다. 하나님의뜻은우리가하나님의말씀을믿고행하는것이다. 신명기

4:2, “내가너희에게명하는말을너희는 가감하지말고내가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명령과교훈을힘써행해야한다. 그러나우리는오직성령님

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갈 5:16).

셋째로, 모세는번제와화목제의 피를단에뿌렸고언약서를 낭독하

였고 또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의 피라고 불렀다. 언약의 피는

속죄의 뜻이 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자가없다. 우리는오직우리의의가되시는주예수그리스도의새

언약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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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자

손에게명하여내게예물을가져오라하고무릇즐거운마음으로내는자에

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성막건립을지시하시기 전에이스라엘백성이자원

하는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자원하는봉사와헌신과헌금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는즐거움으

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헌금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후 9:7).

[3-7절] 너희가그들에게서받을예물은이러하니금과은과놋[청동]과

청색(테켈렛 ꗞꗋꚢ)[보라색]ת 자색홍색실과가는베실과염소털과붉은물들

인수양[숫양]의가죽과해달의가죽(타카쉬 ,ꖏꚛ)[돌고래가죽](KBשׁ NASB)과

조각목(아체쉿팀 Ꚅטִּים ꘿꘥)[아카시아י 나무](NASB)과등유와관유에드는

향품과분향할향을만들향품과호마노며에봇과흉패에물릴보석이니라.

[8-9절] 내가그들중에거할성소를그들을시켜나를위하여짓되무릇

내가네게 보이는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의 성막과 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

기를원하셨다(출 29:45-46; 왕상 6:11-13). 구약 시대의성막은신약

교회의 모형일 뿐 아니라, 또한 마지막 날 보게 될 천국의 모형이라

고보인다. 고린도전서 3:16, “너희가하나님의성전인 것과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요한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10-16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1규빗반이되게하고너는정금으로그것을싸되그안팎을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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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에두 고리요저편에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채[장대]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그채를궤양편고리에꿰어서궤를메게하며채를궤의고리에꿴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께서는먼저, 궤즉법궤를짓는일에대해말씀하셨다. 모세

는 법궤를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짓되, 길이가 2규빗 반,10) 즉

약 113센티미터, 너비가 1규빗 반, 즉 약 68센티미터, 높이가 1규빗

반, 즉 약 68센티미터가 되게 지으며, 금으로 그것의 안팎을 싸고 윗

가로돌아가며 금테를둘러야했다. 또그는금고리넷을부어만들어

그네발에달되이편에두고리와저편에두고리를달며, 또조각목

으로장대를만들고금으로싸고그장대를법궤의양편고리에꿰어

서 궤를 메게 하고 그 장대는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아야

했다. 또 그는하나님께서 주실증거판 즉십계명의돌판을 그궤 속

에 넣어두어야 했다. 율법을 ‘증거’(하에둣 ꕍ꘠ꕗ)라고ת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17-21절] 정금으로속죄소를만들되장이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하고금으로그룹둘을속죄소두끝에쳐서만들되한그룹은이끝

에, 한그룹은저끝에곧속죄소두끝에속죄소와한덩이로연하게할지

며그룹들은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속죄소를덮으며그얼굴을서

로대하여속죄소를향하게하고속죄소를궤위에얹고내가네게줄증거

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께서는또 모세에게금으로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속죄소’라는원어(캅포렛 Ꙡ꘶ꗐ)는ת ‘덮개’ 혹은 ‘속죄소’라는뜻을가

진다. 영어성경들은 ‘자비의 보좌’(시은좌 施恩座, mercy seat)라고

번역하기도 했다(KJV, NASB). 그것은 길이가 2규빗 반, 즉 약 113센

티미터, 너비가 1규빗 반, 즉 약 68센티미터가 되게 하고, ‘그룹’이라

는 천사의 모양둘을 속죄소 두 끝에 금으로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10) 1규빗은약 45cm로볼 수있음. NBD는 46cm, ISBE는 44.5cm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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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붙여서만들고그룹들은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속죄소를덮

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게 하였다. 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

그룹들의얼굴들을외소로향하게하였다(대하 3:13). 모세는또하나

님께서 주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야 했다.

[22절] 거기서내가너와만나고속죄소위곧증거궤위에있는두그룹

사이에서내가이스라엘자손을위하여네게명할모든일을네게이르리라.

증거궤, 곧법궤와그덮개인속죄소는성막제도에서핵심적요소

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암시

하는중요한뜻이있었다. 율법과속죄는하나님의구원 진리의핵심

이다. 사람은율법으로죄를깨닫는다. 이제는율법과별개로예수그

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

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롬 3:19-24). 죄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아래서하나님을뵈올 수 있게

되었고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23-30절] 너는조각목으로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

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정금으로 싸고주위에금테를두르고그 사면에

손바닥넓이만한턱을만들고그턱주위에금으로테를만들고그것을위

하여금고리넷을만들어그네발위네모퉁이에달되턱곁에달라. 이는

상멜채를꿸곳이며또조각목으로그채를만들고금으로싸라. 상을이

것으로멜것이니라. 너는대접과숟가락과병과붓는잔을만들되정금으

로 만들지며상 위에 진설병(陳設餠)(레켐 파님 ꗼ꘱ים ꖒꗞ)[(하나님ם 앞에)

차려놓은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상 즉떡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그

는조각목으로상을만들되, 길이가 2규빗, 즉약 90센티미터, 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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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빗, 즉 약 45센티미터, 높이가 1규빗반, 즉약 68센티미터가 되게

하고, 금으로싸고주위에 금테를두르고그 사면에손바닥넓이만한

턱을만들고그턱주위에금으로테를만들고그것을위하여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아야 했다. 이

것은떡상을 멜채곧장대를꿸곳이며또그는조각목으로그 장대

를 만들고 금으로 싸야 했다. 그것은 떡상을 멜 장대이다. 또 모세는

대접과숟가락과병과붓는잔을만들되금으로만들어야했고, 떡상

위에 차려놓은 떡’을 두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해야 했다.

떡상과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였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라”고 말씀하셨다(요 6:51). 또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말씀으로살 것이라”고말씀하셨다

(마 4:4). 예수그리스도께서는우리모두의영원한생명의양식이 되

시며 또 성경말씀도 우리에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께

대한예배의가장중요한요소도성경을읽고그뜻을해석하는것과

그것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받고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31-40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꽃을한덩이로연하게하고가지여섯을등대곁에서나오게하

되그세가지는이편으로나오고그세가지는저편으로나오게하며이편

가지에살구꽃형상의잔셋과꽃받침과꽃이있게하고저편가지에도살

구꽃형상의잔셋과꽃받침과꽃이있게하여등대에서나온여섯가지를

같게할지며등대줄기에는살구꽃형상의잔넷과꽃받침과꽃이있게하

고등대에서나온여섯가지를위하여꽃받침이있게하되두가지아래한

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며또두가지아래한꽃받침이있어줄기

와연하게하며또두가지아래한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고그

꽃받침과가지를줄기와연하게하여전부를정금으로쳐만들고등잔일곱

을만들어그위에두어앞을비추게하며그불집게와불똥그릇도정금으



출애굽기 25장: 성막 건립 지시--법궤, 떡상, 등대

- 140 -

로만들지니등대와이모든기구를정금한달란트(30킬로그램)(NBD)로만

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였다고 본다.

성경에서 빛은 지식과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참 빛으

로세상에오셨다(요 1:9). 그는 “나는세상의빛이니나를따르는자

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요 8:12).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105의 말씀대로,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시다. 또 성경은 성령께서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라고 증거한다. 요한계시록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네 생물과장로들 사이에어린양이섰는데 일찍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들

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2절).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바울은우리가예수그리스도안에서하나님의거하실성전이되

어간다고 표현했다(엡 2:21-22).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참 교회를 건립

하는것이다. 우리는참교회의건립을위해즐거이봉사하며헌신하며

헌금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실 것을 약속하

셨다(22절).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속죄의 의만 굳게 붙잡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떡상과 등대를두게 하셨다. 그것들은

성경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했다고 본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

의양식을먹듯이날마다성경말씀을읽고묵상하며실천해야하고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을 행하며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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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장: 성막, 띠, 휘장

본장은 성막과 그 덮개들과 널판과 띠와, 또 지성소의 문 휘장과

성소의 문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시하신 말씀이다.

[1-6절] 너는성막을만들되앙장(예리아 Ꙟꖾ)[휘장]יꘝה 열폭을가늘게

꼰베실과청색(테켈렛 (ꗞꗊꚢ)[보라색(violet)(BDB)]11ת 자색[자주색] 홍색[주홍

색]실로그룹을공교히수놓아만들지니매폭의장은 28규빗, 광은4규빗

으로각폭의장단을같게하고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며다른다섯

폭도서로연하고그앙장의연락[연결]할말폭가에청색[보라색] 고[고리]를

만들며다른연락할말폭가에도그와같이하고앙장말폭가에고 50을

달며다른앙장말폭가에도고 50을달고그고들을서로대하게하고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하나님께서는모세에게성막을만들라고지시하셨는데휘장열 폭

을 가늘게 꼰 베실과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 그룹 천사들의 모양

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고 하셨다.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은 피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다. 휘장은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즉 약 12.6

미터(1규빗은 약 45센티미터임), 너비는 4규빗 즉 약 1.8미터로 하고

그와 똑같은 휘장 다섯을 서로 잇고 다른 휘장 다섯을 또 서로 잇는

다. 그러면 길이는 28규빗이며 너비는 20규빗인 큰 휘장이 두 개가

된다. 각 휘장의 끝에 보라색 고리 5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 성막 휘장은 길이가 40규빗 즉 약 18미

터이며, 너비가 28규빗즉약 12.6미터가된다. 성막이너비가 10규빗,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성막휘장은좌우로바닥

에서 1규빗 높고 앞면에는 위에서 1규빗쯤 내려온다고 보인다.

[7-14절] 그성막을덮는막곧앙장을염소털로만들되열한폭을만

11) LXX--uJavkinqo"(hyacinth)[보라색], Vg--hyacinthus[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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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지며각폭의장은30규빗, 광은4규빗으로열한폭의장단을같게하고

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며또여섯폭을서로연하고그여섯째폭절반

은성막전면에접어드리우고앙장을연락할말폭가에고50을달며다른

연락할말폭가에도고 50을달고놋[청동] 갈고리 50을만들고그갈고리

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성막뒤에드리우고막곧앙장의길이의남은것은이편에한규

빗, 저편에한규빗씩성막좌우양편에덮어드리우고붉은물들인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테카쉼 ,Ꚅꖎꚢ)[아마ים 돌고래(porpoise)]

(KB, NASB)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을 덮는 막들로 먼저 염소털로 덮는 막을 만들어야 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즉 13.5미터이며 너비가 4규빗 즉 약 1.8미터인

열한 개의 휘장을 만들어, 다섯 폭을 서로 잇고 또 여섯 폭을 서로

이어야 했다. 여섯째 폭의 절반은 성막 앞면에 접어 내리고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뒷면에 내리게 하였다. 또 그는 연결할 휘장 끝에 고리

50개를만들고청동갈고리 50개를만들어서로연결하여한막이되

게하라고지시하셨다. 그러면 염소털로만든덮는막은 길이가 44규

빗 즉 약 19.8미터이며, 너비가 30규빗 즉 약 13.5미터가 된다. 덮는

막은좌우로는성막널판과휘장을다 덮고, 전면으로는 2규빗(약 90

센티미터) 내려오고 바닥에서는 8규빗(약 3.6미터) 높다고 보인다.

그다음은붉은물들인숫양가죽으로덮는막을또만들어야했다.

마지막으로 해달 혹은 아마 돌고래의 가죽으로 맨위에덮을 막을 또

만들어야했다. 이와같이, 성막의덮개는삼중이었다. 첫째는염소털

로 만든 것이며, 둘째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셋째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였다고 보인다.

[15-25절] 너는조각목(아체 쉿팀 Ꚅטִּים ꘿꘥)으로성막을위하여널판י

을만들어세우되각판의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반으로하고각판에

두촉(tenon, 장부)씩내어서로연하게하되너는성막널판을다그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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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너는성막을위하여널판을만들되남편을위하여널판스물을만들

고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마흔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성막다른편곧그북편을위하여도널판스물로하고은받침마

흔을이널판아래에도두받침, 저 널판아래에도두받침으로하며성막

뒤곧그서편을위하여는널판여섯을만들고성막뒤두모퉁이편을위하

여는널판둘을만들되아래에서부터위까지각기두겹두께로하여윗고

리에이르게하고두모퉁이편을다그리하며그여덟널판에는은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즉 약 4.5미

터, 너비는 1규빗 반 즉 약 68센티미터로 하고 각 판에 두 촉(tenon,

장부)씩내어서로 연결하라고지시하셨다. 남쪽과북쪽을위해각각

널판 20개를만들고, 각널판에은받침 2개씩, 도합 40개를만들게하

셨다. 각 판은옆으로두 촉씩만들어 서로 연결했고또 널판아래에

도두촉씩내어은받침에끼게했다고보인다. 성막뒤(서쪽)를위해

서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양쪽 모퉁이를 위해 또 널판 둘을 더 만들

어두겹두께로하게하셨고또그널판여덟을위해은받침열여섯

을 만들게 하셨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는 30규빗(약 13.5미터), 너비

는 약 10규빗(약 4.5미터), 높이는 10규빗(약 4.5미터)이었다고 본다.

[26-30절] 너는조각목으로띠를만들지니성막이편널판을위하여다

섯이요성막저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요성막뒤곧서편널판을위하여

다섯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금으로싸고그널판들의띠를꿸금고리를만들고그띠를금으

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널판을 연결할 띠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되, 성막의 북쪽과 남쪽의 널판들을 위해

각각다섯개씩을만들고성막의뒷쪽즉서쪽의널판들을위해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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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중간 띠는 이끝에서 저끝까지 미치

게하라고하셨다. 이중간띠는성막전체를하나로묶게된다. 또그

는 그 모든 널판을 금으로 싸게 하셨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꿸 금고리

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말씀하셨다.

[31-33절] 너는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짜서장

(파로켓 ,ꗋꙡ꘱)(veil(KJVת NASB), curtain(NIV))[휘장]을만들고그 위에그룹들

을공교히수놓아서금갈고리로네기둥위에드리우되그네기둥을조각

목으로만들고금으로싸서네은받침위에둘지며그장[휘장]을갈고리아

래드리운후에증거궤를그장[휘장] 안에들여놓으라. 그장[휘장]이너희

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또 지성소와성소를막는휘장을만들라고지시하셨

다. 그는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그위에그룹천사들의모양을공교히수놓고금갈고리로네

기둥 위에 내리라고 지시하셨다. 또 그 네 기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라고 하셨다. 그 휘장은 성소

와 지성소를 구별하였고 증거궤는 그 휘장 안에 들여놓게 하셨다.

[34-37절] 너는지성소에있는증거궤위에속죄소를두고그장바깥

북편에상을놓고남편에등대를놓아상과대하게할지며청색자색홍색

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짜서성막문을위하여장을만들고그문장

을위하여기둥다섯을조각목으로만들어금으로싸고그갈고리도금으로

만들지며또그기둥을위하여받침다섯을놋[청동]으로부어만들지니라.

지성소의증거궤위에속죄소를 두고그 휘장바깥북쪽에떡상을,

남쪽에 등대를 놓게 하셨다. 성막문 즉 성소 문도 보라색 자주색 주

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짜게하셨고그휘장을위해기둥

다섯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싸게 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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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성막을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구약백성인이스라엘은성막 중심의

생활을해야하였다. 구약의성막은예수그리스도를상징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함을 보인다. 구약의

성막은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그룹천사의모양을공교히수놓아

만들어졌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고, 지성소와

성소의문휘장도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만들었다. 그것들은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했다고 본

다. 기독교복음의핵심은주예수그리스도의대속사역으로말미암아

그를믿음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얻는것이다. 우리는우리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성막의입구곧성소입구와지성소입구에는휘장이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

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여셨다. 그가십자가에죽으셨을때성소휘장이위로부터아래

까지찢어져둘이되었다(마 27:51).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형제

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우리를위하여휘장가운데로열어놓으신새롭고산길이요휘장

은곧저의육체니라.” 우리는예수그리스도의대속사역과그의이름

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셋째로, 성막은 널판들과 덮는 덮개들과 한 띠로 연결되어 있었다.

온 세계 교회는 하나다.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하신것을힘써지키라.” 골로새서 3:12-14, “너희는하나님의택하

신거룩하고사랑하신자처럼긍휼과자비와겸손과온유와오래참음

을옷입고 . . . 이 모든것위에사랑을더하라. 이는온전하게매는띠

니라.” 빌립보서 2:3, “아무일에든지다툼이나허영으로하지말고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매는 띠로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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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장: 번제단, 성막뜰, 등불

[1-8절] 너는 조각목(아체 쉿팀 Ꚅטִּים ꘿꘥)[쉿팀י 나무, 아카시아 나무]

으로장이5규빗, 광이 5규빗의단을만들되네모반듯하게하며고는 3규

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단을놋(네코쉣 ,Ꚇꖓꘁ)[청동ת bronze](NASB, NIV)으로쌀지며재를담는통

과부삽과대야와고기갈고리와불옮기는그릇을만들되단의그릇을다

놋[청동]으로만들지며단을위하여놋[청동]으로그물을만들고그위네모

퉁이에놋[청동]고리넷을만들고그물은단사면가장자리아래곧단절반

에오르게할지며또그단을위하여채[장대]를만들되조각목으로만들고

놋[청동]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메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카시아 나무로번제단을 만들라고 명하

셨다.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즉 약 2.3미터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높이는 3규빗 즉약 1.4미터로 하고, 그네 모퉁이위에 뿔을

만들어붙이고그단을청동으로싸야했다. 번제단은청동단이다. 뿔

은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하는 것 같다. 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고기갈고리와불옮기는그릇을청동으로만들고, 또청동으

로그물을만들고그그물네모퉁이에청동고리넷을만들어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단 절반에 오르게 해야 했다.

[9-19절] 너는성막의뜰을만들지니남을향하여뜰남편에광[너비]이

100규빗의세마포장을쳐서그한편을당하게할지니그기둥이스물이며

그받침스물은놋[청동]으로하고그기둥의갈고리와가름대[끈]는은으로

할지며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hooks)와 가름대(bands)

[끈]는은으로할지며뜰의옆곧서편에광 50규빗의포장을치되그기둥

이열이요받침이열이며동을향하여뜰동편의광도 50규빗이될지며문

이편을위하여포장이 15규빗이며그기둥이셋이요받침이셋이요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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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위하여도포장이 15규빗이며그기둥이셋이요받침이셋이며뜰문

을위하여는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짠20규

빗의장이있게할지니그기둥이넷이요받침이넷이며뜰사면모든기둥

의가름대와 갈고리는은이요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장[길이]은 100규빗

이요 광[너비]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성막에서쓰는모든기구와그말뚝과뜰의포장말뚝을다놋[청동]

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성막뜰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성막뜰은 남쪽과

북쪽에 동일하게 길이 100규빗, 즉 약 45미터의 세마포 천으로 만들

되, 기둥이20개(5규빗에 1개), 청동받침이20개이며, 또그기둥갈고

리와끈을은으로만들어야했다. 10절, 11절의 ‘가름대’는 ‘(묶는) 끈’

을가리킨다. 서쪽즉성막의뒷쪽은길이가 50규빗, 즉약 22.5미터의

세마포 천으로 만들되, 기둥이 10개, 청동받침이 10개이어야 했다.

동쪽즉 성막뜰의앞쪽도너비가 50규빗, 즉약 22.5미터이다. 가운

데 20규빗 즉 약 9미터 너비의 출입문이 있고, 문 좌우로 15규빗 즉

약 6.8미터씩천을치되각각기둥셋과받침 셋이있어야 했다. 출입

문은보라색자주색주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짠천을치

고 기둥 넷과받침 넷을세워야 했다. 뜰사면 모든 기둥의갈고리와

끈은 은으로 만들고 받침은 청동(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 성막뜰은 폭이 50규빗 즉 약 22.5미터, 길이가 100규빗

즉약45미터이며, 세마포천의높이는 5규빗즉약 2.3미터이다. 성막

뜰의 기둥 받침은 청동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휘장 말뚝은 다 청동으로 만들어야 했다.

[20-21절] 너는또이스라엘자손에게명하여감람으로찧어낸순결한

기름을등불을위하여네게로가져오게하고끊이지말고등불을켜되아론

과그아들들로회막안증거궤앞휘장밖에서저녁부터아침까지항상여

호와앞에그등불을간검[준비, 정돈, 관리]하게하라. 이는이스라엘자손

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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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람 열매들 즉 올리브 열매들로 찧어낸 순결

한기름을 가져와야했고 그들은그것으로끊이지 말고등불을 켜야

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준비하고 정돈하고

관리해야 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었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번제단은우리에게교훈을준다.

번제단은우리에게두가지를알려준다. 그것은우리에게첫째, 제사장

이필요하다는것과둘째, 제사가필요하다는것을알려준다. 모든사람

에게는 제사장 즉중보자가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

을통해서만하나님께나아갈수있었다. 그것은모든사람이죄인이기

때문에스스로거룩하신하나님앞에나아갈수없음을알려준다. 죄인

인우리에게는중보자가필요했다. 구약의성막과성전제도는이사실

을계시하였다. 이제하나님께서예비하신대제사장이시며중보자이신

이가오셨다. 그가주예수그리스도이시다(딤전 2:4; 히 4:14; 10:15). 또

모든사람에게제사가필요했다. 제사의근본적의미는속죄이다. 죄인

은속죄를통해서만하나님앞에나아갈수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위해한영원한속죄제사를하나님앞에드리셨다(히 10:12). 우

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

신영원한대제사장이심을하나님께감사하고그를믿음으로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알고 속죄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둘째로, 성막뜰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성막뜰은 하나님을경외하

며섬기는자들이모여하나님께 예배하는장소이었다. 그것은 이스라

엘백성의공적예배 장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백성이시시

때때로 성막뜰에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 성막뜰은 우리

에게공적예배의필요성을교훈한다. 성막뜰은교회의공적집회장소

이었다. 우리는하나님을 섬기는개인적경건시간과더불어 공예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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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우리는그모임을귀중히여겨야한다. 신약성도들이공예배

를드리는것은하나님의뜻이다. 그것은구원얻은자들에게유익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2, 46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

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날마다

마음을같이하여성전에모이기를힘썼다고증거하였다(행 2:42, 46). 또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기를, “서로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폐하는어떤사람들의습관과같이하지말고오직권하여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다(히 10:24-25).

하나님을믿고섬기는자들, 곧하나님의보내신구주예수그리스도

를감사히받고믿음으로죄사함과의롭다하심을얻고구원과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교훈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많은시간 모이지못하는것을 안타깝게여겨야 한다.

우리는할수있는대로자주모여하나님께찬송하고성경말씀을읽고

배우고 복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야 한다.

셋째로, 본장마지막에기록된등불의관리에대한명령도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구약의제사장들은성막의등불을 잘준비하고 정돈하고

관리해야했다. 등대와그등불은예수그리스도의빛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성령의빛되심을상징한다. 예수께서는참빛으로세상에오셨

다(요 1:9). 그는친히자신을증거하셨다(요 12:46). 또성경말씀곧하나

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시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다(시 119:105).

사도요한은환상중에 하나님의보좌앞에일곱 등불 켠것을 보았는

데, 그일곱등불은하나님의일곱영을가리켰다(계 4:5). 이처럼, 등불

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였다

고보인다. 오늘날우리는하나님을섬길때, 구약제사장들이성소에서

등불을끊임없이켜고관리했듯이, 항상빛되신예수그리스도를믿고

오직 성경말씀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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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너는이스라엘자손중네형아론과그아들들곧나답과아비

후와엘르아살과이다말을그와함께네게로나아오게하여나를섬기는제

사장직분을행하게하되네형아론을위하여거룩한옷을지어서영화롭

고아름답게할지니너는무릇마음에지혜있는자곧내가지혜로운영으

로채운자들에게말하여아론의옷을지어그를거룩하게하여내게제사

장직분을행하게하라. 그들의지을옷은이러하니곧흉패와에봇과겉옷

(메일 ꘟꗱ)[(소매יל 없는) 두루마기 겉옷(robe)](BDB, KJV, NASB)과 반포(斑

布) 속옷(케도넷 ꗾꚘꗖ)[(체크무늬의)ת 속옷(tunic)](BDB, NASB)과 관과 띠라.

그들이네형아론과그아들들을위하여거룩한옷을지어아론으로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테켈렛 (ꗞꗊꚢת

[보라색](BDB, KB, Langenscheidt)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이니라.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대제사장

의영화롭고아름다운옷은예수그리스도의신성(神性)의영광과그

의 완전한 인성(人性)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 옷들을 만드는 금실은

그의신성을나타내고,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은그의속죄사역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속죄의 구주이시다.

[6-14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에봇을짓되그것에견대둘을달아그두끝을연하게하고에봇위에

매는띠는에봇짜는법으로금실과청색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

에봇에공교히붙여짤지며호마노두개를취하여그위에이스라엘아들들

의이름을새기되그들의연치[출생]대로여섯이름을한보석에, 나머지여

섯 이름은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새김같이 너는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붙여이스라엘아들들의기념보석을삼되아론이여호와앞에서그

들의이름을그두어깨에메어서기념이되게할지며너는금으로테를만

들고정금으로노끈처럼두사슬을땋고그땋은사슬을그테에달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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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에봇은

조끼이다. 에봇의 특이한점은 그것에견대 둘을달아에봇에붙이고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 두 개를 금테에 물려 붙이는 것이다.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새겨야 하는데,

한 보석에 여섯명씩 도장새기듯이새겨야했다. 아론은 그두 보석

을에봇두견대에붙여여호와앞에서이스라엘열두아들들의이름

을 그두 어깨에 메어기념이 되게해야 했다. 에봇과 견대의규정은

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을보석같이 귀히여기시는것(신 26:18)과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15-21절] 너는판결흉패를에봇짜는법으로금실과청색[보라색] 자

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공교히짜서만들되장광이한뼘씩두겹으

로네모반듯하게하고그것에네줄로보석을물리되첫줄은홍보석황옥

녹주옥이요둘째줄은석류석남보석홍마노요셋째줄은호박백마노자수

정이요넷째줄은녹보석호마노벽옥으로다금테에물릴지니이보석들은

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대로열둘이라. 매 보석에열두지파의한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판결흉패를만드는법에 대해 말씀하셨다.

판결흉패는길이와너비가한뼘씩두겹으로네모반듯하게만들며

거기에네줄로, 한줄에세개씩열두 개의보석을 물리며, 그것들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야 했다.

[22-29절] 정금으로노끈처럼땋은사슬을흉패위에붙이고또금고리

둘을만들어흉패위곧흉패두끝에그두고리를달고땋은두금사슬로

흉패 두 끝두 고리에꿰어매고두 땋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견대의금테에매고또금고리둘을만들어흉패아래양편가안쪽곧에봇

에닿은곳에달고또금고리둘을만들어 에봇앞두견대아래매는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청색[보라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고리에꿰어흉패로 공교히짠에봇띠위에붙여떠나지않게하라.

아론이성소에들어갈때에는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을기록한이판결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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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흉패의위의두끝에는금고리둘을만들어두견대의금테와연결

되게 하였다.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

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야 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

같이귀히여기심을보이며또보석의다양한색깔과같이그들이각

각받은은사와재능이다양함을보인다. 또그것은우리의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배와 같이 가슴에 품으신다는 것도 예표한다.

[30절] 너는우림과둠밈을판결흉패안에넣어아론으로여호와앞에

들어갈때에그가슴위에있게하라. 아론이여호와앞에서이스라엘자손

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셨

다. ‘우림’(יםꙞּאוꕗ)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יםꗴꚡꕘ)은 ‘완전함’

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것은

하나님의뜻을판단하기위해사용된, 아마제비같은 어떤물건이었

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우림과 둠밈을

그의가슴에두어야했다. 그것은그가항상하나님의빛과완전함을

사모해야 함을 보일 것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과 분별력

으로 이스라엘의 소송 사건들을 판결해야 했다.

[31-35절] 너는에봇받침겉옷[두루마기겉옷](robe)을전부청색[보라

색]으로하되 두 어깨사이에머리들어갈구멍을내고그주위에갑옷깃같

이깃을짜서찢어지지않게하고그옷가장자리로돌아가며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로석류를수놓고금방울을간격하여달되그옷가장자리로돌

아가며한금방울, 한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있게하라. 아론이입고

여호와를 섬기러성소에 들어갈때와 성소에서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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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또 에봇 받침두루마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하

셨다. ‘겉옷’이라는원어(메일 ꘟꗱ)는יל ‘두루마기 겉옷’(robe)을가리

킨다고 본다.

[36-39절] 너는또정금으로패를만들어인을새기는법으로그위에

새기되 ‘여호와께성결’이라하고그패를청색[보라색] 끈으로관위에매되

곧관전면에있게하라. 이패가아론의이마에있어서그로이스라엘자손

의거룩하게드리는성물의죄건[죄]을담당하게하라. 그패가아론의이마

에늘있으므로그성물을여호와께서받으시게되리라. 너는가는베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다음, 하나님께서는패를만드는법을말씀하셨다. 모세는정금

으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글자를새겨야했다. ‘반포속옷’이라는원어(케소넷 ꗾꚘꗎ)는ת

‘(체크무늬의) 속옷(tunic)’을 가리킨다고 본다(BDB, NASB).

[40-43절] 너는아론의아들들을위하여속옷을만들며그들을위하여

띠를만들며그들을위하여관을만들어서영화롭고아름답게하되너는그

것들로 네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그 아들들에게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발라] 위임하고거룩하게하여그들로제사장직분을내게행하게할지

며또그들을위하여베로고의(袴衣)[반바지]를만들어허리에서부터넓적

다리까지이르게하여하체를가리게하라. 아론과그아들들이회막에들

어갈때에나제단에가까이하여거룩한곳에서섬길때에그것들을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속옷’이라는 원어는 ‘반포 속옷’이라는 말과 같고, 그것

은 ‘(체크무늬의) 속옷’이라는 뜻이라고 본다(BDB, NASB). 하나님께

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베로 고의[반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

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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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

답게 만들어야 하였다(2절). 대제사장의 옷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주예수그리스도의영광을상징하였다. 주예수그리스도의영광은그

의신성(神性)의영광이며또한그의완전한인성의영광이다. 요한복음

1:14, “우리가그영광을보니아버지의독생자의영광이요.” 우리는그

의신성의영광을찬송하고그의인성의영광을본받기를원한다. 빌립

보서 3:21, “그가만물을자기에게복종케하실수있는자의역사로우

리의낮은몸을자기영광의몸의형체와같이변케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아름다우심을 찬송하고 또 본받아야 한다.

둘째로,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불렸고(2절)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패가 매여 있었고

(36절) 또 제사장들은 다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41절).

이모든말씀은주예수그리스도의죄없으시고거룩하신인격과사역

을나타낸다. 하나님과주예수그리스도를믿는우리모두들도제사장

들(벧전 2:9)로서거룩해야한다(벧전 1:15). 우리는하나님과구주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대제사장의견대에있는 두개의보석에는이스라엘 아들들

의이름들, 아마레위를포함하여열두아들들의이름들을한쪽에여섯

씩 새겨 넣었고(9절), 또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에는 한 줄에 세

개씩네줄, 즉열두개의각종보석이있었고거기에는이스라엘열두

지파들의이름들이한보석에한이름씩새겨졌다고보인다(21절). 하나

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을 보석같이 여기시고 어깨

에메시고가슴에품으심을 상징하였다. 마태복음 13장에기록된예수

님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밭에 감추인 값비싼 보화같이

(마 13:44), 극히값진진주같이(마 13:46) 여기셨다. 우리는우리를보석

같이, 보화같이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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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절] 너는그들에게나를섬길제사장직분을위임하여그들로거룩

하게할일이이러하니곧젊은수소하나와흠없는숫양둘을취하고무교

병과기름섞인무교과자와기름바른무교전병을모두고운밀가루로만

들고그것들을한광주리에담고그것을광주리에담은채그송아지와두

양과 함께가져오고 너는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의복을가져다가아론에게속옷과에봇받침겉옷과에봇을입히고

흉패를달고에봇에공교히짠띠를띠우고그머리에관을씌우고그위에

성패를더하고관유를가져다가그머리에부어바르고그아들들을데려다

가그들에게속옷을입히고아론과그아들들에게띠를띠우며관을씌워서

제사장의직분을그들에게맡겨영원한규례가되게하라. 너는이같이아

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임직에 대해 명령하셨다. 무교병

(無酵餠)은누룩넣지않은떡이며전병은부꾸미(부침개)이다. ‘속옷’

이라는원어(쿳토넷 ꗾꚠꗕ)는ת ‘일상적으로 주로 입는옷’을가리키며

(BDB), 또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원어(메일 ꘟꗱ)는יל ‘(소매 없는)

두루마기(robe) 겉옷’을 가리킨다고 한다(KB).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관유(灌油)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요 3:34).

[10-14절] 너는수송아지를회막앞으로끌어오고아론과그아들들은

그송아지머리에안수할지며너는회막문여호와앞에서그송아지를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취하여단위에불사르고그수소의고기와가죽과똥을진밖에서불사르

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것에게 그의 죄를

전가(轉嫁)시킨다는 뜻이있다. 속죄제의식은 죄씻음을 상징한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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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으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제사이었다.

[15-18절] 너는또숫양하나를취하고아론과그아들들은그숫양의

머리위에안수할지며너는그숫양을잡고그피를취하여단위의주위에

뿌리고 그숫양의 각을 뜨고[토막을 내고] 그 장부[내장]와 다리는 씻어 각

뜬고기와그머리와함께두고그숫양의전부를단위에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드리는번제요이는향기로운냄새(레아크니코아크 ꖏֹיחוꗼ ꖏיꙟ)

[유화(속죄)의 향기](NASB, NIV)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숫양 하나는 번제로 드려져야 했다. 제물을 온전하게 불태워 드리

는 번제는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뜻이 있었다고 본다.

[19-21절] 너는다른숫양을취하고아론과그아들들은그숫양의머

리위에안수할지며너는그숫양을잡고그피를취하여아론의오른귓부

리[귓불]와그아들들의오른귓부리[귓불]에바르고그오른손엄지와오른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그옷과그아들들과그아들들의옷에뿌리라. 그와그옷과그아

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다른한숫양은 위임식숫양인데, 그것의피를아론의오른귓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귓불과 그들의오른손 엄지와 오른발엄지에 바르

는것은그들이듣는것과만지는것과행하는것에서거룩해야함을

보인다. 거룩하신하나님을섬기는 사람은 자신을거룩케 해야한다.

아무도 죄로 더러워진 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22-25절] 또너는그숫양의기름과기름진꼬리와그내장에덮인기

름과간위의꺼풀과두콩팥과그것들위의기름과우편넓적다리를취하

라. 이는위임식의숫양이며또여호와앞에있는무교병광주리에서떡한

덩이와기름바른과자하나와전병하나를취하고그전부를아론의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제(搖祭)는 ‘흔드는 제사’(wave offering)이다.

[26-28절] 너는위임식숫양의가슴을취하여여호와앞에흔들어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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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삼으라. 이는너의분깃이니라. 너는그흔든요제물곧아론과그아들

들의위임식숫양의가슴과넓적다리를거룩하게하라. 이는이스라엘자손

이아론과그자손에게돌릴영원한분깃이요거제물이니곧이스라엘자손

이화목제의희생중에서취한거제물로서여호와께드리는거제물이니라.

거제물(擧祭物)은 하나님께 ‘드는 제물’(heave offering)이다.

[29-30절] 아론의성의(聖衣)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그것을입고기름부음으로위임을받을것이며그를이어제사장이

되는아들이회막에들어가서성소에서섬길때에는7일동안그것을입을

지니라.

아론의 거룩한옷은아론 후에그 아들들에게돌릴 것이며 그들은

회막에들어가 성소에서섬길때 7일 동안 그것을 입어야했다. 아론

의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상징했다고 본다.

[31-34절] 너는 위임식 숫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그아들들이회막문에서그숫양의고기와광주리에있는떡을먹을

지라. 속죄물곧그들을위임하며그들을거룩하게하는데쓰는것은그들

은먹되타인은먹지못할지니이는성물이됨이며위임식고기나떡이아

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 숫양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이며, 그 고기는 아론과

그아들들이 거룩한곳에서삶아서 광주리의떡과함께먹어야 했다.

[35-37절] 너는내가무릇네게명한대로아론과그아들들에게그같

이하여7일동안위임식을행하되매일수송아지하나로속죄하기위하여

속죄제를드리며또단을위하여속죄하여깨끗케하고그것에기름을부어

거룩하게하라. 네가 7일 동안단을위하여속죄하여거룩하게하라. 그리

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모세는그들과함께7일동안위임식을행하고매일수송아지하나

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게 해야 했다.

[38-46절] 네가단위에드릴것은이러하니라. 매일 1년된어린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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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니한어린양은아침에드리고한어린양은저녁때에드릴지며한어

린양에고운밀가루에바 10분 1과찧은기름힌의 4분1을더하고또전

제로포도주힌의4분1을더할지며한어린양은저녁때에드리되아침과

일반으로소제와전제를그것과함께드려향기로운냄새[유화의향기]가되

게하여여호와께화제를삼을지니이는너희가대대로여호와앞회막문에

서늘드릴번제라. 내가거기서너희와만나고네게말하리라. 내가거기서

이스라엘자손을만나리니내영광을인하여회막이거룩하게될지라. 내가

그회막과단을거룩하게하며아론과그아들들도거룩하게하여내게제

사장직분을행하게하며내가이스라엘자손중에거하여그들의하나님이

되리니그들은내가그들의하나님여호와로서그들중에거하려고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번제로 매일 1년된 어린양 두 마리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소제와전제와함께드려야했다. 전제(奠祭)는 ‘붓는제물’이다.

에바는약 22리터이며힌은약 4리터이다. 하나님께서는그회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과, 또 그들 가운데 거하

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복되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제사장들은 위임식 숫양의 피를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했다(20절). 신약

성도인우리는주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왕같은제사장이되었다

(벧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들처럼

우리의일상생활에서듣는것, 만지는것, 행하는일에조심해야한다.

둘째로, 이스라엘백성은날마다아침저녁으로번제를드려야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에게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12:1).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 그는 회막에서이스라

엘백성과만나시고그들중에거하셨듯이예수그리스도의대속사역

을믿는우리들을 만나셨고우리들에게말씀하셨고성령으로우리속

에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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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너는분향할단을만들지니곧조각목으로만들되장이1규빗,

광이 1규빗으로네모반듯하게하고고는 2규빗으로하며그뿔을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금테아래양편에금고리둘을만들되곧그양편에만들지니이

는 단을 메는 채를 꿸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 계속 지시하셨다.

그는분향할단(분향단)을만들라고지시하셨다. 모세는 그것을조각

목즉 아카시아나무로만들되길이가 1규빗(약 45센티미터), 너비가

1규빗(약 45센티미터), 높이가 2규빗(약 90센티미터)이 되게 하며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다 금으로 싸야 했다.

[6-10절] 그 단을증거궤위속죄소맞은편곧증거궤앞에있는장밖

에두라. 그속죄소는내가너와만날곳이며아론이아침마다그위에향기

로운[유화의] 향을사르되등불을정리할때에사를지며또저녁때등불을

켤때에사를지니이향은너희가대대로여호와앞에끊지못할지며너희

는그위에다른향을사르지말며번제나소제를드리지말며전제의술을

붓지말며아론이1년1차씩이향단뿔을위하여속죄하되속죄제의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모세는 그분향단을증거궤 뚜껑인 속죄소의 맞은편 곧증거궤 앞

에 있는 휘장 밖에 두어야 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스라엘과 만나실 곳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유화(宥和)[속죄]

의 향을 사르되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에와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에 살라야 했다. 분양단 위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

(곡물제사)를 드리지도 말고 전제(奠祭)의 술을 붓지도 말아야 했다.

[11-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네가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생명의 속전을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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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중에드는자마다성소에세겔대로반세겔을낼지니한세겔은20게

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된자가여호와께드리되너희의생명을속하기위하여여호와께드릴

때에부자라고반세겔에서더내지말고가난한자라고덜내지말지며너

는이스라엘자손에게서속전을취하여회막의봉사에쓰라. 이것이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생명의속전(贖錢)에대한규정이다. 이스라엘자손은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되 계수

중에드는 20세이상된모든사람이성소의세겔대로반세겔을내야

했다. 성소의 세겔로 1세겔은 약 10그램이다.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했다. 그 생명의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이므로 그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 연장과 수적 증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17-21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물두멍[물대야]을

놋(네코쉣 ,Ꚇꖓꘁ)[청동ת bronze]으로만들고 그받침도놋[청동]으로 만들어

씻게하되그것을회막과단사이에두고그속에물을담으라. 아론과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면할것이요단에가까이가서그직분을행하여화제를여호와앞

에사를때에도그리할지니라. 이와같이그들이그수족을씻어죽기를면

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는모세에게물두멍[물대야](키요르 ꗑ)을יּוֹר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물두멍’은 ‘물대야’를가리킨다. 모세는그것을 청동으로

만들고그것을성막과번제단사이에두고그속에물을담아야했고,

아론과그아들들은성막에들어갈때에나화제(火祭)를여호와앞에

사를 때에 먼저 그 물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22-25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또일러가라사대너는상등향품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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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액체(국한문 성경, ‘유질(流質)’)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250세겔과향기로운창포 250세겔과계피 500세겔을성소의세겔대

로하고감람기름한힌을취하여그것으로거룩한관유를만들되향을제

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또 관유를 만드는 법을 지시하셨다. 모세

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액체 몰약(myrrh) 500세겔

즉 약 5킬로그램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cinnamon) 250세겔 즉

약 2.5킬로그램과향기로운창포(cane) 250세겔즉 약 2.5킬로그램과

계피(cassia) 500세겔 즉 약 5킬로그램과 감람(올리브, olive) 기름

한 힌 즉 약 4킬로그램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향을 제조

하는 법대로 만들어야 했다.

[26-33절] 너는그것으로회막과증거궤에바르고상과그모든기구며

등대와그기구며분향단과및번제단과그모든기구와물두멍과그받침

에발라그것들을지성물로구별하라. 무릇이것에접촉하는것이거룩하리

라. 너는아론과그아들들에게기름을발라그들을거룩하게하고그들로

내게제사장직분을행하게하고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여이르기를이것

은너희대대로내게거룩한관유니사람의몸에붓지말며이방법대로이

와같은것을만들지말라. 이는거룩하니너희는거룩히여기라. 무릇이와

같은것을만드는자나무릇이것을타인에게붓는자는그백성중에서끊

쳐지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그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들에게 바르

라고 지시하셨다. 모세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했다. ‘끊어진다’는말은출교나사형또는하나님께서직접징벌하여

죽이심(레 20:3)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34-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너는소합향과 나감향과 풍

자향의향품을취하고그향품을유향에섞되각기동일한중수(重數)로하

고그것으로향을만들되향만드는법대로만들고그것에소금을쳐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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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하고그향얼마를곱게찧어내가너와만날회막안증거궤앞에

두라. 이향은너희에게지극히거룩하니라. 네가만들향은여호와를위하

여거룩한것이니그방법대로너희를위하여만들지말라. 무릇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향을 만드는 법을 지시하셨다. 모세는

소합향(stacte)과나감향(onycha)과풍자향(galbanum)의향품을취

하고그향품을유향(frankincense)에섞되각기동일한무게로섞고

그것으로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했다. 이 향은 곱게 찧어

서얼마를회막안증거궤앞(아마휘장밖)에두어야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향을 만들지 말아야 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도들의기도생활을상징한다고본다. 주예수 그리스도께서

는날마다우리를위해중보사역을하시며(롬 8:34; 히 7:25) 우리도날

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죄의 고백, 선한 소원의 간구를 아뢰어야

한다. 시편 141:2, “나의기도가주의앞에분향함과같이되며.” 요한계

시록 5:8,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3-4도 참고.

둘째로,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스라엘백성의 20세이상된자들은다생명의속전으로반세겔씩하

나님께드려야했고그것은회막봉사에사용되었다. 우리는죽어지옥

에던지워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 예수그리스도의대속의피로구원

얻은우리는우리의생명이오직하나님의은혜인줄알고항상하나님

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전 6:19-20).

셋째로, 물두멍, 즉큰물통은제사장들에게성결함이필요함을보인

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다(히 7:26). ‘왕 같은제사장들’(벧전 2:9)이 된신약성도들은 손

과 발을 항상 물로 씻어 깨끗케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벧

전 2:5). 우리는정결한몸과마음으로거룩하신하나님을 섬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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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심

[1-11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유다

지파훌의손자요우리의아들인브살렐을지명하여부르고하나님의신[영]

을 그에게충만하게 하여지혜와 총명과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놋으로 만들게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여러가지일을하게하고내가또단지파아히사막의아들오홀리

압을세워그와함께하게하며무릇지혜로운마음이있는자에게내가지

혜를주어그들로내가네게명한것을다만들게할지니곧회막과증거궤

와그위의속죄소와회막의모든기구와상과그기구와정금등대와그모

든기구와분향단과번제단과그모든기구와물두멍[물대야]과그받침과제

사직을행할때에입는공교히짠 의복 곧제사장아론의성의(聖衣)와 그

아들들의옷과관유와성소의향기로운향이라. 무릇내가 네게 명한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그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일할

자들로 지명하여 세우셨다. 그는 또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에게

돕는 자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특히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의충만함을주시고지혜와 총명을주셨다. 구약의성막을만드는일

에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했다. 거대한 세계적 성전인 신약교회

의건립과봉사의일들에서는말할것도없다! 신약교회의모든성도

들과 봉사자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봉사해야 한다.

[12-18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아크 ꗗַא; surely(NASB))

나의안식일(솹베소사이 .ꚔꚘꔶꚃ)[안식일들]을지키라י 이는나와너희사이

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그날을 더럽히는자는죽일지며(모스 유마스 יוꗪּת 정](מוֹת

녕 죽임을 당할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백성 중에서 그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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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쳐지리라[끊어지리라]. 엿새동안은일할것이나제7일은큰안식일(솹밧

솹바손 ꔯꚃתוֹן ,ꔰꚃ)[쉬는안식일](KJVת NASB, NIV)이니여호와께거룩한것

이라. 무릇안식일에일하는자를반드시죽일지니라[정녕죽임을당할지니

라]. 이같이이스라엘자손이안식일을지켜서그것으로대대로영원한언약

을삼을것이니이는나와이스라엘자손사이에영원한표징이며나여호와

가엿새동안에천지를창조하고제7일에쉬어평안하였음[상쾌함을얻었음]

이니라하라. 여호와께서시내산위에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마치신때에

증거판둘을모세에게주시니이는돌판이요하나님이친히쓰신것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특히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다. ‘나의 안식일

들’(복수명사)은주간안식일뿐아니라, 절기들의안식일들이다하나

님의 날들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들’로 반복하여 강조하셨다(겔 20:12, 13, 16,

20, 21, 24). 실상 우리의 모든 날들과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만, 특히그가지정하신절기들은우리것이아니고하나님의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

이됨이라”고 말씀하셨다. 14-16절에서안식일은단수명사로서주간

안식일을가리킨다. ‘성일이됨’이라는원어는단순히 ‘거룩하다’는뜻

이다. 주간마다오는제7일안식일은이스라엘백성에게거룩한날이

었다. 그 날은 한 주간의 다른 여섯 날들과 구별되었다.

“엿새동안은일할것이라”는말씀은 하나님께서이스라엘 백성에

게일할수있는여섯날을주셨고그엿새동안은열심히 일해야한

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7일은 ‘큰 안식일’[쉬는

안식일]이라고말씀하셨다. 또하나님께서는이날을 “여호와께거룩

한 것이라”고 부언(附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범하는 자에 대해 무서운 벌칙을 선언하

셨다. 그는 “무릇 그날을더럽히는자는정녕 죽임을 당할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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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그날을더럽힌다’는말은 그날을휴식과거룩한예배의날

로구별하지않고일상적인날로보내는것을뜻한다. ‘끊어지리라’는

말은 사형 혹은 출교를 가리킨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지니라”고 반복하셨다. 이처럼 안식일

을 범하는 자에게는 사형이 선언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말라’는계명만큼중요한 계명이었다. 민수

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나무하는것을 보고 그를 발견한자들이 그를모세와 회중

앞으로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모세에게그사람을반드시죽이라

고 명하셨고 회중은 그를 진 밖에 데려가 돌로 쳐죽였다(32-36절).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영속적인 표

(오스 ;אוֹת sign)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십계명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 중에도 안식일 계명이 그러하였다.

이안식일로써이스라엘백성은세상에서거룩하게구별된백성으로

표시되었다. 그날에온가족들은세속적일들을쉬며하나님께예배

하기 위해 모였다(레 23:3). 이방인들은 안식일 없이 살지만, 하나님

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증거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평안하다’는 원어(나파쉬 ꘪꗺ)는שׁ

‘새 힘을 얻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

신후제7일에쉬셨고(창 2:2) 새힘을얻으셨고그날을복되게하시

고 거룩하게 하셨다(출 20:11). 하나님께 무슨 피곤하심이 있을 리가

없으니, ‘새 힘을 얻으셨다’는 표현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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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제정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다이르기를마치신 때에증거판 둘을모세에게주셨다. 이것

은 돌판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었다. 거기에 쓰인 내용은

십계명이었다(신 4:13).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 있었다고 보인

다.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출 32:15-16).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위해

브살렐과오홀리압, 그리고지혜있는자들을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일하게하셨다. 성막건립은오늘날영혼들의구원과성화, 교회

의건립과성장을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일을 위하여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며성령의 충만함을주시며일하게 하신다. 하나

님의일들, 곧전도와교회건립의일은사람이할수있는일이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도우시므로 이루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오늘날에도그의일을위해충성된종들을많이세우시고성령충만

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한다.

둘째로, 구약시대에안식일은하나님과의언약이며하나님의백성의

표로서 매우 중요하였고, 안식일을어기며 더럽히는자는반드시죽임

을 당해야 하였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로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께서는섭리가운데 우리에게토요일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범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대속사역을이루시고부활하신날인주일을자원적으로

즐거이 지킨다. 우리는 이 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구별하며 온 가족이

세속적인 일을 쉬고 몸도 쉬고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킨다. 신약 성도는

구약성도보다더큰은혜를받은자들로구약의안식일을거룩히지키

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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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 금송아지 사건

[1-8절] 백성이모세가산에서내려옴이더딤을보고모여아론에게이

르러 가로되[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

라. 이모세곧우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사람은어찌되었는지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그들에게이르되너희아내와자녀의귀의금고리를빼

어내게로가져오라. 모든백성이그귀에서금고리를빼어아론에게로가

져오매아론이그들의손에서그고리를받아부어서각도(刻刀)[새기는도

구](KJV, NASB)로새겨송아지형상을만드니그들이말하되이스라엘아, 이

는너희를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너희신이로다하는지라. 아론이보고

그앞에단을쌓고이에공포하여가로되[말하기를] 내일은여호와의절일이

니라하니이튿날에그들이일찍이일어나번제를드리며화목제를드리고

앉아서먹고마시며일어나서뛰놀더라.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

는내려가라. 네가애굽땅에서인도하여낸네백성이부패하였도다. 그들

이내가그들에게명한길을속히떠나자기를위하여송아지를부어만들고

그것을숭배하며그것에게희생을드리며말하기를이스라엘아, 이는너희

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신뢰하지못하고기다리지못하고조급하였고아론을부추겨

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라고 요청하였고,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들었다. 백성은 무지하고 믿음이 없었고 지도자

아론은 무능하고 무자격하였다. 그들은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

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제사는 유희적 의식이며 축제적 놀이이었다.

[9-14절] 여호와께서또모세에게이르시되내가이백성을보니목이

곧은백성이로다. 그런즉나대로하게하라. 내가그들에게진노하여그들

을진멸하고너로큰나라가되게하리라. 모세가그하나님여호와께구하

여가로되[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그큰권능과강한손으로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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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이르기를여호와가화를내려그백성을산에서죽이고지면에서

진멸하려고인도하여내었다하게하려하시나이까? 주[님]의맹렬한노를

그치시고뜻을돌이키사주[님]의백성에게이화를내리지마옵소서. 주[님]

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님]를 가리켜

그들에게맹세하여이르시기를내가너희자손을하늘의별처럼많게하고

나의허락한이온땅을너희의자손에게주어영영한기업이되게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뜻을돌이키사말씀하신화를그백성에게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목이곧다’는말은겸손히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않고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태도를 묘사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

송아지 숭배는 목이 곧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

님앞에감히중보자처럼서서하나님께서애굽에열가지재앙을내

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권능으로 구원하신 일을

말하며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하나님의 명예에 큰 손상이 될 것이

라는것과 하나님께서조상들에게그자손의 번창을맹세하셨을진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변호하였다.

[15-24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그판의양면이편저편에글자가있으니그판은하나님이[께서] 만드

신 것이요글자는 하나님이[께서] 쓰셔서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

가백성의떠듦을듣고모세에게말하되진중에서싸우는소리가나나이다.

모세가가로되이는승전가도아니요패하여부르짖는소리도아니라. 나의

듣기에는노래하는소리로다하고진에가까이이르러송아지와그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大怒)하여[크게 노하여] 손에서그 판들을산 아래로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그들의만든송아지를가져불살라부수어가루를만들

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네게어떻게하였기에네가그들로중죄(重罪)[큰죄]에빠지게하였

느뇨?아론이가로되내주여, 노하지마소서. 이백성의악함을당신이아

나이다. 그들이내게말하기를우리를위하여우리를인도할신을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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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하기에내가그들에게이르기를금이있는자는빼어내라한즉그들

이그것을내게로가져왔기로내가불에던졌더니이송아지가나왔나이다.

모세가 들고 내려온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고 하나

님께서그판의양면이편저편에글자를 새기신것이었다. 모세는진

에가까이이르러송아지와그춤추는것을보고크게노하여손에서

그판들을산아래로던져깨뜨렸고그들의만든송아지를가져불살

라부숴가루를만들어물에뿌려이스라엘백성들에게마시웠다. 그

것은 송아지 우상의 헛됨을 보인 것 같다. 아론은 크게 잘못했다.

[25-29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파루아 ꘞꙢ꘱)[해이해졌으니]

이는아론이그들로방자하게[해이해지게] 하여원수에게조롱거리가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진 문에 서서 가로되[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의편에있는자는내게로나아오라하매레위자손이다모여그에게로오

는지라. 모세가그들에게이르되이스라엘의하나님여호와께서이같이말

씀하시기를너희는각각허리에칼을차고진이문에서저문까지왕래하

며각사람이그형제를, 각사람이그친구를, 각사람이그이웃을도륙하

라[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자손이모세의말대로행하매이날에백성중

에 3천명가량이죽인바된지라. [이는] 모세가이르되각사람이그아들

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복을내리시리라[그형제를치도록오늘날여호와께헌신하라. 그

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음이라](KJV, NASB).

[30-35절] 이튿날모세가백성에게이르되너희가큰죄를범하였도다.

내가이제여호와께로올라가노니혹너희의죄를속할까하노라하고여호

와께로다시나아가여짜오되슬프도소이다. 이백성이자기들을위하여금

신(金神)을 만들었사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합의하시면이제

그들의죄를사하시옵소서. 그렇지않사오면원컨대주의기록하신책에서

내이름을지워버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누구든지내

게범죄하면그는내가내책에서지워버리리라. 이제가서내가네게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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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에는그들의죄를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백성을치시니이는그들이아

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서 자기 생명과 그 백성의 구원

을맞바꾸려할 정도로 그백성을향한사랑을가지고있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의중보기도를들어이스라엘백성을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엄위하

신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 있음을 증거한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들의본성은심히죄악되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법을

속히떠나금송아지우상을만들고섬겼다. 또우상숭배는유흥적예배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우상숭배와 유흥적 종교

의식에 떨어지기 쉽다. 오늘날에 우리도 돈이면 다 된다는 돈 우상을

타파해야 하고, 또 축제적 놀이 같은 유희적 예배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한다. 이스라엘백성이

금송아지를만들고그앞에제사한것은우상숭배의큰죄이었다. 그러

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을 다 죽이려 하셨고 모세의 간구

로그들을용서하셨으나레위사람들을사용해 3천명가량을죽이셨다.

죗값은 죽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한다.

셋째로, 모세는예수그리스도의예표이었다. 그는백성들의죄용서

를위해 자신을내어놓았다. 예수께서는친히자신의몸을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속(救贖)하셨고 신약교회를 세우셨다.

신약교회의 역사도 배교의 역사이었으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적중보사역으로하나님께서는신약교회를완전히멸하지않으셨고오

늘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일을 받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는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그의온유하심과오래 참으심

을본받아범죄자들을온유함으로책망해야한다(갈 6:1; 딤후 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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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장: 내가 친히 가리라

[1-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되너는 네가애굽땅에서인도하

여낸백성과함께여기서떠나서내가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

기를네자손에게주마한그땅으로올라가라. 내가사자를네앞서보내어

가나안사람과아모리사람과헷사람과브리스사람과히위사람과여부스

사람을쫓아내고너희로젖과꿀이흐르는땅에이르게하려니와나는너희

와함께올라가지아니하리니너희는목이곧은백성인즉내가중로에서너

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을가나안땅으로인도하시는것은그의

계획하신바이었고오래전, 약 646년전에12) 그조상아브라함과그

후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바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모세에게그들을그땅으로인도하라고말씀하신다. 그는한천사

를그들앞서보내어가나안원주민들을쫓아내고그들로그젖과꿀

이 흐르는 땅, 즉 살기 좋은 복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또 “나는너희와함께 올라가지아니하리라”

고말씀하셨다. 그것은그들이 하나님의법도를거역하고그길을속

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순종치 않았다. 만일그들이또한번그렇게범죄한다면하나

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에서 다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다. 여하튼 하나

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참으로 큰 행복이지만, 그

가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 불행이다.

[4-6절] 백성이이황송한말씀(핫다바르하라핫제 ꖊꕘה Ꙝꕗע (ꔧꕏꕘר

[이나쁜소식(KJV), 이슬픈말씀(NASB)]을듣고슬퍼하여한사람도그몸을

12) 아브람이하란을떠날때나이 75세이었고그연도는대략주전 2092

년경이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가 주전 1446년경이므로 약 646년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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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하지아니하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기를이스라엘자손에게이

르라. 너희는목이곧은백성인즉내가순식간이라도너희중에행하면너

희를진멸하리니너희는단장품을제하라. 그리하면내가너희에게어떻게

할일을알겠노라하셨음이라. 이스라엘자손이호렙산에서부터그단장품

을 제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

리라”고 말씀하신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몸이나 단장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몸의

단장은 기쁠 때 하는 것이지, 슬플 때는 하지 않는다.

[7-11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회막이라이름하니여호와를앙모하는자는다진바깥회막으로나아

가며모세가회막으로나아갈때에는백성이다일어나자기장막문에서서

모세가회막에들어가기까지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때에 구름기

둥이내려회막문에서며여호와께서모세와말씀하시니모든백성이회막

문에구름기둥이섰음을보고다일어나각기장막문에서서경배하며사람

이그 친구와이야기함같이여호와께서는모세와대면하여 말씀하시며모

세는진으로돌아오나그수종자눈의아들청년여호수아는회막을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會幕)은 ‘만남의장막’이라는뜻이다. 여호와를앙모하는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12-16절] 모세가여호와께고하되보시옵소서. 주께서나더러이백성

을인도하여올라가라하시면서나와함께보낼자를내게지시하지아니하

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은총을입었다하셨사온즉내가참으로주의목전에은총을입었사오

면원컨대주의길을내게보이사내게주를알리시고나로주의목전에은

총을입게하시며이족속을주의백성으로여기소서. 여호와께서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파나이 ꗻ꘱)[내י 자신](my presence)(KJV, NASB,

NIV) 가리라. 내가너로편케하리라. 모세가여호와께고하되주께서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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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주의목전에은총입은줄을무엇으로알리이까?주께서우리와함

께행하심으로나와주의백성을천하만민중에구별하심이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는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친히[내 자신이] 가리라. 내

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그들과함께 동행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천하 만민들 중에서 구별된 민족임을 증거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결심을 확인하였다.

[17-2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의말하는이일도내가하

리니너는내목전에은총을입었고내가이름으로도너를앎이니라. 모세

가 가로되[말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말씀하시기를] 내가나의모든선한형상을네앞으로지나게하고여호

와의이름을네앞에반포하리라. 나는은혜줄자에게은혜를주고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

을보지못하리니나를보고살자가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가라사대[말

씀하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지날때에내가너를반석틈에두고내가지나도록내손으로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영이시며(요 4:24) ‘아무사람도보지못하였고또볼

수 없는 자’(딤전 6:16)이시기 때문에, 그의 얼굴, 그의 등, 그의 손이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묘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

것을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 표현이라고 말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형상’을 나타내시고

‘그의 등’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

의 영광을 볼 수는 없으나, 때때로 하나님의 등, 즉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즉 지극히 작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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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단장품을제하라”고말씀하셨다. 주예수님의사도들도우리에

게 외적 단장 대신 내면적 단장을 힘쓰라고 교훈하였다. 그것은 선한

인격과행실을말한다. 디모데전서 2:9-10, “이와같이여자들도아담한

옷을입으며염치와정절로자기를단장하고땋은머리와금이나진주

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

님을공경한다하는자들에게마땅한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3-4, “너

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오직마음에숨은사람을온유하고안정한심령의썩지아니할것

으로하라. 이는하나님앞에값진것이니라.” 우리가세상것들의헛됨

을 참으로 알고 장차 올 영광스런 천국을 참으로 사모할진대, 우리는

외적 단장을 절제하고 온유와 선행의 내면적 단장을 힘써야 한다.

둘째로, 모세는회막이라고부르는한장막을진밖에쳤고여호와를

앙모하는자들은다회막으로나아갔다. 회막(會幕)은성도들의만남의

장소이기이전에먼저하나님과의만남의집이다. 주께서는 “두세사람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 18:20). 우리는구주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모여하나님을섬길

때영적으로그를만날수있다. 우리는교회에예배하러모일때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말씀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복된약속이며 특권

이었다. 하나님께서는그들을가나안땅까지인도하실것이다. 주예수

그리스도를믿는신약성도들도동일한말씀을받았다. 마태복음 28:2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너희와항상함께있으리라.” 요한복음

14:16, “그가또다른보혜사를너희에게주사영원토록너희와함께있

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엡 4:30).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체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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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돌판둘을처음것과같이

깎아만들라. 네가깨뜨린바처음판에있던말을내가그판에쓰리니아

침전에예비하고아침에시내산에올라와산꼭대기에서내게보이되아무

도너와함께오르지말며온산에인적을금하고양과소도산앞에서먹지

못하게하라. 모세가돌판둘을처음것과같이깎아만들고아침에일찍이

일어나그두돌판을손에들고여호와의명대로시내산에올라가니여호와

께서구름가운데강림하사그와함께거기서서여호와의이름을반포하실

새여호와께서그의앞으로지나시며반포하시되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은혜롭고노하기를더디하고 인자[자비]와진실이많은 하나님이

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면죄하지않고아비의악을자여손(子與孫)[아들과손자] 3, 4대까

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경배하며 가로되[말하기를] 주

여, 내가주께은총을입었거든원컨대주는우리중에서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든 두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써주실 것이

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표시이었다(출 33:9; 민 9:15-

23). 하나님께서는 영원자존(永遠自存)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

우시고노하기를더디하시고자비와 진실이많으시나공의로보응하

시는 엄위하신 자이시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엎드려 경배하였다.

[10-14절] 여호와께서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언약을세우

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니플라옷

ꔠꗚ꘰ꗼ)[기적들]을ת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여호와의소위[행하심]를보리니내가너를위하여행할일이두

려운것임이니라. 너는내가오늘네게명하는것을삼가지키라. 보라, 내

가네앞에서아모리사람과가나안사람과헷사람과브리스사람과히위

사람과여부스사람을쫓아내리니너는스스로삼가네가들어가는땅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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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그들의단들을헐고그들의주상을깨뜨리고그들의아세라상을찍

을지어다. 너는다른신에게절하지말라. 여호와는질투라이름하는질투

의 하나님임이니라.

여호와께서행하실기적들은광야를지나는동안만나와메추라기

를주심, 반석에서 물을내심, 요단강을건넘, 특히가나안일곱족속

들을멸하심등을가리킬것이다. 그는특히가나안원주민들의우상

숭배의식에 참여치 말라고 명하셨다. 그는 질투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상숭배의 죄를 징벌하실 것이다.

[15-17절] 너는삼가그땅의거민과언약을세우지말지니이는그들

이모든신을음란히섬기며그신들에게희생을드리고너를청하면네가

그희생을먹을까함이며또네가그들의딸들로네아들들의아내를삼음

으로그들의딸들이그신들을음란히섬기며네아들로그들의신들을음

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만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백성은 가나안사람들의우상숭배에물들지않도록조심

해야했고특히자녀들의결혼을통한종교적 부패를조심해야 했다.

[18-24절] 너는무교절을 지키되 내가네게명한 대로아빕월(출 13:4;

23:15; 34:18; 신 16:1) 그기한에7일동안무교병을먹으라. 이는네가아빕

월에애굽에서나왔음이니라. 무릇초태생은다내것이며무릇네가축의

수컷처음난우양도다그러하며나귀의첫새끼는어린양으로대속(代贖)

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代贖)할지며빈손으로내얼굴을보지말지니라. 너는엿새동안일하

고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때에도쉴지며칠칠절곧 맥추의

초실절(初實節)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收藏節)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매년세번씩주여호와이스라엘의하나님앞에보일지라. 내가열

방을네앞에서쫓아내고네지경을넓히리니네가매년세번씩여호와너

의하나님께보이러올때에아무사람도네땅을탐내어 엿보지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절기에 대해 명하셨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그들

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 날에 애굽에서 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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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있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속(代贖)하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였다.

6일 동안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만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세속적인일들을 쉬고하나님을생각하고찬송하고기도하

며 그의 말씀의 교훈을 듣는 날로 지켜야 하였다. 안식일은 아무리

바쁜 때에도, 아주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쉬어야 했다. 물론

그 날은 사람의 쾌락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또 “칠칠절곧맥추[밀]의초실절을지키고가을에는

수장절(收藏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모든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여야 했고 예물을 드려야 했다.

[25-26절] 너는내희생의피를유교병과함께드리지말며유월절희

생을아침까지두지말지며너의토지소산의처음익은것을가져다가너

의하나님여호와의전에드릴지며너는염소새끼를그어미의젖으로삶

지 말지니라.

우리가우리의소득의처음것즉가장좋은것으로정성껏하나님

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명령은 당시 이방인들의 미신적 풍속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보이며(카일-델리취) 잔인함을 금하시는 뜻도 있어 보인다.

[27-28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이르시되너는이말들을기록하라. 내

가이말들의뜻대로너와이스라엘과언약을세웠음이니라하시니라. 모세

가여호와와함께 40일(日) 40야(夜)를거기있으면서떡도먹지아니하

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그는](원문; KJV, NASB, NIV)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호와께서는모세에게 “너는이말들을기록하라. 내가이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

님의말씀은책에다기록되었다. 모세는시내산위에서 여호와하나

님과함께 40일낮과밤에거기있으면서하나님과깊은교제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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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가졌다. 또여호와께서는언약의말씀곧십계명(아세렛 핫데바림

Ꙟꔧꕖꕘים Ꙡꙸ꘥ת ‘그열가지말씀들’)을그돌판들에기록해주셨다(1

절, 신 10:4).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29-35절] 모세가그증거의두판을자기손에들고시내산에서내려

오니그산에서내려올때에모세는자기가여호와와말씀하였음을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볼때에모세의얼굴꺼풀에광채남을보고그에게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모세가그들을부르니아론과회중의 모든어른이모세에게

로오고모세가그들과말하니그후에야온이스라엘자손이가까이오는

지라. 모세가여호와께서시내산에서자기에게이르신말씀을다그들에게

명하고그들에게말하기를마치고수건으로자기얼굴을가리웠더라. 그러

나모세가여호와앞에들어가서함께말씀할때에는나오기까지수건을벗

고있다가나와서는그명하신일을이스라엘자손에게고하며이스라엘자

손이모세의얼굴의광채를보는고로모세가여호와께말씀하러들어가기

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셨다는 표증이었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신적 권위성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그가 얼굴

에수건을가린것은일상생활에서사람들을대할때불편했기때문

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영광은 구약의

없어질율법적영광을나타내며신약시대에예수그리스도의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고후 3:11, 13).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고 수건으로 가려야 할 영광

이었다. 율법제도는영원한것이아니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

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것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러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

다고 하시는 데 쓰임을 받는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는참된자유가있으므로신약성도는수건으로우리자신을가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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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고말했다(3:16-17).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며 그의

거룩한 영광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간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하나님을알아야한다. 그

는여호와곧영원자존하신살아계신하나님이시며자신을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그 나타나심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는 회개하는 죄인

들을불쌍히 여기시고그들의죄를용서하시지만, 그러나죄인을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그가 자신

을낮추신일이었다. 그는구약시대에십계명에 근거해 이스라엘백성

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그 민족에게 주신 큰 특권이었다. 그러나

율법은사람의죄를깨닫게할뿐이었다. 그는신약시대에예수그리스

도의 복음에 근거해 모든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믿는모든자에게죄사함과 의롭다하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영생과천국을약속하셨다. 물론예수님믿고구원얻은사람들

은성경의모든교훈을따라모든죄를버리고경건하고의롭고선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지언정, 그들과교제를 나누거나그들의사상과 풍습과 삶을 본

받거나따라가지말아야하고, 특히물질적부나육신적즐거움을추구

하는 인생관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눅 8:14). 성경은 교훈하기를,

“너희는 이세대를본받지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하나님의선하시고기뻐하시고온전하신뜻이무엇인지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고하였고, 또 “이세상이나세상에있는것들을사랑치

말라”(요일 2:15)고 하였다. 우리는 자녀들의 불신 결혼도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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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모세가 이스라엘의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이르되여호와

께서너희에게명하사행하게하신말씀이이러하니라. 엿새동안은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聖日)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솹밧 솹바손

ꔯꚃתוֹן ꔰꚃ)[쉴ת 안식일]이라. 무릇이날에일하는자를죽일지니안식일

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다시 강조하셨다. 현대 교인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

지않았다면, 그는이렇게 여러번 반복해서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으

셨을 것이다. 그는 십계명(출 20:8-11)을주신 후에, 벌써세 번째 그

것을 강조하셨다(출 31:12-17; 34:21; 35:1-3).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서안식일을구별할것, 불도피우지 말것, 어기면죽일것을 강조하

셨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안식일 정신을 본받아 오늘날에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즉 성수주일(聖守主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4-9절] 모세가 이스라엘자손의온 회중에게고하여가로되[말하기를]

여호와의명하신일이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너희의소유중에서너희는

여호와께드릴것을취하되무릇마음에원하는자는그것을가져다가여호

와께드릴지니곧금과은과놋[청동]과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는베

실과염소털과붉은물들인수양[숫양]의가죽과해달[돌고래]의가죽과조

각목과등유와및관유에드는향품과분향할향을만드는향품과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소유물중에서 여호와께드릴것을취하라”

고말씀하셨다. 우리의 소유물은 다하나님의것이다. 그것은 창조의

진리에 담겨 있는 진리이다. 모세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

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10:14).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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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마음에원하는자들이그것을하나님께드리라고 하

셨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해야 할 일

이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힘에 지나도록 자

원하며구했다고증거하며 우리가헌금을하되인색함으로나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함을 교훈하였다(고후 8:1-4; 9:7).

[10-19절] 무릇너희중마음이지혜로운자는와서여호와의명하신것

을다만들지니곧성막과그막과그덮개와그갈고리와그널판과그띠와

그기둥과그받침과 증거궤와그채[장대]와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상과

그채와그모든기구와진설병[하나님앞에차려놓은떡]과불켜는등대와

그기구와그등잔과등유와분향단과그채와관유와분향할향품과성막문

의장과번제단과그놋[청동] 그물과그채와그모든기구와물두멍[물대야]

과그받침과뜰의포장과그기둥과그받침과뜰문의장과장막말뚝과뜰

의포장말뚝과그줄과성소에서섬기기위하여공교히만든옷곧제사직

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께서는마음이지혜로운모든사람이하나님의명하신것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예루살렘 교회는구제와 재정출납의 봉사를 위해 직분자를 세울

때성령과지혜가충만하여 칭찬듣는사람일곱을 택했었다(행 6:3).

[20-24절] 이스라엘자손의온회중이모세앞에서물러갔더니무릇마

음이감동된자와무릇자원하는자가와서성막을짓기위하여그속에서

쓸모든것을위하여, 거룩한옷을위하여예물을가져여호와께드렸으니

곧마음에원하는남녀가와서가슴핀과귀고리와가락지와목거리[목걸이]

와여러가지금품을가져왔으되사람마다여호와께금예물을드렸으며무

릇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 가는베실과염소털과붉은물들인수양[숫

양]의가죽과해달[돌고래]의가죽이있는자도가져왔으며무릇은과놋[청

동]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감동된자들, 자원하는자들이 다금은예물을하나님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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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 드렸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5-29절] 마음이슬기로운모든여인은손수실을낳고[만들고] 그낳

은[만든] 청색[보라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을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

을받아슬기로운모든여인은염소털로실을낳았으며[만들었으며] 모든족

장은호마노와및에봇과흉패에물릴보석을가져왔으며등불과관유와분

향할향에소용되는기름과향품을가져왔으니마음에원하는이스라엘자

손의남녀마다여호와께서모세의손을빙자하여명하신모든것을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남녀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명하신모든것을만들기위해물품을가져다가그에게즐거이드

렸다. 모든일이하나님께서주신지혜와슬기로, 또성도들의자원함

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졌다. 보석들을 가져오는 자들도 있었다. 남자

도 여자도 다 하나님께 귀한 물건들을 드렸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

즐거이 자기의 귀한 물건들을 드렸다.

[30-35절] 모세가이스라엘자손에게이르되볼지어다, 여호와께서유

다지파훌의손자요우리의아들인브살렐을지명하여부르시고하나님의

신[영]을그에게충만케하여지혜와총명과지식으로여러가지일을하게

하시되공교한일을연구하여금과은과놋[청동]으로일하게하시며보석을

깎아물리며나무를새기는여러가지공교한일을하게하셨고또그와단

지파아히사막의아들오홀리압을감동시키사가르치게하시며지혜로운마

음을그들에게충만하게하사여러가지일을하게하시되조각하는일과공

교로운일과청색[보라색]자색홍색실과가는베실로수놓는일과짜는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특히성막을건립하는하나님의일을위해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영

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들의 심령을 감동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을주셨고그리하여여러가지일을하게하셨던것이다. 하나님께서

는 그의 일을 위해 일할 자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주 예수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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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열 둘을세우셨다(막 3:13-15). 교회

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세우신다(고전 12:28).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게하셨다. 5절, “너희의소유물중에서너희는여호와께드릴것을

취하되무릇마음에원하는자는그것을가져다가여호와께드릴지니.”

21-22절, “무릇마음이감동된자와무릇자원하는자가와서 . . . 예물

을가져여호와께드렸으니, 곧마음에원하는남녀가와서 . . . 여호와

께금예물을드렸으며.” 29절, “마음에원하는이스라엘자손의남녀마

다.” 우리는하나님을섬기며하나님의명하신선한일을행할때부득

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해

야한다. 빌레몬서 14, “너의선한일이 . . . 자의로되게하려함이로라.”

둘째로,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10절, “무릇 너

희중마음이지혜로운자는와서여호와의명하신것을다만들지니.”

25-26절, “마음이슬기로운모든여인은손수실을낳고그낳은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는베실을가져왔으며마음에감동을받아슬기로운

모든여인은염소털로실을낳았으며.” 31절, “하나님의영을그에게충

만케하여지혜와총명과지식으로여러가지일을하게하시되.”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

되.” 오늘날 우리도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받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한다(마 24:45).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스가랴 4: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이[성전건립의일]는힘으로되지아니하며능으로되지아

니하고오직나의영으로되느니라.” 사도행전 1:8, “오직성령이너희에

게임하시면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온유대와사마리아와땅

끝까지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 빌립보서 3:3, “하나님의성령으로봉

사하며.” 우리는성령충만함으로예배드리며전도하며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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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 성막을 만듦

[1-7절] 브살렐과오홀리압과 및마음이지혜로운사람곧여호와께서

지혜와총명을부으사성소에쓸모든일을할줄알게하심을입은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지혜로운사람곧그마음에여호와께로지혜를얻고와서그일을

하려고마음에원하는모든자를부르매그들이이스라엘자손의성소의모

든것을만들기위하여가져온예물을모세에게서받으니라. 그러나백성이

아침마다자원하는예물을연하여가져오는고로성소의모든일을하는지

혜로운자들이각기하는일을정지[중지]하고와서모세에게고하여가로되

[말하기를] 백성이너무많이가져오므로여호와의명하신일에쓰기에남음

이있나이다. 모세가명을내리매그들이진중에공포하여가로되[말하기를]

무론남녀하고성소에드릴예물을다시만들지말라하매백성이가져오기

를 정지[중지]하니있는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

라.

성막을 건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셨

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곧 그

마음에여호와께로지혜를 얻고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자를불렀다. 하나님의일을함에있어서일꾼들은 부족하지않

았고 건축 재료들도 부족하지 않았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을 위해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8-13절] 일하는사람중에마음이지혜로운모든사람이열폭앙장[휘

장]으로성막을지었으니곧가늘게꼰베실과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로

그룹들을무늬놓아짜서지은것이라. 매폭의장은28규빗, 광은4규빗으

로각폭의장단을같게하여 [그는] 그다섯폭을서로연하며또그다섯

폭을서로연하고연락할말폭가에청색[보라색] 고를만들며다른연락할

말폭가에도고를만들되그연락할한폭에고 50을달고다른연락할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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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폭의길이는 28규빗즉약 12.6미터, 너비는 4규빗즉약 1.8미터

이며, 다섯 폭씩을 서로 붙여서 두 개의 큰 막이 되게 하고 그 둘에

고를 50개씩 만들어 금갈고리로 연결하였다. 그러면 성막의 길이는

가 28규빗 즉 약 12.6미터, 너비가 40규빗 즉 약 18미터가 된다.

[14-19절] [그는] 그성막을덮는막곧앙장을염소털로만들되11폭을

만들었으니각폭의장은30규빗, 광은4규빗으로11폭의장단을같게하여

그앙장다섯폭을서로연하며또여섯폭을서로연하고앙장을연락할말폭

가에고50을달며다른연락할말폭가에도고 50을달고놋[청동] 갈고리

50을만들어그앙장을연합하여한막이되게하고붉은물들인숫양의가

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브살렐은 성막을 덮는 막을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것은 열한 폭으

로만들었는데, 각폭의 길이는 30규빗 즉약 13.5미터, 너비는 4규빗

즉약 1.8미터이었고, 다섯폭을서로붙이고또여섯폭을서로붙여

두 개의 큰 막을 이루었고그것이하나가 되게 했다. 그러면그 막은

길이가 30규빗 즉 약 13.5미터이며 너비가 44규빗 즉 약 19.8미터인

큰 막이다. 또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었고

해달[돌고래](테카쉼 Ꚅꖎꚢ)의ים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20-30절] 그가또조각목으로성막에세울널판들을만들었으니각판

의장은10규빗, 광은 1규빗반이며각판에두촉이있어서로연하게하

였으니성막의모든판이그러하며성막을위하여널판을만들었으되남으

로는남편에널판이20이라. 그 20 널판밑에은받침40을만들었으되곧

이널판밑에도두받침이그두촉을받게하였고저널판밑에도두받침

이그두촉을받게하였으며성막다른편곧북편을위하여도널판 20을

만들고또은받침 40을만들었으니곧이판밑에도두받침이요저판밑

에도두받침이며장막뒤곧서편을위하여는널판여섯을만들었고장막

뒤두모퉁이편을위하여는널판둘을만들되아래서부터위까지각기두

겹두께로하여윗고리에이르게하고두모퉁이편을다그리하며그널판

은 여덟이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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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약 4.5미터), 너비는 1.5규빗(약 68센티

미터)이었고, 각 판은두 촉으로서로끼게 했고, 남편과북편에 20개

씩 30규빗(약 13.5미터), 서편은 8개 그러나 9규빗(약 40.5미터)였다.

[31-34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다섯이요성막저편널판을위하여다섯이요성막뒤곧서편널판

을위하여다섯이며그중간띠를만들되널판중간이끝에서저끝에미치

게하였으며그널판들을금으로싸고그널판에띠를꿸금고리를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브살렐은또아카시아나무로띠를만들었다. 성막이편널판을위

해 다섯 개, 성막저편널판을 위해 다섯개, 성막뒤 곧서편 널판을

위해 다섯 개이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끝에서 저끝에

미치게하였다. 그 중간띠는성막 전체를 하나로연결하는 띠이었다.

[35-38절] 그가또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장을

짜고그위에그룹들을공교히수놓고조각목으로네기둥을만들어금으로

쌌으며그갈고리는금이며기둥의네받침은은으로부어만들었으며청색

[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장막문을위하여장을만

들고문장의기둥다섯과그갈고리를만들고기둥머리와그가름대를금으

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놋[청동]이었더라.

브살렐은 또보라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베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공교히 수놓았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네

기둥을세우고휘장을쳐문을만들었고또성막문에는다섯기둥을

세우고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했던 성막

제도는장차오실예수그리스도와그의몸된교회를상징했다. 성막의

모든휘장과성막문과지성소문휘장을보라색, 자색, 홍색실과가늘

게꼰베실로수놓아만든것은예수그리스도께서십자가에서피흘려

이루실 대속 사역을 상징했다고 보이고, 성막의 두 번째 덮개를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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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인숫양의가죽으로한것도그러했다고본다. 구약성도들은예루

살렘성과하나님의성막을매우사랑하였다. 시편 137:6, “내가예루살

렘을기억지아니하거나내가너를나의제일즐거워하는것보다지나

치게아니할진대내혀가내입천장에붙을지로다.” 시편 84: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다시사신예수그리스도를믿고사랑해야하며또그의보배

로운 피로 구속(救贖)함을 얻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구약의성막은지혜로운 자들과마음에원하는자들이만들

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자원하는 예물들로 세워졌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그에게헌신하는종들에게성령의풍성한지혜를주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며 또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금들과 헌물들을 통해

그의일을이루신다. 신약교회는구약의성막같이지금건립중에있다

(엡 2:21-22). 그 사역은작게는개인의성화와지교회의건립이며크게

는세계복음화이다. 우리는우리자신과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즐거

이 드리며 기도와 전도와 지교회 건립과 세계복음화에 동참해야 한다.

셋째로, 성막은두개의큰막을하나로연결한것이었고, 또성막의

골격은널판들인데, 그것들은다섯개의띠로연결되어있고또중간띠

는성막문을 제외한 성막 전체를 연결하였다. 그것은그리스도의몸된

교회가하나임을나타낸다. 온세계의모든참된교회들은실상하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또한 항상 하나이다. 물론

그것은복음진리안에서또성경에계시된하나님의말씀안에서하나

이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과 참된 교회들 안에

서서로사랑함으로일치와단합을지켜야할것이며또겸손과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엡 4:1-3). 우리는 자유

주의와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오늘날의교회연합운동을 배격해야 하지

만, 성도들상호간에는오해와미움과갈등과분쟁을버리고바른진리

의 교훈과 참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일치단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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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절] 브살렐이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

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돌아가며금테를만들었으며금고리넷을부어만들어네발에달았

으니곧이편에두고리요저편에두고리며조각목으로채[장대]를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메게 하였으며.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 혹은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 길이

는 2규빗반, 즉약 113센티미터, 그너비는 1규빗반, 즉약 68센티미

터, 그높이는 1규빗반, 즉약 68센티미터이었다. 그는그것의안팎을

순금으로 쌌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다. 법궤는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둘 상자이었다.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

(義)를 나타내고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6-9절] 정금으로속죄소를만들었으니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이며금으로그룹둘을속죄소양편에쳐서만들었으되한그룹은이편끝

에, 한그룹은저편끝에곧속죄소와한덩이로그양편에만들었으니그룹

들이그날개를높이펴서그날개로속죄소를덮으며그얼굴을서로대하

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브살렐은 또순금으로속죄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2규빗 반, 즉

약 113센티미터, 법궤길이와같고, 그너비는1규빗반, 즉약 68센티

미터, 역시 법궤너비와 같다. 또그는금으로그룹천사둘을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고, 그것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 그 날개로 속죄

소를덮으며그얼굴을서로대하며속죄소를향하였다(출 25:20). 그

러나 후에 솔로몬의성전에서는속죄소를 덮는 두 천사가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게 했다(대하 3:13).

‘속죄소’라는 원어(캅포렛 Ꙡ꘶ꗐ)는ת ‘뚜껑’이라는 뜻도 되고(KB)

‘속죄소’라는 뜻도 된다(BDB). ‘속죄한다’는 원어(킵페르 ꘵ꗑ)는ר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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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속죄는 죄를 덮는 것이다. 속죄소

는 1년에하루대제사장이지성소에들어가그위에두번피를뿌림

으로자신과온백성의죄를대속하는곳이다(레 16:11-16). 속죄소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

지만, 예수 그리스도의속죄의 피로 죄씻음을 받는다. 죄인들은누구

나 속죄의 구주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3:21-24, “이제는율법외에하나님의한의(義)가나타났으

니율법과선지자들에게증거를받은것이라. 곧예수그리스도를믿

음으로말미암아모든믿는자에게미치는하나님의의(義)니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0-16절] 그가또조각목[아카시아나무]으로상을만들었으니장이2

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반이며정금[순금]으로싸고윗가로돌아가

며금테를둘렀으며그사면에손바닥넓이만한턱을만들고그턱주위에

금으로테를만들었고상을위하여금고리넷을부어만들어네발위네모

퉁이에달았으니그고리가턱곁에있어서상을메는채를꿰게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브살렐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떡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규빗,

즉 약 90센티미터, 그 너비는 1규빗, 즉약 45센티미터, 또그 높이는

1규빗 반, 즉 약 68센티미터이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쌌고 그 윗가로

돌아가며금테를둘렀고 그사면에 손바닥넓이만한턱을만들었다.

또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 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쌌고 상 위의

기구들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이시다. 주예수께서는 “내가곧생명의떡이로라,” “나는하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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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고 말씀하셨고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너희 속에생명이 없느

니라. 내 살을먹고 내피를 마시는 자는영생을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로다”고하셨다(요 6:48, 51, 53-55). 우리는우리의 생명이되시는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는 영생의 유일한 길이시다.

또하나님의말씀곧성경말씀은우리에게생명의양식이 된다.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는 구약성경 말씀을인용하며말씀하셨

다(마 4:4). 욥은 “내가그[하나님의]의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

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입의 말씀을 귀히여겼구나”라고고백하였다

(욥 23:12).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17-24절] 그가또정금으로등대를만들되그것을쳐서만들었으니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여섯 가지가

그곁에서나왔으니곧등대의세가지는저편으로나왔고등대의세가지

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저편가지에살구꽃형상의잔셋과꽃받침과꽃이있어등대에서나

온 여섯 가지가 그러하며등대 줄기에는살구꽃 형상의잔 넷과꽃받침과

꽃이있고등대에서나온여섯가지를위하여는꽃받침이있게하였으되두

가지아래한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였고또두가지아래한꽃받침이

있어줄기와연하였고또두가지아래한꽃받침이있어줄기와연하게하

였으니이꽃받침과가지들을줄기와연하여전부를정금으로쳐서만들었

으며등잔일곱과그불집게와불똥그릇을정금으로만들었으니등대와그

모든 기구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브살렐은또순금로등대를쳐서만들었다. 그밑판과줄기와잔과

꽃받침과 꽃은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다. 여섯 가지는 이편에 세 가

지, 저편에 세 가지가 나왔고 각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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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꽃이있고등대줄기에도그러하였다. 등대에서나온여섯가지

를 위해 두 가지 아래각각 한꽃받침이 있어 줄기와연하였다. 이것

들은전부순금으로쳐서만들었으며등잔일곱(23절)과그불집게와

불똥그릇도순금으로만들었다. 등대와그 모든기구를 만드는데는

순금 한 달란트, 즉 약 30킬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등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으로 오셨다.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아니하고생명의빛을얻으리라”고말씀하셨다(요 8:12). 빛은

지식, 의, 기쁨과 행복, 생명을 상징한다.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4:5, “보좌로부

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진리로 깨우치시는 빛이시다.

또성경말씀도 우리에게 빛이된다. 시편 119:105, “주의말씀은내

발에등이요내길에빛이니이다.” 잠언 6:23, “대저명령은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25-29절] 그가또조각목으로분향할단을만들었으니장이 1규빗이

요광이1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고는2규빗이며, 그뿔들이단과연하였

으며단상면과전후좌우면과그뿔을정금으로싸고주위에금테를둘렀

고 그 테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메는채를꿰게하였으며조각목으로그채를만들어금으로쌌으며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브살렐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1규

빗, 즉 약 45센티미터, 그 너비도 1규빗, 즉 약 45센티미터로서 네모

반듯하였고, 그높이는 2규빗, 즉약 90센티미터이었다. 또 그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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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연하였다. 그는 그 단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쌌고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또그는 그테 아래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단을 메는 장대를 꿰게 하였고, 아카시아 나무로 그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또 그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고, 또 향을 만드

는 방법대로 정결한 향도 만들었다.

분향단도예수 그리스도를상징하였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우리

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뿐 아니라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

님 우편에 계신자요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했다

(롬 8:34).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를힘입어 하나님

께나아가는자들을온전히구원하실수있으니이는그가항상살아

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했다(히 7:25). 사도 요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했다(요일 2:1).

또 성경은 성도의 기도도 분향에 비유하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앞에 엎드려각각 거문고

와향이가득한금 대접을가진환상을보았고 “이향은성도의기도

들이라”고증거하였다(계 5:8). 또그는 “다른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금향로를가지고많은향을받았으니이는모든성도의기도들

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했고 “향연이 성도

의 기도와 함께천사의손으로부터하나님앞으로올라갔다”고 증거

하였다(계 8:3-4).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막제도의핵심은법궤와속죄

소에있었다. 법궤는하나님의 언약의율법을가리켰고 속죄소는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상징했다. 우리는 십계명에 근거해 하나님 앞

에서죄인들이었고예수그리스도의대속의죽음이아니었다면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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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을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대속의소식이다(고전 1:23).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

리의지혜와의와거룩과구속(救贖)”이되셨다(고전 1:30). 주 예수님을

믿는것은속죄를믿는것이다. 요한복음 3:36, “아들을믿는자는영생

이있고아들을순종치아니하는자는영생을보지못하고도리어하나

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

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이 속죄신앙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떡상과등대와분향단은다예수그리스도를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누구든지

그를믿는자는멸망치않고영생을얻는다(요 3:16). 또 예수그리스도

께서는우리에게참된지식과의와기쁨과행복을주는빛이시다. 성경

에서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상징한다. 또 예수 그리

스도께서는우리를위해지금도하나님오른편에서간구하시는중보자

이시다. 우리는여러가지부족이있음에도 불구하고그의중보사역으

로 인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힘을 얻고

새 결심을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다. 우리는 구주 예수

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그를 따라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성막에있는떡상과분향단은성도가성경말씀을영의양식

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보인다. 성경 읽기와 기도

는하나님의백성이개인적으로나교회적으로하나님을섬기는방법이

다. 성경은영의양식이다. 밥잘먹는아이가잘크고튼튼하듯이성경

을많이읽고묵상하는자가믿음이강하고거룩하고선한성도가된다.

또기도는영혼의호흡이다. 기도는하나님과교제하는방법이다. 기도

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

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성경말씀의

가치를 알고 또 기도의 가치를 알아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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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뜰을 만듦

[1-7절] 그가또조각목으로번제단을만들었으니장이5규빗이요광이

5규빗이라. 네모반듯하고고는3규빗이며그네모퉁이위에그뿔을만들

되그뿔을단과연하게하고단을놋[청동]으로쌌으며단의모든기구곧

통과부삽과대야와고기갈고리와불옮기는그릇을다놋[청동]으로만들

고단을위하여놋[청동] 그물을만들어단사면가장자리아래두되단절반

에오르게하고그놋[청동] 그물네모퉁이에채[장대]를꿸고리넷을부어

만들었으며 채[장대]를조각목으로만들어놋[청동]으로싸고단양편고리

에 그 채[장대]를 꿰어 메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브살렐은아카시아나무로번제단을 만들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기구이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 즉 약

225센티미터로 네모 반듯하였고, 높이는 3규빗 즉 약 135센티미터이

었다. 브살렐은 네 모퉁이 위에 뿔들을 만들어 단에 붙게 하였고 단

을 청동으로 쌌다. 또 그는 단을 비게 만들었고 청동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단 절반에 오르게 하였다.

번제단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할 때그에게반드시제물을 불

태워드려야함을보인다. 번제단에올려져불태워지는 제물은, 우리

를 위해십자가 위에서 지옥 형벌의 고통을당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증거하였다(히 10:12). 또 번제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도 교훈한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

아, 내가하나님의모든자비하심으로너희를 권하노니너희몸을하

나님이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사로드리라. 이는너희의드릴영적

예배니라”고말했다(롬 12:1). 몸을하나님께산제물로드리는것, 즉

헌신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한다.

[8절] 그가놋으로물두멍[물대야]을만들고그받침도놋으로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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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거울들을 가지고] 만들었더라.

브살렐은 또 청동으로 물두멍 곧 물대야를 만들었다. 그는 회막문

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거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었다.

물대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나 번제단에 제물

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직분을 행할 때 그 손과 발을 씻는 용도

로쓰이는것이었다(출 30:19-21). 물대야는 제사장에게성결이필요

함을 보인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신

제사장이시다(히 7:26). 또 물대야는 제사장된 신약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손을 깨끗이 해야 함을 보인다(약 4:8).

[9-13절] 그가또뜰을만들었으니남으로뜰의남편에는세마포포장이

100규빗이라. 그기둥이스물이며그받침이스물이니놋[청동]이요기둥의

갈고리와가름대(bands)(NASB, NIV)[끈]는은이며그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기둥이스물이며그받침이스물이니놋[청동]이요기둥의갈고리와가름

대[끈]는은이며서편에포장은50규빗이라. 그기둥이열이요받침이열이

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끈]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브살렐은 또 성막뜰을 만들었다. 성막뜰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님께경배하기 위해모이는 곳이다. 뜰의남쪽과북쪽의 세마포휘장

이 100규빗 즉 약 45미터이며 그 기둥들은 각각 스물이며, 서쪽 즉

뒤쪽 휘장은 50규빗 즉약 22.5미터이며 기둥이열이요, 동쪽도 길이

가 50규빗 즉 약 22.5미터이다.

[14-20절] 문 이편의포장[휘장]이 15규빗이요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

이셋이며문저편도그와같으니뜰문이편, 저편의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기둥이셋씩, 받침이셋씩이라. 뜰사면의포장[휘장]은세마포요기둥받

침은놋[청동]이요기둥의갈고리와가름대[끈]는은이요기둥머리싸개는은

이며뜰의모든기둥에은가름대를꿰었으며뜰의문장[문의 휘장]을청색

[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수놓아짰으니장[휘장]은 20규빗

이요광곧고는뜰의포장[휘장]과같이5규빗이며그기둥은넷인데그받

침넷은놋[청동]이요그갈고리는은이요그머리싸개와가름대도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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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놋[청동]이더라.

성막의 동쪽은 입구가 있는 곳이다. 성막문 오른쪽과 왼쪽의 휘장

이 각각 15규빗 즉 약 6.8미터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가운데는 성막문이 있었다. 성막문 휘장은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

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였다. 성막문의 길이는 20규빗 즉 약

9미터이며, 높이는뜰의휘장과 같이 5규빗즉 2.3미터이었고 기둥은

넷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휘장 말뚝은 다 청동이었다.

[21-23절] 성막곧증거막을위하여레위사람의쓴재료의물목은제사

장아론의아들이다말이모세의명대로계산하였으며유다지파훌의손자

요우리의아들인브살렐은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모든것을만들었

고단지파아히사막의아들오홀리압은그와함께하였으니오홀리압은재

능이있어서 조각하며 또청색 자색홍색실과가는 베실로 수놓은자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해 레위 사람의 쓴 재료들의 물목(物目, 물품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다.

[24-31절] 성소건축비용으로드린금은성소의세겔대로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조사를받은회중의드린은은성소의 세겔대로 1백달란트

와 1,775세겔이니조사를받은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성

소의 세겔대로 매 인에게 은한 베가곧 반 세겔씩이라. 은 1백 달란트로

성소의판장받침과문장기둥받침합1백을부어만들었으니매받침에한

달란트씩합1백달란트요 1,775세겔로기둥갈고리를만들고기둥머리를

싸고기둥가름대[끈]를만들었으며드린놋[청동]은 70달란트와 2,400세

겔이라. 이것으로회막문기둥받침과놋[청동] 단과놋[청동]그물과단의모

든기구를만들었으며뜰사면의기둥받침과그문장기둥받침이며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성소의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

겔, 즉약 877kg이었고, 조사를받은회중의드린은은성소의세겔대

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즉약 3,018kg이었다. 조사를받은자가 20

세이상으로 603,550명이었고, 성소의세겔대로각사람에게은한베



출애굽기 38장: 번제단, 물두멍, 성막뜰을 만듦

- 197 -

가곧 반세겔씩이었다. 1세겔은약 10g이다. 은 100달란트로성소의

널판 받침과 성막문 휘장 기둥받침, 모두 100개를 부어만들었다. 각

받침에 한 달란트(약 30kg)씩, 모두 100달란트이다. 또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끈을 만들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청동은 70달란트와 2,400세겔, 즉 약 2,124kg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번제단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님께 나아갈 때 속죄제물이 필요함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죄를위해한영원한제사를드리셨다(히 10:12). 번제단은또우

리가하나님께우리자신을온전한제물로드려야함을보인다. 번제단

은우리에게헌신을교훈한다. 주예수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해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우리를위해죽으시고다시사신예수그리스도를위해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후 5:15).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둘째로, 물대야는 제사장에게 성결이 필요함을 보인다. 우리의 대제

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제사장이시다. 또 물대야는

왕같은제사장이된(벧전 2:9) 신약성도들이하나님을섬길때깨끗한

손으로섬겨야함을보인다. 물대야는우리에게성결을교훈한다. 하나

님을섬기는자는무엇보다죄와불결을버리고의롭고거룩한삶을살

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한 자와 친밀히 교제하신다.

셋째로, 성막뜰은우리가교회의 공적집회들에힘써참여해야함을

교훈한다. 성막뜰은구약교회의예배처소이다. 하나님께서는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기를 원하셨

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회들과 기도회들

에 힘써 참석하는 것을 원하신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

는어떤사람들의습관과같이하지말고오직권하여그날[재림의날]

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모이자]”고 교훈했다(히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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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장: 제사장의 옷을 만듦

[1절] 그들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청색(테켈렛 ꗞꗋꚢ)[보ת

라색](BDB, KB) 자색홍색실로 성소에서섬기기위한정교한[잘 짠] 옷을만

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모든 율법과 성막 제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성막

과 옷들을 만들었다. 본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

는 말과 그와 같은 표현이 열 번 나온다(1, 5, 7, 21, 26, 29, 31, 32,

42, 43절). 하나님께서는모세에게명하셨고모세는성막봉사자들에

게 지시했고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했다. 옷은보통사람의인격을나타낸다. 제사장들의잘짠옷과

아론의 거룩한 옷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한다. 그것은 그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상징한다. 특히 그

옷의천이보라색, 자주색, 진홍색인것은그의신적이며왕적인영광

과 함께, 그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본다. 붉은 빛은 그

의 대속의 피를 나타낼 것이다.

[2-5절] 그가 또 금실과 청색[보라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만들었으되금을얇게쳐서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보라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금실과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가늘게꼰베실로에봇에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브살렐은 또 금실과 보라색 자주색 진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에봇을 만들었고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붙였다.

[6-7절] 그들이또호마노를깎아금테에물려인을새김같이이스라엘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옷을 만듦

- 199 -

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에봇 견대에 단것은 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제사장의

사역은이스라엘백성을대표한사역이었다. 예수께서는십자가에서

많은사람을위해언약의피를흘리셨다(마 26:28). 그가 몸을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히 10:10).

[8-15절] 그가또흉패를공교히짜되에봇과같은모양으로금실과청

색[보라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한뼘으로네모반듯하고두겹이며그것에네줄보석을물렸으니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호박백마노자수정이요넷째줄은녹보석호마노벽옥이라. 다금테

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열

둘이라. 인을새김같이그열두지파의각이름을새겼으며그들이또정금

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땋아 흉패에 붙이고.

흉패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개의 보석이

물려진것은우리의 대제사장이신예수그리스도께서하나님의택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심을 나타낸다. 에베소

서 5:2,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위하여자신을버리사 향기로

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6-21절] 또금테둘과금고리둘을만들어그두고리를흉패두끝에

달고그두땋은금사슬을흉패끝두고리에꿰어매었으며그땋은두사

슬의다른두끝을에봇앞두견대의금테에매고또금고리둘을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만들어에봇앞두견대아래매는자리가까운편곧공교히짠에봇

띠윗편에달고청색끈으로흉패고리와에봇고리에꿰어흉패로공교히

짠에봇띠위에붙여서에봇을떠나지않게하였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옷을 만듦

- 200 -

브살렐은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

에 달고 그 두 땋은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그

땋은두사슬의다른두끝을에봇앞두견대의금테에매고또금고

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곧 그 에봇 안쪽 가에 달았다.

[22-29절] 그가 에봇 받침 긴 옷(메이르 ꘟꗱ)[(소매יר 없는) 두루마기

robe]을전부청색[보라색]으로짜서만들되그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갑옷깃같이그구멍주위에깃을짜서찢어지지않게하고청색[보라

색] 자색홍색실과 가는베실로그 옷가장자리에 석류를수놓고정금으로

방울을만들어그옷가장자리로돌아가며석류사이사이에달되방울과석

류를서로간격하여공직하는그옷가장자리로돌아가며달았으니여호와

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하였더라. 그들이또직조한가는베로아론과

그아들들을위하여속옷(코트놋 ,ꗿꚚꗏ)(tunic)(BDBת NASB, NIV)을짓고세마

포로두건(頭巾)을짓고세마포로빛난관을만들고가는베실로짜서세마

포고의(袴衣)들을만들고가는베실과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로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0-31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성결’이라새기고그패를청색[보라색]끈으로관전면에달

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41절] 이스라엘자손이이와같이성막곧회막의모든역사를준

공하여[모든일을마쳤으며] 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다행하고[다

행하였으니그들이그렇게하였으며](KJV, NASB) 그들이성막을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곧막과그모든기구와그갈고리들과그널판들과그띠들과

그기둥들과그받침들과붉은물들인숫양의가죽덮개와해달의가죽덮

개와가리우는장과증거궤와그채들과속죄소와상과그모든기구와진

설병[하나님앞에놓는떡]과정금등대와그잔곧벌여놓은등잔과그모든

기구와등유와 금단과 관유와향기로운 향과 장막 문장과놋[청동]단과 그

놋[청동] 그물과그채들과그모든기구와물두멍[물대야]과그받침과뜰의

포장들과그기둥들과그받침들과뜰문의장과그줄들과그말뚝들과회

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잘 짠] 옷

곧제사직분을행할때에입는제사장아론의거룩한옷과그아들들의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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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42-43절] 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이스라엘자손이모든역

사를필하매모세가그필한모든것을본즉여호와께서명하신대로되었으

므로[되었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며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마쳤다. 모세는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

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본장의교훈을정리해보자. 첫째로, 구약시대의제사장은예수그리

스도를예표하였고대제사장아론의옷은대제사장이신예수그리스도

의인격과사역을상징했다. 우리에게는거룩하신 대제사장예수그리

스도께서계시다(히 4:14; 7:26). 특히, 아론의붉은빛옷은예수그리스

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이루실 대속 사역을상징했다. 또 대제사장

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흉패의 열두 보석으로 가슴에 품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주셨고(마 20:28) 십자가에서보혈을흘리셨고(마 26:28), 자신

을하나님께속죄의제물로드리셨다(엡 5:2). 우리는구주예수그리스

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

을건립하였다. 본장에는 “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라는표현

이열번나온다. 성막은신약교회를상징한다. 신약교회는하나님의집

이다(고전 3:9; 엡 2:21-22).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믿고행함으로 참된 교회를 건립해야한다. 우리는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교훈하신 내용을 가감하지 말고(신 4:2; 계 22:18-19)) 좌로

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신 5:32).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을 믿고 행하려고 애써야 한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교회의 구성원

인 우리의 모든 회중이 온전케 되어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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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장: 성막을 세움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정월

초1일에성막곧 회막을세우고또증거궤를 들여놓고또장[휘장]으로그

궤를가리우고또상을들여놓고그위에물품을진설하고등대를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휘장]을 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

라”고 말씀하셨다. 17절에 보면, 그 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지제2년정월초하룻날이었다. 성막은 ‘회막’(會幕, 오헬모에드

מו꘠ֹד (ꕛꔠל 곧 ‘만남의장막’ 혹은 ‘만남의집’이라고불리었다. 그것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뜻이다. 출애굽

기 29:42-43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너희와만나고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거룩하게될지라”고말씀하셨다. 회막안지성소안의속죄소

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이었다. 출애굽기 25:22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겠고 거기에서 이스라

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궤 혹은 법궤 곧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는 나무상자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법궤를 가리우라고

명하셨다. 그휘장은지성소의문이다. 그는또모세에게떡상을들여

놓고그 위에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앞에두는떡을놓고, 또

등대를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두고,

성막문에휘장을달라고명하셨다. 그휘장은성소곧성막의문이다.

[6-11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물대야]을

회막과단사이에놓고그속에물을담고또뜰주위에포장[휘장]을치고

뜰문에장[휘장]을달고또관유를취하여성막과그안에있는모든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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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제단과그모든기구에발라그안을거룩하게하라. 그단이지극히거룩

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물대야]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법궤와 금향단과 물대야와 번제단은 일직선 상에 놓였다. 그것들

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떡상과 등대와 더불어 십자가 형상을 이룰

것이다. 성막은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 죄사함

을얻고자신을하나님께온전히드려야함을보이고, 물대야는 하나

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영육으로 깨끗해야 함을 보이고, 떡상과 등대

는 말씀과 성령의 빛을, 또 금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며, 그런 후에야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인다.

[12-16절] 너는또아론과그아들들을회막문으로데려다가물로씻기

고아론에게거룩한옷을입히고그에게기름을부어[발라](마솨크 (ꚃꗪח 거

룩하게하여그로내게제사장의직분을행하게하라. 너는또그아들들을

데려다가그들에게겉옷[반포 속옷](tunic)을입히고그아비에게 기름을 부

음[바름]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발라서](חꚃꗪ)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바름]을 받았은즉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하시매모세가그같이행하되곧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

다 행하였더라.

[17-21절] 제2년정월곧그달초1일에성막을세우니라. 모세가성막

을세우되그받침들을놓고그널판들을세우고그띠를띠우고그기둥들

을세우고또성막위에막을펴고그위에덮개를덮으니여호와께서모세

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그가또증거판을궤속에넣고채[장대]를궤에

꿰고속죄소를궤위에두고또그궤를성막에들여놓고장[휘장]을드리워

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안지성소에는한개의기구가있었다. 그것은십계명돌판을

넣어둔 법궤 혹은 언약궤이었고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다.

[22-28절] 그가또회막안곧성막북편으로장밖에상을놓고또여

호와 앞 그 상위에떡을 진설하니여호와께서 모세에게명하신 대로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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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가또회막안곧성막남편에등대를놓아상과대하게하고또여호

와앞에등잔에불을켜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그가

또금향단을회막안장앞에두고그위에향기로운향을사르니여호와께

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성소에는 세 개의 기구들이 있었다.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고, 입구에서 속으로 볼 때, 오른쪽 즉 북쪽에 떡상이 놓였고 왼쪽

즉 남쪽에 등대가 놓였고 가운데 분향단이 놓였다.

[29-33절] 또회막의성막문앞에번제단을두고번제와소제를그위

에드리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그가또물두멍[물대

야]을회막과단사이에두고거기씻을물을담고자기와아론과그아들들

이거기서수족을씻되그들이회막에들어갈때와단에가까이갈때에씻

었으니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 그가또성막과단사면

뜰에포장을치고뜰문의장을다니라. 모세가이같이역사를필하였더라.

성막뜰에는두개의기구가있었다. 하나는번제단이고다른하나

는 물대야, 즉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큰 물그릇이었다.

[34-38절] 그후에구름이회막에덮이고여호와의영광이성막에충만

하매모세가회막에들어갈수없었으니이는구름이회막위에덮이고여

호와의영광이성막에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자손이그모든행하는길에앞으로발행[출발]하였고구름이떠오

르지않을때에는떠오르는날까지발행[출발]하지아니하였으며낮에는여

호와의구름이성막위에있고밤에는불이그구름가운데있음을이스라

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옛시대에구름을자신의영광의표시로사용하셨다.

또구름은이스라엘자손을인도하시는하나님의손길이기도하였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의명령과

지시대로만들었고세웠다. 전장(前章)에서열번이나반복해기록된것

은이스라엘백성이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성막과그기구

들을만들었다는말씀이었다(39:1, 5, 7, 21, 26, 29, 31, 32, 42, 43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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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6절도 “모세가여호와께서자기에게명하신대로다행하였더라”고

말하며, 본장에도 “여호와께서모세에게명하신대로되니라”는말씀이

일곱번이나반복해기록되어있다(40:19, 21, 23, 25, 27, 29, 32절). 이것

은온전한순종을증거한다. 성막은예수그리스도를상징하였다. 우리

는예수그리스도의몸된교회로서온전한자들이되어야한다. 우리는

성경에계시된하나님의온전한뜻을분별하여다믿고다순종해야한

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된하나님의말씀이다(딤후 3:16-17). 그러므로우리는우리의

생각대로성경을가감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행하며봉사

해야한다. 모든직분자들과성도들은우리안에영원히거하시는성령

의도우심을따라성경을열심히읽고듣고배워서하나님의말씀을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모세가성막을세웠을때구름이성막에가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친히그들중에 거하시는표이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와 그의 몸된 신약교회의 모형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고전 3:16).

성막안에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계신다(롬 8:9; 엡 1:13). 우리는성령께서우리안에영원히거하신

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함께하

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날들과 떠날 시간을 지시하셨다

(민 9:15-23).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인도이었

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형

적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를성경말씀과성령의감동으로가르치시고깨닫게하시고인도하

신다. 그러므로우리는날마다성경을읽고듣고묵상함과기도와성령

의 감동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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